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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목적

1-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주도권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계획 아래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

- 2004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7조 827억원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조사 분석대상 : ’99년 15개 부처 154개 사업(2조4,410억원)

→ ’04년 20개 부처 266개 사업(4조 9,036억원)

○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분야의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합조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을 시행

하고 있음.

- 1998년 4월에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기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시행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설치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2001)」, 「국가기술지도(2003)」 등 국가과학기술중장기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평가의 큰 틀이 마련됨.

- 특히, 2004년 10월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면서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연구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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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997년 4월에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998년 4월에 국가연구

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시행

○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제정

- 「과학기술기본법(‘01.7)」 제12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2001년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의거 매 5개년 계획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2003년 5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2003년 12월 대통령 지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제도개선 

방안’ 수립

○ 2004년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을 통합하여 종합조정 

실시

○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설립(’04)으로 2005년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평가를 예산조정 배분과 분리하여 실시

1-2.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사업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교 평가함으로써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생산적 경쟁체제의 구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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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평가 추진 개요

Ⅱ. 평가 추진 개요

2-1. 평가의 기본방향

□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심층적인 사업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수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사업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

- 2005년도 평가대상 사업수를 126개로 축소하고 평가소위원회를 10개로 분류

-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로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공통사항과 더불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해당부처 또는 사업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시

○ 평가를 예산조정 배분과 별도로 실시하고, 정책적 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을 

강화하여 평가에 반영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평가위원 선정은 전문가 POOL 등을 활용하여 선정하되 해당사업 수행자 및 관련자를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함.

○ 기술분야별로 국가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기술개발에 자체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 및 제시된 기술수준을 검토하여 사업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개발 기술관련 

평가의 전문성을 높임.

- 전문위원회에서 해당기술을 검토하여 평가소위원회에 제시하고,

- 평가소위원회는 기술검토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기술분야별 전문성 제고

○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해당부처에 통보하여 부처 및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시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검토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함.

□ 평가결과의 활용도 증진

○ 사업추진 및 개선에 활용토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 각 부처에서는 평가결과를 사업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에 반영

○ 평가결과는 예산조정 배분 과정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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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가대상 및 분류

□ 평가대상

 

정부연구개발예산
(’04년도)

일반회계: 5조 7,418억원
특별회계:     3,577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추가

제외
(-)비밀로 분류된 일부 국방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계 연구개발사업

(-)교육공무원 인건비

(-)'04년도 미집행액

조사 분석 대상
6조 3,117억원(296개 사업)

제외

(-)연구기획 관리 정책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고유사업

(-)계속사업중 순수시설사업

(-)국공립(연) 및 출연(연) 경직성 경비

(-)100억원 미만 사업

평 가 대 상
4조 4,823억원(126개 사업)

(균특회계 사업(12개,5,990억원)은 

균형위에서 평가)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21세기 프론티어, 부품소재 등 

국가정책관련 주요사업
  국방분야 : 2개 사업(142억원)

<그림 2-1>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대상

별도 평가실시 사업

 균특회계 사업(12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출연(연)의 연구개발사업(28개) : 과학기술부 및 3개 연구회 주관

   - 과기부 소관 출연(연)의 연구개발사업(7개)

   - 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연구개발사업(21개)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



II. 평가 추진 개요

□ 평가대상사업 분류 및 단위

○ 사업목적별로 10개 평가소위원회로 분류

<표 2-1> 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 10개 분야 분류 및 대상 규모

평가소위원회 분류기준 사업수 및 예산

원천기술연구
중장기 미래원천 및 핵심기초연구를 위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개발사업

6개 사업(5.3%)

3,149억원(8.1%)

공공기술연구
SOC, 에너지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0개 사업(17.5%)

6,022억원(15.5%)

복지기술연구
환경보호, 의료 등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0개 사업(8.8%)

2,788억원(7.1%)

단기산업연구
상용화를 목표로 한 단기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2개 사업(10.5%)

5,264억원(13.6%)

중장기산업연구
중 장기적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핵심기술개발 및 응용연구개발사업

11개 사업(9.6%)

9,558억원(24.6%)

국제협력/
인력양성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및 

대학 대학원 중심의 육성 지원사업

17개 사업(14.9%)

5,136억원(13.2%)

연구시설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공동연구시설 

지원 사업

24개 사업(21.1%)

3,830억원(9.8%)

연구거점 연구 거점 지원 사업 
3개 사업(2.6%)

1,407억원(3.6%)

국공립 및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의 시험 조사 분석 연구개발 

사업 및 각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9개 사업(7.9%)

1,538억원(3.9%)

국방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
2개 사업(1.8%)
142억원(3.6%)

합    계
114개 사업(100%)

38,833억원(100%)

* 균특회계 사업(12개, 5990억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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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상 세사업/단위사업 기준으로 평가

○ 평가단위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과목상 세세항 단위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 세세항 단위의 사업이 다양한 하위 연구개발사업(세사업)으로 구성된 경우는 하위의 연구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함.

※ 조사 분석 단위는 세부과제로 연구책임자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임.

<그림 2-2> 예산과목 체계상 평가대상

관계부처
대분류사업

(세항)
연구과제

연구개발사업
(세사업)

중분류사업
(세세항)

세부과제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대학원연구중심
대학육성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국가지정
연구실사업

지방대학
육성분야

공장자동화
센서개발

재료계면
제어기술

전남대수송기계
교육사업단

실리콘입력
센서개발

재료계면
제어기술

대학원연구중심
대학육성

산업혁신기술
개발사업

우수연구 및
연구리더 육성

대학교육지원

산업기술
개발사업

특정연구
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단위 조사·분석단위



II. 평가 추진 개요

2-3.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설정방향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달성도, 사업성과 및 조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시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반영

○ 각 소위원회는 평가항목에 대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 특히 성과부분의 경우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안한 우선순위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 평가항목(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

<표 2-2> 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비고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1. 추진방향의 적절성

2. 추진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절성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Ⅱ. 목표달성도

1.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2. 사업목표 대비 중간달성도 (사업의 최종연도 목표달성 가능성)

Ⅲ. 사업성과 사업별로 우선순위 기재 *

1. 과학기술 연구 성과(논문 등)
2. 사업화 성과(특허,기술료,사업화 등)
3. 인력양성 성과(인력지원,연수지원,산업기술인력 등)
4. 국제협력 성과(인력교류, 기술무역,국제회의신설/개최,기술협력(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등)
5. 경제사회 파급효과(산업지원,고용창출 등)

6. 자체평가지표
사업특성 반영할 수 

있는 항목 **

Ⅳ. 조정사항

1. 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추진의 필요성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3. 기타 의견

* 사업별로 평가받고 싶은 지표에 우선순위 기재

** 제시된 평가지표(III.1~5) 외에 해당사업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지
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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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원회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종합조정

실무위원회  운영

○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평가운영위원회 를 운영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별 심층 검토를 위해 10개 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

○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전문검토를 위해 심의관 중심의 8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를 활용

○  평가결과의 신뢰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3개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그림 2-3> 평가위원회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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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평가 추진 개요

□ 종합조정실무위원회

○ 구성

- 재정, 산업 기술예측, 기술경제 경영, 산업공학, 산업기술, NGO 관련자 등의 민간전문

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평가국장 및 심의관 2인과 기획예산처 심의관 1인 그

리고 간사위원 1인(KISTEP 조정평가단장)으로 구성 운영

○ 기능 

- 10개 소위원회 평가결과(안)를  총괄 심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종합

적으로 조정

□ 기획평가운영위원회

○ 구성

-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3~5인, 각 부문별 평가소위원회 위원장 9인, 관련 부처 국

장급 공무원 16인, 간사위원 1인((KISTEP 조정평가단장)으로 구성 운영

- 위원장은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중 호선

○ 기능

- 평가결과(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 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

○ 구성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별로 국방분야를 포함하여 10개 평가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 각 소위원회별로 15인 내외의 위원과 간사1인(KISTEP 전문가)으로 구성

○ 기능

- 소위원회는 해당 연구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 달성도, 사업성과 및 조정

사항 등을 평가항목별 주안점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해당사업을 평

가하여

- 사업별 종합평가서와 소위원회 전체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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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 구성

-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전문검토를 위해 심의관 중심의 8개 전문위원회를 활용

○ 기능

- 평가대상사업 중에서 기술분야로 분류 가능한 사업 및 21세기 프론티어, 에너지, 부품소재 

등 다부처 관련 국가 주요사업(기초과학 및 해양분야는 대상사업이 없음)에 대한 기술검토

서f를 작성하여 사업별로 해당하는 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에 제출

□ 이의신청검토위원회

○ 구성

- 3개의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위원회는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2~5

인), 해당 평가소위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2~5인)과 간사 1인(KISTEP 

전문가인 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 간사 중 1인)으로 구성 운영

- 위원장은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중 호선

○ 기능

- 부처에 통보된 평가결과(안)에 대해 부처에서 제기한 이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평

가결과(안)을 수정하여 조정함.

   <표 2-3> 이의신청검토위원회와 평가소위원회 관계

평가소위원회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원천기술

 원천·공공·복지기술공공기술

복지기술

단기산업

 산업기술·연구기관중장기산업

국공립/출연(연)

국제협력/인력양성

 연구기반연구시설지원

연구거점



II. 평가 추진 개요

2-5. 추진절차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운 영 위 원 회 ) 개 최
(사 전 에 기 획 ·예 산 조 정 전 문 위 원 회 개 최 , 5 .2 )

· 평 가 결 과 (안 ) 심 의 ·확 정

⇒

⇒

⇒

○ ’0 4 . 1 2 월

○ ’0 5 .1 .2 1

○ ’0 5 .2 .2 3 /

2 8

○ ’0 5 . 2 월

○ ’0 5 .3 월 초

∼ 4 월 중

○ ’0 5 .4 .1 3 /

2 9

○ ’0 5 .5 .1 0

’0 5 년 도 조 사 ·분 석 ·평 가 추 진 계 획 수 립 ·통 보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운 영 위 원 회 )

관 계 기 관 대 상 설 명 회 개 최

종 합 조 정 실 무 위 원 회 개 최
(기 획 평 가 운 영 위 원 회 개 최 , 4 .2 6 )

·평 가 결 과 (안 ) 검 토

연 구 개 발 평 가 소 위 원 회 (9 개 ) 구 성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평 가 전 략 회 의 (3 .4 )
· 추 진 계 획 /평 가 지 침 설 명 및 소 위 원 회 운 영 방 안 논 의
· 평 가 자 료 배 포

⇒
⇒

⇒
⇒

⇒
종 합 조 정 실 무 위 원 회 개 최

·평 가 지 침 심 의 ·확 정

연 구 개 발 평 가 소 위 원 회 개 최
- 1 차 평 가 : 예 비 평 가 (3 .1 5 ~ 1 7 )

· 사 업 별 예 비 평 가

- 기 술 분 야 별 검 토 (3 .2 3 ~ 2 4 )

- 2 차 평 가 : 발 표 패 널 평 가 (3 .2 9 ~ 3 1 )
· 평 가 사 업 에 대 한 부 처 설 명 (필 요 시 추 가 자 료 요 청 )
· 기 술 분 야 별 전 문 위 원 회 검 토 의 견 배 포
· 조 사 ·분 석 총 괄 보 고 서 배 포

- 3 차 평 가 : 종 합 평 가 (4 .6 ~ 8 )
· 사 업 별 평 가 서 및 소 위 별 평 가 보 고 서 작 성

- 이 의 신 청 검 토 (4 .2 0 /2 2 )
※ 국 방 분 야 소 위 원 회 개 최 (4 .2 6 )

⇒
준

비

단

계

평

가

단

계

심

의

단

계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운 영 위 원 회 ) 개 최

(사 전 에 기 획 ·예 산 조 정 전 문 위 원 회 개 최 , 5 .2 )

· 평 가 결 과 (안 ) 심 의 ·확 정

⇒

⇒

⇒

○ ’0 4 . 1 2 월○ ’0 4 . 1 2 월

○ ’0 5 .1 .2 1○ ’0 5 .1 .2 1

○ ’0 5 .2 .2 3 /

2 8

○ ’0 5 .2 .2 3 /

2 8

○ ’0 5 . 2 월○ ’0 5 . 2 월

○ ’0 5 .3 월 초

∼ 4 월 중

○ ’0 5 .3 월 초

∼ 4 월 중

○ ’0 5 .4 .1 3 /

2 9

○ ’0 5 .4 .1 3 /

2 9

○ ’0 5 .5 .1 0○ ’0 5 .5 .1 0

’0 5 년 도 조 사 ·분 석 ·평 가 추 진 계 획 수 립 ·통 보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운 영 위 원 회 )

관 계 기 관 대 상 설 명 회 개 최

종 합 조 정 실 무 위 원 회 개 최
(기 획 평 가 운 영 위 원 회 개 최 , 4 .2 6 )

·평 가 결 과 (안 ) 검 토

연 구 개 발 평 가 소 위 원 회 (9 개 ) 구 성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평 가 전 략 회 의 (3 .4 )
· 추 진 계 획 /평 가 지 침 설 명 및 소 위 원 회 운 영 방 안 논 의
· 평 가 자 료 배 포

⇒
⇒

⇒
⇒

⇒
종 합 조 정 실 무 위 원 회 개 최

·평 가 지 침 심 의 ·확 정

연 구 개 발 평 가 소 위 원 회 개 최
- 1 차 평 가 : 예 비 평 가 (3 .1 5 ~ 1 7 )

· 사 업 별 예 비 평 가

- 기 술 분 야 별 검 토 (3 .2 3 ~ 2 4 )

- 2 차 평 가 : 발 표 패 널 평 가 (3 .2 9 ~ 3 1 )
· 평 가 사 업 에 대 한 부 처 설 명 (필 요 시 추 가 자 료 요 청 )
· 기 술 분 야 별 전 문 위 원 회 검 토 의 견 배 포
· 조 사 ·분 석 총 괄 보 고 서 배 포

- 3 차 평 가 : 종 합 평 가 (4 .6 ~ 8 )
· 사 업 별 평 가 서 및 소 위 별 평 가 보 고 서 작 성

- 이 의 신 청 검 토 (4 .2 0 /2 2 )
※ 국 방 분 야 소 위 원 회 개 최 (4 .2 6 )

⇒
준

비

단

계

평

가

단

계

심

의

단

계

<그림 2-4> 평가추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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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평가의 특징

○ ’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는 

-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수행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 이의신청 절차를 제도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기회를 부여함.

<표 2-4>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특징

항목 ’04 년도 ’05 년도

대상 사업

○ '03년도 예산규모가 2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평가

  - 중점평가(100억원 이상)

  - 단순평가(20~100억원)로 구분

 ⇒ 대상사업 : 201개

○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평가

대상을 주요사업으로 축소

  - '04년도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

  - 21세기프론티어, 부품소재 등 

국가정책관련 주요사업

 ⇒ 대상사업 : 126개

평가

위원

선정

○ 부처에서 추천(3배수) 받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부처 추천을 받지 않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 POOL 등을 활용

평가

방법

○ 사업목적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

  - 전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 

차년도 사업내용의 타당성, 

예산운용의 적절성, 조정사항

○ 예산 사전조정과 통합하여 실시

○ 사업목적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

  - 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달성도,

사업성과, 조정사항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기술

검토를 병행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 예산조정·배분과 분리하여 실시

평가

등급

○ 정성적 의견제시

○ 평가등급 부여 않음

○ 정성적 의견제시

○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등급(A~E)을

부여

이의

신청

○ 이의신청제도를 평가절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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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가결과

Ⅲ. 평가결과

3-1. 평가결과 종합

3-1-1. 평가등급 분포

가. 총괄

○ 2005년도 평가대상사업은 총 114개이며, 등급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등급 A B C D E

사업수 113* 19 40 41 12 1

비  율 100% 16.8% 35.4% 36.3% 10.6% 0.9%

*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 평가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평가의견만 제시

○ 평가대상 사업은 10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등급 분포는 아래와 같음. 

소위원회 A B C D E 합  계

원천기술
1

(16.7%)

2

(33.3%)

2

(33.3%)

1

(16.7%)

0

(0%)
  6

공공기술
3

(15%)

7

(35%)

7

(35%)

3

(15%)

0

(0%)
  20

복지기술
2

(20%)

3

(30%)

4

(40%)

1

(10%)

0

(0%)
  10

단기산업기술
2

(16.7%)

4

(33.3%)

5

(41.7%)

1

(8.3%)

0

(0%)
  12

중장기산업기술
2

(20%)

4

(40%)

2

(20%)

1

(10%)

1

(10%)
  10

국제협력/

인력양성

3

(17.6%)

6

(35.3%)

6

(35.3%)

2

(11.8%)

0

(0%)
  17

연구시설지원
4

(16.7%)

8

(33.3%)

9

(37.5%)

3

(12.5%)

0

(0%)
  24

연구거점
0

(0%)

1

(33.3%)

2

(66.7%)

0

(0%)

0

(0%)
  3

국공립/

출연(연)

2

(22.2%)

3

(33.3%)

4

(44.5%)

0

(0%)

0

(0%)
  9

국방
0

(0%)

2

(100%)

0

(0%)

0

(0%)

0

(0%)
  2

합계
19

(16.8%)

40

(35.4%)

41

(36.3%)

12

(10.6%)

1

(0.9%)

1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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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복 연계 관련 평가의견

○ 14건 37개의 사업이 중복가능 또는 연계사업으로 도출됨.

중복 중복가능 연계 계

- 1건 (2개 사업) 13건 (35개 사업) 14건 (37개 사업)

별도 평가실시 사업의 평가결과

 ◇ 균특회계 사업과 출연(연)의 연구개발사업은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균특회계 사업은 총 12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함.

구 분 A B C D E 합  계

균특회계 사업
5

(41.7%)
7

(58.3%)
0

(0%)
0

(0%)
0

(0%)
  12

(100%)

○ 출연(연)의 연구개발사업은 총 28개로 과학기술부 및 3개 연구회에서 평가함.

구 분 A B C D E 합  계

과기부 소관 출연(연) 2
(28.6%)

3
(42.8%)

2
(28.6%)

0
(0%)

0
(0%)

 7
(100%)

기초기술연구회 0
(0%)

4
(100%)

0
(0%)

0
(0%)

0
(0%)

 4
(100%)

산업기술연구회 0
(0%)

4
(50%)

3
(37.5%)

1
(12.5%)

0
(0%)

 8
(100%)

공공기술연구회* 0
(0%)

5
(62.5%)

2
(25.0%)

1
(12.5%)

0
(0%)

 8
(100%)

* 2004년 4월에 발족된 한국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는 평가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평가 의견만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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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위원회별 종합의견

□ 원천기술 평가소위원회

○ 대부분의 사업에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의 평가는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였음. 요청된 보충설명자료 중 기초학문 지원분야의 과제

성과(특허 및 논문 등)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업을 명확히 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원천기술분야 6개 사업은 재기획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공공기술 평가소위원회

○ 연구사업이 연구재원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서 이질적인 연구과제들이 한 연구사업

으로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종 연구사업간의 협력적 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연구사업평가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특히 기금으로 운영하는 

연구사업들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처간에 유사연구사업, 예를 들면 위성, 원자력, 해양, 에너지분야 등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과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품질향상 등도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연구의 성과를 단순히 논문발표와 특허를 통한 정량적 분석이 아니라 발표 논문의 질, 

개발된 기술의 수준 등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가 필요함.

○ 연구사업의 특성이 다양하고 규모가 상이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을 각 연구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특정 연구사업에 불리한 측면을 줄 수 있음.

- 부처별로 연구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구사업  관리체계의 수준과 규모가 상이함. 

이외에도 산업체와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체수행 부문이 

여기에 설명되지 않고 있어서 부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같은 이유로 특정 연구사업은 국제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함. 만일 국제

공동협력사업이 있다면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평가 자료에 

기술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

○ 하위순위로 평가 받은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획단계에서 종합적인 연구지도 작성이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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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특히 2004년도 평가에서는 연구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만 평가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관리체계나 방법들은 매우 

우수하였음.

○ 연구사업내용이 연구와 시설건설, 해외 공동연구 등이 종합되어 있고 그 규모가 

클 경우 전문적인 사업관리집단의 도움이 요구됨. 특히 우주항공분야나 에너지  

분야는 이런 외부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복지기술 평가소위원회

○ 2004년 평가대상 복지기술연구사업은 5개 부처 10개 사업, 총 2,788억원으로 연구  

개발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복지기술분야 연구는 국민보건의 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

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따라서 국민보건의료, 식량안보기술개발

분야, 환경기술분야 등 복지기술분야의 획기적 연구비 증액이 요청됨.

- 총 연구비는 전체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2002년의 경우 5.5% (2,175억원), 2003

년의 경우 5.8%(2,483억원), 2004년의 경우 6.2%(2,788억원)

- 특히 의약개발, 질병예방진단치료 등 국민보건복지 분야와 생물자원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안보기술개발투자를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제품화연구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타당성분석을 근거로 과제를 선정해야 함.

- 현재 기초연구→실용화연구→실험실제품화연구로 연구단계가 단순화되어 있어 연구

목표가 달성되어도 제품화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시장에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기초연구→응용연구→실험실제품화연구→ 

상품화연구→시장진입연구로 지원단계를 세분화하고, 기초 및 응용연구 단계에는 

국가가 주로 지원하고, 제품화 및 시장진입 연구단계에서는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정도를 단계별로 다양화하는 것이 타당함.

○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A등급)된 사업은 농진청의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과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이며, 좀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D등급)은 중기청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 사업임. 그 외에 3개 사업이   

B등급, 4개 사업이 C등급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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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권고사항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으며(‘기반강화를 통한 신기술경쟁력확보’와 ‘실용화촉진을 위한 보건산업의 

건실한 발전’), 현재 7개(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 인프라개발 

사업 등)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추진과 성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짐. 

○ 21세기 미래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현재 7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첫 번째 목적인 ‘신기술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인프라 연구 성격이 강한 

3가지 사업(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 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의료정보 

개발사업)을 한 개의 사업(가칭 ‘미래복지기술 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 두번째 목적인 ‘실용화촉진’을 위하여 산업화성격이 강한 4가지 사업(신약개발사업,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 건강기능제품개발사업)을 통합하여 

별개의 사업(가칭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함.

□ 단기산업기술 평가소위원회

○ 평가대상사업 모두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목표, 추진 전략 등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운용의 적정성에서는 계획과 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전년도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차년도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A 등급으로 

심의되었음. 

○ 산업자원부의 청정생산기술개발, 산업혁신기술개발-공통핵심기술,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기금),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은 사업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목표 달성 및 차년도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B 등급을 

부여하였음.

○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과 산업혁신기술개발-신기술실용화사업, 

건설교통부의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문화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사업과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방향, 목표 및 체계가 분명하지    

못하거나, 상대적 사업성과가 빈약하여 C 등급으로 분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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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의 게임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다른 기술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R&D)’ 성격의 사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사업예산 규모도 단일 과제 예산

규모이지 사업단위 예산규모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현 상태에서 게임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투자보존 또한 어렵다고 판단되어 D 등급으로 평가됨. 

- 이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효율적인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문광부 

내에 게임산업에 투자하는 다른 사업의 일부로 편입하여 게임관련 기타사업과   

연계/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시함.

○ 결론적으로 단기산업기술연구사업의 특성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점투자방향과 

연계를 유연성 있게 적용하여 중소기업지원위주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중장기산업기술 평가소위원회

○ 중장기산업에서는 중 장기적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핵심기술개발 및 응용

연구사업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중이 ’02년 15%, ’03년 13%, ’04년 15%이며 

’05년에는 ’04년 대비 2.8% 증가된 예산이 신청되어 전체 R&D 증가율에 미달됨.

○ 중장기산업의 중점투자방향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집중투자,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를 

지향한 세계 일류상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개발 등임. 

○ 중장기산업기술 연구사업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차세대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둠.

- 첫째,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나노바이오 기술개발사업 등, 둘째, 중기거점기술,  

핵심기반기술사업, 핵심연구개발사업 등, 셋째, 차세대 신기술, 정보통신 원천기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임.

- 각각의 연구비 비중은 2004년 30%, 25%, 45%이며, 2005년에는 27%, 22%, 

51%로 차세대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둠.

○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투자비중은 65.1%이며, 6T 분야 중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기금)의 지원특성으로 인해 IT에 대한 투자비중이 38.1%로 높음. 

(BT 11.4%, ET 6.7%, NT 5.3% 등)

- 중장기 산업이 미래 산업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BT, NT의  

비중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수준으로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대상 11개 사업(계속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각 사업별 해당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노력에 힘입어 사업의 기획과 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사업추진 방식 등에 있어서 발전과 보완이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됨. 또한 

사업추진실적과 성과는 과학기술적인 면과 기술 확보 면에서 모두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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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인력양성 평가소위원회

○ 산자부의 산업기술인력 Road Map과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Road Map 및 과학재단 

과학영재인력 DB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소위원회는 국제협력 5개 사업과 인력양성 12개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국제협력과 

인력양성의 사업 성격상 차이를 고려하여 두 사업군간 등급을 조정하였음. (단,  

전체 순위는 국제협력과 인력양성을 합하여 정하였음.)

- 두 사업의 평가가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올해와 같이 같은 위원회  

안에서 두 사업군의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분리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력양성의 경우 평가지표로 제시한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는 

알 수 있으나 질적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움.

- 질적 성과를 산출할 평가 지표를 사업별 혹은 전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성과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국제협력의 경우에 평가 지표의 내용과 평가 대상 사업 내용의 일치성이 부족함.  

□ 연구시설지원 평가소위원회

○ 연구시설지원위원회에서는 총 24개 사업(계속 20개, 신규 2개, 종료 2개)이 평가

되었으며, 타 위원회에 비해 100억원 미만의 소형 사업(약 50%)이 비교적 많아 

사업 규모에 따른 평가 상의 시간 배분 등 추가적인 고려, 소규모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고려 등을 통하여 최대한 예산 규모 등에 좌우되지 않고 목표 

대비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결과를 도출토록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지원 위원회의 일부 사업은 단순히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일부 사업은 기반 구축 및 성과 확산 사업이므로 두 사업의   

성격을 동일 잣대로 평가하여 최종 순위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장비 

구축 사업도 R&D용 장비와 Service용 장비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통신부 기금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는 1개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초고속 연구망 고도화, 연구 성과 확산, 연구 환경조성의 3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평가를 받아서 각 사업의 성과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금 사업들 (예를 

들면, 전력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 기획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요청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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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24개 사업은 새로운 과기 부총리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운영과 전년도에 비해 각 사업별 해당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년도 평가 

결과의 반영 노력에 힘입어 사업의 기획과 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사업추진 

방식 등에 있어서 발전과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이관 과정에 있는 

사업은 포함한 평가 대상 사업들은 초기에 제출한 평가 자료로 예비평가를 실시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였음. 

- 연구시설이 실제로 잘 구축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사용 빈도는 어떠하며 사용자 

그룹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예산 증액 요구 시, 그 증가의 타당성을 평가 할 수 있는 향후 계획 

등과 마일스톤이나 로드 맵의 제시가 부실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음.

○ 평가 과정에서 예산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나,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 

- 최대 및 최소규모 예산 사업(최고 예산 사업 : 산업기술기반 구축 1천 50억원, 최소 

예산 사업 : 비행체 핵심 시험장비 10억원)이 동일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음. 

- 연구시설지원위원회의 평가 영역에 부합치 않는 일부 사업(예를 들면, KSTAR 사업 

등)들은 타사업과의 비교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향후 평가 대상 사업들의 위원회 배분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해당 

위원회로 특정 평가 대상 사업을 할당한 간략한 이유 등 사전 정보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거점 평가소위원회

○ 우수연구센터육성은 첨단기술개발 분야의 기초이론 지식 축적, 원천기술 창출 능력 

배양 등의 목표가 달성되었음. 

-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논문게재 및 인력양성의 성과가 높으나 사업화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달성하지 못함.

- 경남기계산업진흥은 H/W사업의 성과는 당초목표를 달성하였으나 S/W사업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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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및 출연(연) 평가소위원회

○ 국공립 출연연구소 9곳 모두 지난해 대비 발전된 것으로 판단됨. 각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된 연구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전년

대비 사업성과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음.

○ 하지만 아직 전체 목표를 위한 로드맵에 따른 계획보다는 수월성과 최근 유행하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수요자인 농민, 어민, 축산인, 그리고 국민 전체에 시급히 와 닿는 현안을 수요 

조사, 로드맵 작성,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방 평가소위원회

○ 평가대상사업 모두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목표, 추진전략 등은 전반적

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대비 목표달성 및 차년도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B등급을 부여하였음. 

-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기술 수요 조사와 함께 대형 기술과제 발굴 등의 기획방향은  

응용연구 또는 실험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됨. 

- 기초연구/특화센터의 과제당 예산은 참여인력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과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평가결과(152쪽~161쪽) 참고

□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부의 7개 소관기관에 대한 2004년도 기관별 기본사업 및 일반사업의   

성과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진보했다고 판단됨. 특히 

기관의 고유 임무 및 기능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목적 및 내용으로 추진되었으며, 

추진체계 또한 성과제고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됨.

○ 7개 기관의 사업성과는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원자력 규제, 의료, 연구기획관리 등 

다양한 임무 및 주 기능에 부합되도록 창출되었으며, 사업성과는 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등 기관 핵심역량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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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개발 활용 등을 통해 사업성과의 객관적인 

측정평가와 성과의 제고, 홍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 4개 소관 출연(연) 모두 전반적으로 연구/사업에서 전기보다 질적 양적으로 많이 

향상된 성과를 보여 세계적 수월성에 근접하려는 의지가 역력함. 하지만 투입대비 

성과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제기됨.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연구회의 9개 소관기관에 대한 2004년도 기관별 주요 기관 연구성과 및 

기관운영분야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국제적인 연구

환경을 잘 이해하여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됨.

○ 연구회 출범 후, 강조되어온 자율 기획과 책임경영에 대한 연구 기관별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고유기능과 임무에 충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정화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기관운영 시스템 분야는 9개 기관 

모두 총괄적인 상향 평준화 경향에 있어 고무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산업기술연구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연구성과 위주의 평가지표 설정과 

‘질’ 위주의 주관적 평가시스템, 소관기관간 프로젝트 중심의 협동연구사업의 추진, 

연구성과 확산을 체계화하기 위한 센터 설립, 국제협력사업의 기반구축 사업의 추진 

등은 매우 역동적인 사업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관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발전과 전략적인 연구사업의 

선택·집중화, 연구회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 행정적 지배구조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관평가단은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 항목별 주요 정책적 제언사항을 각 위원들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주관적 평가소견으로 적시하고 동 제언이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경영체계 선진화 및 연구생산성 향상에 반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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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 8개 소관 연구기관의 2004년도 총 예산액은 7,631억원, 총 인력 2,984여명 (정직원 

기준) 으로서, 1999년보다 각각 약 95.4%, 34.2%씩 증가함으로써(1999년 총결산액 

3,950억원, 총 인력 2,223명), 지난 5년 동안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질적인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과거의 기관운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과   

의지가 부족하고, PBS 제도가 연구원들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경쟁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비에 대한 공공적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우수한 인력의 유출은 있으나 유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03년도 기관평가의 핵심적인 지적사항인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한 중점연구분야 

재선정 필요’에 대한 점검 결과, 아직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회의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

○ 2004년도에 소관연구기관에서는 총 1,898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급 연구원 1인당 1.53개의 과제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과제당 연구비는 연구

직접비 기준으로 226.5백만원으로서 여전히 과제의 대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수준 높은 연구성과의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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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위원회별 평가결과

3-2-1. 원천기술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기초학문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대비 과학기술 성과 (논문, 인력양성,   

사업화 성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및 국제협력 등) 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였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위원회 운영방안

○ 평가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사업 당 중점검토위원 2명 (정/부)을 배정하여 검토함.

- 정/부 위원은 각자 해당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각각 의견서를 작성

- 정/부 위원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서를 하나로 취합

- 모든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표하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최종 평가의견 도출

- 평가회의 시 불참하는 평가위원의 경우, 서면 의견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불참한 평가위원이 사전에 다른 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을 경우 ⇒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인정

- 불참한 평가위원이 사전에 다른 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불참한 것으로 간주

○ 사업별 평가 시 위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결로 처리

□ 평가항목별 평가 주안점

○ 본 위원회의 대상사업은 지원대상/금액만 다를 뿐 목적/내용이 유사한 연구지원사업

임. 이러한 성격의 사업에 과학기술 R&D 사업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성과에 관한 평가항목 가중치에 

차등을 두어 평가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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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중요도

  I.  사업내용의 타당성 20%

  II. 목표달성도 30%

  III. 사업성과 40%

   1. 과학기술 연구 성과 15%

   2. 사업화 성과 5%

   3. 인력양성 성과 10%

   4. 국제협력 성과 3%

   5. 경제사회 파급효과 3%

   6. 자체평가지표 4%

  IV. 조정사항 10%

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 예산 평가등급 비 고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공동연구과제지원) 43,500 C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기초학문지원) 129,100 D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우수연구자지원) 32,800 B

교육부
개인기초연구지원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10,000 A

과기부 특정기초연구지원 64,050 B

과기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5,400 C

6개 사업 3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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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학술연구조성사업(공동연구과제지원)(교육인적자원부) : C

○ 중점연구소는 각 대학이 지닌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특성에 적합한 연구소에 지원을 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임.

○ ’03년도 투입된 연구비(427억)대비 ’04년도 연구논문 성과는 적정하게 달성되었다고 

생각됨.

- 협동과제: ’02년 136건, ’03년 192건 과 비교할 경우 ’04년도 성과에서 총 논문게재 수 

(227건 중 SCI 92건)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중점연구소: ’03까지 84개 연구소 지원, ’04년도 101연구소에 320억원을 지원(17개 

연구소 신규지원)하였으며 연구 성과는 총 202건, SCI 99건 이므로 적정 하다고 

평가됨.

○ ’04년도의 선정에서 지원대상의 학문적 균형과 배분이 적절하지 않음.

-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기초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이오분야의 지원으로 치중됨.

□ 학술연구조성사업(기초학문지원)(교육인적자원부) : D

○ 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는 적정하나 연구결과의 공유 및 사회화 확산이라는 사업

목적과 기획방향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  

- 교육부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재정리(특허 및 기술지원등은 재고)가 필요함.

-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논문발표가 성과라는 것을 반영하여 해당년도에 대한 평가

관련 새로운 지침 및 최근 4년간 누적된 실적이 고려되어야 함. 

- 관리 및 현황자료를 신빙성이 있도록 관리유지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관자체의 평가달성기준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액 대비 인력양성이나 논문발표 성과를 주요 성과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과제성과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업을 명확히 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특히, 전문 

학술지에 논문 게재한 실적과 학술대회 발표 건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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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조성사업(우수연구자지원)(교육인적자원부) : B

○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은 기초 학문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연구 사업

으로서 각 형태별 다양한 우수 연구자 그룹의 학문 연구와 발전에 기여한바가 큼.

○ 사업당 지원액에 비하여 선정 건수가 많으므로 양적인 측면 보다는 지원액을 늘려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수연구자지원사업 중 신진연구자지원 사업과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 중 연구성과가 우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연구비를 차등지원 함으로써,   

우수한 성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03년도대비 ’04년도 연구 성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신진연구자  

분야는 매우 양호한 반면 박사후 연수 과정 및 신진 연구 인력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우수연구자지원)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젊은과학자 

연구활동지원)은 중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학술연구조성사업(우수연구자지원)의 세부 사업인 ‘신진교수연구지원’과 개인기초

연구지원(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은 사업목적과 지원형태가 유사함. 내용상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연간 2,000만원 이내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됨. (신진교수지원사업:500~2,000만원, 젊은과학자 

지원사업:2,500만원 이내)

- 또한, 최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이 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이렇게 공통된 내용의 사업을 2005년부터는 한 부처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지 않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됨.

□  개인기초연구지원(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교육인적자원부) : A

○ 과학자의 장래는 초기 정착단계의 성공여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신진과학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신진연구자의 연구비 및 연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원래 사업목표에 따라 적절히 추진되었음.

-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 대상과제 54개가 증가되어 젊은 과학자들에게 보다 

많은 연구기반을 제공하였음.

-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연구자들의 많은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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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를 2단계 또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엄격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연구사업에 해당되겠으나 사업의 보완 개선을 위해서 매년 연구지원 기관에서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짧은 사업년수(2003년 시작)에 비해 예산의 증가 없이(2003년, 2004년 100억씩 

지원) 우수한 성과(논문 중에서 SCI급 논문게재수가 88%,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35건)를 거두었음.

○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우수연구자지원)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젊은과학자 

연구활동지원)은 중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학술연구조성사업(우수연구자지원)의 세부 사업인 ‘신진교수연구지원’과 개인기초

연구지원(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은 사업목적과 지원형태가 유사함. 내용상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연간 2,000만원 이내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됨. (신진교수지원사업:500~2,000만원, 젊은과학자 

지원사업:2,500만원 이내)

- 또한, 최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이 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이렇게 공통된 내용의 사업을 2005년부터는 한 부처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지 않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됨.

□  특정기초연구지원(과학기술부) : B

○ 이 사업은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조적 기초연구 인력양성을 위하여 3인 이내의  

학제간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특히, 대학의 학제간 기초연구 활성화와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전문학술지 게재 의무화는 연구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과제 지원 내용은 지역별로 수도권대학에 53.4%, 분야별로 생명과학분야에 31.2%

로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사업목표로 논문, 인력양성 성과의 연도별 정량적 목표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설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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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학기술부) : C

○ 외부환경 및 내부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기초

연구에 지나치게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의 특허출원이 요구됨.

- 2000년도 이후 국내 외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가 600여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02년 78만원, ’03년 1억5,600만원, ’04년 1억800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였음.

- 따라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발전 및 수요를 고려한 원천적 기술 

개발을 위한 추진목표 및 방향의 재설정이 요구됨.

-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우수한 산업에 독자적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획을 명확히 하여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큰 분야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함.

- 추진 중인 연구 내용상 생명공학(25.8%), 재료(20.3%)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 

반면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자원 및 원자력 등의 분야는 지원 사례가 없음.

○ ’03년 대비 연구비는 다소 증액 되었으나, 국내 외 특허출원 및 논문 발표는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연구사업의 평가가 연차별에서 단계별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판단됨.

○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한계기술극복을 위한 창의적이고도 원천적인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기대하는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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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공기술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공공기술 연구사업의 특성

○ 공공기술 연구사업은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중점연구분야는 원자력, 우주/항공, 에너지, 교통, 통신, 환경보전, 지구 및 대기, 

보건 그리고 산업개발진흥 분야들로서 대부분 6T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거대, 장기 연구사업임.

- 연구수행주체는 대학보다는 정부 출연연구소와 공기업이며 해당 산업체가 협력적

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주로 연/산 연구체제를 이루고 있음.

- 연구개발기술 성격은 응용기술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 하거나 국내 미자립 

기술개발을 외국기술에 전수 받아 국산화하는 사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첨단미래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하는 기술이 같은 비율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선단 기술개발보다는 최신기술의 실용화에 주 목적을 두고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단계도 개발연구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응용연구가 다음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음.

□ 평가기본방향

○ 앞에 기술된 공공기술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공공기술연구사업 소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하였음.

- 기본적으로 연구사업의 특성이 연구, 연구시설건설, 기술표준화 등 불균질한 점들은 

평가에서 특별하게 고려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연구성과 또는 목표달성 중심  

평가를 수행하였음. 

 즉, 연구사업의 예산규모, 종료과제를 포함한 사업기간, 주관 정부부처, 연구 주관기관 

등은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계획된 연구성과 또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였음.

 특히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성과의 질이나 양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을 때 우수한 

과제로 평가하였음. 예를 들면,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인 경우 국내표준이 세계표준으로 

채택되는 건수나 그 기술의 중요도가 계속 향상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순수한 연구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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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술 연구사업의 성격상 6T와 국가기술지도에 의해서 파생된 중요 핵심기술에 

대해서 평가시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은 대신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중요 핵심기술과의 연계여부를 고려하였음.

- 2004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는 2004년도 사업수행결과에 한하여 평가하고 계속

사업인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예를 들면, 발사체개발이나 우주센터건설의 경우, ‘03년에 발생한 일정지연이 ‘04년에는 

부정적인 평가항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 평가는 세부 연구과제 추진결과를 먼저 중시하였고 연구사업 자체의 내용 중요도는  

평가서 종합의견에 기술토록 하였음.

- 최종적으로 각 연구사업의 평가는 모든 평가위원들의 전원 합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였음. 평가위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연구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 다음 두 평가를 종합하였음.

○ 정성적 평가는 중점검토위원(연구사업 당 2인)을 직무상 관련이 없는 연구사업에 배정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1차 서면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필요한 보완

자료와 질문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뒤 설명회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사업설명회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하고 현장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사업의 성과를 질문과 답변으로 확인하고 2004년도 연구사업결과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었음. 

○ 최종 정성적 평가는 작성된 예비평가서와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서를 중심으로 재작성한 

평가서를 중점검토위원이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전 평가위원이 토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평가서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정량적 평가는 2004년도에 수행된 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의 명확성,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구체적인 사업실적 및 성과, 조정사항의 반영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 정성적 평가와 논문과 특허의 수,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기술이전 및 산업화로 대별되는 

정량적 평가 모두 공공성을 중시하여 연구내용이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고 국가와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많은지 그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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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연구사업내용이 뚜렷한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연구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이고 연구결과의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함.

- 2004년도 추진한 연구사업의 내용이 목표와 잘 결부되어 있고 연구의 결과가 현실성이 

있으며 정성적, 정량적 성과가 확실하게 도출되었는지 여부와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함.

- 연구평가 및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사업 내용을 충실하게 수정, 보완, 발전시키고 

관련 정부부처와 산학연의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함.

○ 대상평가사업의 내용이 다양하고 성과의 정량화가 불가능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흡

하여 상세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의견을 설명회 이후에도   

서면으로 접수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음.

□ 평가 주안점

○ 평가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실적 및 성과, 사업조정사항(사업의 중복성, 연계추진 

가능성,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정도)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고 가능한 한 자료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평가하였음.

○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시작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목표의 명확성, 시급성, 실용성을 더욱 중시하여 평가하였음.

○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2004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단, 달성도가 

과도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되어 달성도를 확실하게 유추할 수 없을 경우에 사업실적과 

평가는 전년도 평가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평가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 종료사업과 종료시점이 근접한 연구사업은 사업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 평가항목별 중요도는 신규계속종료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평가항목
중요도

’04년 신규사업 계속사업 ’04년 종료사업

Ⅰ.사업내용의 타당성 30% 20% 10%

Ⅱ.목표달성도 40% 30% 40%

Ⅲ.사업성과 20% 40% 40%

Ⅳ.조정사항 10% 10% 10%

합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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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과기부 다목적실용위성개발 29,300 B

과기부 과학위성개발 4,700 C

과기부 통신기상위성개발 6,500 B

과기부 발사체개발 75,000 B

과기부 우주센터건설 35,000 C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4,500 C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3,000 A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13,800 D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기금) 107,841
B 통합평가

산자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기금)) 20,559

산자부 다목적실용위성2호본체개발 3,400 C

산자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2,000 B

산자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58,788 B

산자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43,161 B

산자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기금) 117,110 C

정통부 전파방송연구개발 10,890 C

정통부 정보통신표준화사업(기금) 30,670 A

건교부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10,000 C

건교부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9,000 D

해수부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3,000 A

기상청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4,000 D

합  계 20개 사업 6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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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다목적실용위성개발(과학기술부) : B

○ 다목적실용위성의 탑재체를 개발 제작하고 영상수신처리기술,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 및 내용이 명확한 사업임. 다만, 원격

탐사기술의 경우 수행한 12개의 소과제의 연계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산자부, 과기부 및 정통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성 전체 사업의 총괄주관은 항공우주연구원이 담당하는 등 사업의 추진체계가 

적절함.

○ ’03년도 수행한 국제기술협력 사업의 차질로 인하여 전체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연된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정된 발사일정인 ’05년 

11월에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 고해상도 위성카메라분야는 해외선진기술의 구매나 기술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분야의 자체개발 능력을 구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광학분야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분야의 기반기술 연구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진행 중인 위성사업은 다목적실용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3개 

사업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배정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발표, 평가 및 예산 획득을 

위성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국제기술협력의 차질로 인하여 전체 사업의 일정이 지연된 경험에 비추어 차후에는 

국제기술협력의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이득과 성과를 도모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연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을 1개사가 아닌 2개사를 선정,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또한, 협상의 효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상기관이 연구기관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별도 조직을 구성하거나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범부처적,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속사업인 3호 위성 개발에 대한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III. 평가결과

□ 과학위성개발(과학기술부) : C

○ 과학위성 2호 개발 사업은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되는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공간으로 발사될 최초의 위성 사업으로서, 연구개발의   

성패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과학위성개발 단계에서 논문실적, 특허, 사업화 성과, 인력양성 성과 등의 정량적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기술개발 정도, 개발진행 상황, 발사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위성의 활용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탑재체 선정과정, 개발, 발사 후 운용, 

활용결과까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준비 중인 과학위성 3호 개발의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 당해연도 (‘04년)에는 과학위성 2호 시스템과 본체 상세설계, 발사체 성능검증위성 

설계, 부탑재체 시험장비 개발 등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주탑재체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과학위성 사업성공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불가피하게 기존의 주탑재체 개발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주탑재체를 

재선정함으로써, 불투명했던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주탑재체 변경으로 인해 전체사업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개발일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성개발의 전체 일정이 

늦어진 결과에 대하여는 사업관리 및 진도점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철저한 개발사업 진도점검이 보완되면 연구개발 최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 과학위성 사업은 현재 국내에서 단 하나 뿐인 우주공간을 활용하는 과학연구 사업 

이므로, 향후 더욱 확대되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목적으로  제기된 ’발사체에 실릴 소형 위성체 국내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원래 취지대로 ’우주공간을 활용한 과학연구’라는 활용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성본체의 크기와 규모를 점차 늘리고, 다양한 과학연구용 탑재체 개발과 과학연구 

확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기바람. 

- 순수과학 연구목적으로 가능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기회로 활용하여 국내 관련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확대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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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상위성개발(과학기술부) : B

○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위성개발사업으로 위성통신

기술개발, 기상관측 및 해양관측을 위한 정지궤도위성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의 4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2008년까지 개발, 발사하기 위한 

사업임. 

- 각 부처의 기술특성과 활용 분야를 고려할 때 적절한 추진체계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업평가 시에도 하나의 평가사업으로 될 필요가 있음.

○ 해양과 기상탑재체는 해외 협력업체를 통한 직구매가 계획되어 있고, ‘04년도에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게 계획되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8년에 계획대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진행을 좀더 가속화하는 등의 진도관리 

노력의 개선이 필요함.

□ 발사체개발(과학기술부) : B

○ 국제협력 착수 및 수행, 발사체시스템 예비설계 및 상세설계, 국산화 개발 품목  

확정, 지상지원장비 예비설계 등 사업의 추진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은 발사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 다소 늦춰졌으나, 

결국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논문 및 특허 등의 실적 고려 시 사업 목표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의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적인 발사체 개발 및 성공적  

발사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및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일정 

진행이 1년 정도가 지연된 것으로 집중적으로 사업목표관리가 필요함.

○ 향후 한 러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인력의 구체적 활용방안(방문 계획, 규모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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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센터건설(과학기술부) : C

○ 본 우주센터 건설사업은 부지 확보 및 주민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고, 본격적인 

건축공사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 ’06년 까지 건축공사 및 주요 장비 

구축완료, ’07년 시험운용, ’07년 말 발사수행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주센터 주요시설의 구축 및 장비 배치, 운용개념 관련 기술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해외 기관과 효율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우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됨.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방사선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부) : C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과 ‘국가 방사선기술개발계획’에 의해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중 독립과제로 분리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행 

중인 사업으로 방사선기술의 기반시설확보를 통한 방사선기술분야 이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I과제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II과제 '권역별 싸이클로트론 센터구축’, III과제 

‘의료용 동위원소 요소기술개발’ 등 3대 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 I과제와 II과제는 기간 내에 시설을 구축하는 과제로 기획된 추진일정과 목표에  

의하여 수행 중에 있고 III과제는 핵연료 수용액에서 액체상 Mo-99와 기체상 

Sr-89를 회수 정제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과제로 2003년 ‘동위원소생산전용 

소형원자로건설’과제의 일부 연구관련 과제임. 

- 2005년에 종결되는 III과제의 최종목표가 동위원소생산전용 원자로건설을 위한   

연구인지 Mo-99와 Sr-89의 회수, 정제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III과제의 최종 목표와 추진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함.  

○ II과제는 3개 권역 시설을 구축하고 싸이클로트론을 설치하고 있으나 전국에 설치할 

싸이크로트론의 수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함. 

- ’05년에 추가로 설치되는 2개 권역도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III과제는 사업목표와 추진 일정을 가능한 예산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즉 동위원소생산전용 원자로건설을 추진하는 일정과 생산할 동위원소

(Mo-99, Sr-89 등)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에 대한 목표달성 지도

(Map)가 마련되어야 하며 연계된 연도별 목표와 사업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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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단위 사업들의 구체적이고 정성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함.

- 예를들어, 싸이클로트론 에너지효율이 강화된 내용과 목표달성 여부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 이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는 최적 건설요건을 추출하기 위하여 시공, 운전, 환경  

분야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도록 함.

○ 원자력이용분야에서 방사선이용사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사업은 지방과 국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막대함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요청됨. 또한 미래에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가 상업화되어 국내 기술회사가 이 분야에서 제일 우수한 기술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원자력 중장기계획사업 중 방사선기술 연구과제가 궁극적으로 

이 과제에 통합되어야 하며 연구재원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예산

에서 투입되도록 정부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과학기술부) : A

○ ’04년도 1단계 과제는 3개의 세부과제 즉, 1) 수소생산 실증로 노형선정 및 용량

결정, 2) 초고온 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3) 열화학 수소제조 요소기술개발 로 분류

하여 개발하였으며 각 세부과제별로 구체적 달성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음. 

- 전체 5단계 사업목적 중 1단계 및 ’04년도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대비 실적(예산실적, 과학기술성과, 

사업화성과, 인력활용/양성 등)으로 보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체적으로 원자력 관련 중장기 기술 Road Map(국가 원자력 지도)하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 함.

○ 사업성과부분은 본사업의 시작연도이며 또한 사업초기 기반 설비구축부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2단계(’06~’07)이후에는 사업성과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그러나 본 사업은 2020년 이후 필요 수소 량의 30~40%를 담당하고 이를 준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 에너지 확보의 전략적인 사업임. 이에 총 5단계

(’04~’19)의 사업 규모(9,861억원)를 단계별로 실행 계획하는 개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체적인 Road Map을 개발함으로서 실질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함. 

- 즉, 인력양성계획, Infra-Structure구축을 위한 대책, 수소생산시스템의 Package  

기술자립계획, 제 3국 기술수출전략 등의 명실상부한 기술자립의 목표를 제시한 후 

시행하는 것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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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부) : D

○ 1단계 개발목표인 저에너지 20MeV DTL(가속기)을 개발해 기술을 축적한 뒤 최종

목표인 중에너지 100MeV DTL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하위 단위사업들이 세부분야별로 분류되어 추진되었음.

- 하위 단위 사업들이 세부분야별로 가속장치개발분야, 장치 및 빔이용분야, 사업통합

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등으로 적절하게 요소기술들이 분류되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20MeV가속장치/주변기술 개발과 더불어 빔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이 개발되어 양성자빔 

이용시설이 시범적으로 구축,운영된 것은 선진국들에 이어 독자기술의 개발,구축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100MeV 가속기 개발에 기반이 될 것임.

○ 양성자빔 이용 및 발생장치 응용개발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개발장비의 중요도 및 예산 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응용분야의 적극적인 발굴의 

노력이 미흡함.

- 이를 위해 NT,BT,IT,ST,신소재 등 분야별로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미래시장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을 근간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함. 

-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인 실용화를 병행하는 것만이 사업완료 후 거대한 장비의   

운영에 따른 추가예산의 지출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독자기술을 구축한 것에 비해 특허가 2004년도 한 건밖에 없는 것은 과제수행의 

실적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비록 1단계사업이라 해도 기술료 및 사업화 

실적이 빈약하여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실질적인 국제협력 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세부분야별 강점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3차년도 주요 개발내용이 가속기장치 및 빔 이용 기술개발이고 원전폐기물 부지의 

미확정으로 인한 연구센터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책정된 건설 및 운전비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기금)(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은 총 사업 규모(’97~’06, 1조 7,474억원 (정부출연5,656억, 기금 1조 

1,818억))의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과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원전고도화 과제)임.

- 기존의 계속적인 사업의 목표 연장선상에서 ’04년도에는 1) 미래형 원자로시스템, 

2) 원자력 안전, 3) 방사선 방호 및 영향평가, 4) 방사선폐기물, 5) 방사선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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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I생산 및 방사선 이용, 7) 원전기술혁신, 8) 핵심전력기술 확보 등 8개 분야에 

42개 대과제 및 15개 단위과제(원전고도화 과제 포함)로 추진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본 사업의 최종연도의 목표달성 기여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원자력 기술지도 수정(’05년 3월 완료)’과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05년 

3월 완료)’ 을 통하여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및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실질적 반영을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음. 또한 기금부담자 및 원전기술 End User의 실무진이 과제 기획/평가

에 참여하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외 의견 반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함.

○ ’04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는,

- 정량적 측면으로 논문게재(국내 424,국외 337), 특허(출원: 국내 163, 국외 51), 

사업화(3건), 과학 인력(박사 78,석사112,학사59,기타9), 및 연수지원(24건)을 달성함.

- 정성적 측면에서는 ‘경수로 원전 최적 운전분석기(미국 ISS사에 수출)’ 및 ‘UAE와 

SMART수출을 위한 정부간 양해각서 체결(약 2조원 규모)’ 외 40건의 연구 성과를 

달성함으로 (타 사업과 비교할 때) 대체로 우수함. 

- 그러나 본 사업 중 방사선 이용분야는 사업성이 클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사업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수립이 요망됨.

○ 그러나 본 사업(’97~’06, 1조 7,474억) 이후, 계속적인 원자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1단계 사업의 총괄적인 종합적 평가와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방안제시가 요구됨. 

- 특히 기존 한국표준형 원자로 및 APR1400에 대한 수출을 목표로 하는 원전 

Package 원천 기술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요구됨.

□ 다목적실용위성2호본체개발(산업자원부) : C

○ 다목적실용위성2호의 본체를 개발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 및 내용이 명확함.

○ 산자부, 과기부 및 정통부가 참여하는 범부처차원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성 전체 사업의 총괄주관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본체사업의 주관은 한국항공

우주산업(주)이 담당하는 등 사업의 추진체계가 적절함.

○ 사업의 선정은 제안요구서에 대한 평가를 거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진도관리, 

결과평가는 현장실사, 연차별 평가 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등 사업의 추진  

절차가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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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지표우선순위는 1) 산업기술인력, 2) 논문, 3) 특허이며 이에 대한 실적이 

다소 미흡함.

- 산업기술인력 18명 숙련공 양성, 논문 국내 6건 국외 1건, 국내 특허 출원 1건, 

등록 3건이며 국외특허와 기술료 및 사업화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음.

○ 현재 진행 중인 위성사업이 다목적실용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3개 사업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평가 및 예산 

배정을 각 위성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시스템 및 본체설계는 100% 국내기술로 수행하는 등 위성본체의 국내 독자기술  

기반을 구축함. 아직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산업지원성과 및 고용창출 실적은 없으나 

향후 성공적인 위성개발은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첨단기술에 의한 

산업계의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목적 실용위성 1호의 개발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주도로 다목적

실용위성 2호 본체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후속사업인 3호 위성 본체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산업자원부) : B

○ 1단계 사업은 ‘수요부품 및 하부시스템 개발을 통한 부품생산 기반조성’을 목표로 

’00-’05년간 진행 중임.

○ 이 기간 중 KT-1, T-50의 개발 및 민영항공기 부품수출 등에 본 사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됨. 

- 현재 국산 항공기의 부품 국산화율은 평균 6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됨.

○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은 개발에서 산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1단계에는 

개발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실제 매출로 대표되는 산업화는 향후 2단계 

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할 것으로 여겨짐.

○ 현재 항공우주산업의 부품개발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산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

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항공우주부품개발은 중소기업의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중요도와 충실도에 비추어보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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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는 제2단계 사업이 진행되므로, 2005년에는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획과 핵심부품의 개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확대된 지원에 좀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항공기 및 위성의 전자부품에 대한 국산화 및 핵심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기획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 로드맵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량화된 목표설정  

으로의 기획 개정이 요구됨.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 B

○ 기후변화협약 규제대응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체 에너지 자원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 추진방향이 적절함.

- 3대 중점사업인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에 중점 추진하여 2011년까지 국가 

총에너지의 5%를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실용화사업 추진방향은 적절함.

○ 1차에너지 2.5% 공급을 목표로 한 2004년도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중점

사업을 프로젝트형으로, 일반기술개발사업을 사업화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 3대 중점사업에서는 프로젝트형 보급화를 위해 적합한 세부 단위사업을 구성하여  

‘3KW급 고분자 연료전지 개발’ 등 67개 과제(378억원 지원)를, 일반기술개발 7개 

분야에서는 실용화 위주의 단기기술과제를 구성하여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설계 

및 시공기술’ 외 62과제(164억원 지원)를 발굴하고 사업화에 역점을 두어 사업

내용이 적절함.

○ 대체에너지기술은 선진기술의 활용(국제특허문제 등) 및 이전이 어려우므로 실용적인 

국제협력이 요구되며, 핵심기술의 공동연구수행 및 상용화 프로젝트 공동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담기관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올바른 사업방향 및 목표, 사업내용 및 상용화 등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관리시스템이 요구됨.

-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범 부처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2004년까지 1차에너지중 2.3%(5,001toe)를 공급하여 당초 목표대비 92%를 달성

하였으며, 주요분야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목표(50~70% 수준)를 달성하였음.

- 주요 분야별 기술수준 달성도(선진국 대비)는 수소분야 35%, 연료전지분야 50%,  

대양광분야 75%, 풍력분야  5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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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보급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이 큰 3대 중점사업(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전지) 프로젝트형 대형과제의 수행과정에서는 핵심요소기술과제 67건을 수행,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시범사업을 기업체 중심으로 10여건 등 수행하여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음.

○ 일반기술개발분야에서는 기업의 상용화 애로기술 및 기반기술개발지원에 집중하여 

당해연도 계획대로 63과제(164억원 지원)를 발굴 지원하고  10건의 과제는 사업에 

성공하였음. (매출액 96억원)

○ 국제협력사업에서도 당해연도에 국제포럼 2건, 국제공동연구 2건, 국제협력체제 3건 

(MOU 체결) 등을 수행하여 계획대비 목표를 달성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시정되었고 하였으나, 풍력에 대한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는 2MW Multibrid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상용화 및 실증연구에 집중하였으나 

풍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지 못하였음.

○ 범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부처별 긴밀한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생산 

시스템개발사업, 프론티어사업의 핵심요소기술 개발성과를 대체에너지사업의 프로

젝트형으로 실증사업을 하고, 미래형자동차사업의 저장시스템기술, 전력산업연구 

개발의 환경친화전력기술과의 차별화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은 2012년까지 에너지절약 10%달성과 지구온난화물질저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재료의 기초원료소재기술 등을 개발목표로 하고 있고, 주요수행

사업을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청정에너지기술개발, 자원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조성

사업 등 4대 분야로 분류하여 수행하고 있어 추진방향은 적절함. 

○ 다음과 같은 사업별 추진목표로 볼 때, 본 사업의 추진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에너지절약기술사업 : 산업에너지절약, 건물에너지절약 및 수송에너지절약

- 청정에너지기술사업 : 석탄 석유청정기술, CO2분리이용기술

- 자원기술사업 : 광물자원개발, 자원회수기술, 국내무연탄활용기술

- 기술기반조성사업 : 기술표준화, 국제협력사업, R&D기획단사업

○ 다만, 에너지절약기술사업의 명칭은 에너지이용 고효율화 기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체계의 절차는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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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연구사업별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Top-Down 

방식을 적용 중대형과제로 도출하고, 기술의 실용화가 우선되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Bottom-Up 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함. 

○ 자체평가에서 2004년도 에너지절약 목표의 73% 달성과 2006년 총에너지절약 5%

달성목표 등으로 판단할 때 목표연도인 2012년의 10%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어 중간달성도는 우수함.

○ 26건의 사업화성과, 인력양성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은 공공성 연구사업으로서는 

우수하다고 판단됨. 

○ 에너지절약 및 청정에너지기술의 확보를 위해 10개년계획에 의한 Road map작성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성 연구사업이고 추진체계가 명확하므로 2012년도의   

에너지절약계획목표 10%의 달성과 지구온난화대응기술의 확보를 위해 예산반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기금)(산업자원부) : C

○ 전력 사업은 그 특성상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큰 국가 전략사업임.

○ 2004년 연구개발사업은 한국전력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쪽 과제에 치우쳐 있음. 향후 

현장애로기술 개발은 자체연구비로 해결하고 환경친화나 미래혁신기술 등의 미래

기술 개발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일부 과제들은 단기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과제간의 시너지효과가 없음. 

따라서 향후 과제는 중과제 중심의 대과제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필요함.

○ 연구개발 초기와는 달리, 10개년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과 전력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구기획하고 있음.

○ 2006년 연구개발 방향은 환경친화적 전력기술개발과 미래 혁신적 전력기술개발 

사업의 비중을 높여 신기술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발 예정임.

○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는 시범운용 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시키는 방안 필요함. (한전에서 구매)

○ 과제선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운영기관의 인력보충과 

연구기획력 증대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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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방송연구개발(정보통신부) : C

○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파방송기반기술확보 및 

조기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이라는 목표를 두고 2000년부터 7개 

과제로 연구를 추진해 왔음. 2004년에는 3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1개 

과제(통해기위성 위성통신시스템개발)로 연구범위가 축소되고 있음. 

○ 이 사업은 2004년까지 통신사업특별예산으로 수행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수행됨으로서 공공기술분야에서 중장기 산업기술분야의 정보통신  

원천기술개발사업과 통합되었음. 따라서 이 사업은 2004년으로 종료되는 사업과 

같음.

○ 통신해양기상위성과 다목적 실용위성개발사업은 다른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과 추진목표는 적합하고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동전화 전자파 인체영향연구’는 3년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만으로는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음. 또한 3년의 단기간 연구가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시간인지 알 수 없음. 

○ 2004년에 추진하였던 연구과제 중 위성개발 두 과제는 다른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고 있으나 2004년에 완료된 ‘이동

전화 전자파 인체영향연구’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연구가 상호 연계되지 

못하였고 연구방법이나 결과가 외국의 사례를 모방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음.

○ 다목적실용위성 2호 주 관제시스템개발은 2004년 완료된 과제로 전체 목표를   

달성하였고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개발연구과제는 2008년까지 지속되는 

과제로 전체 공정의 30%, 2004년도 목표공정 100%를 달성하였음.

○ ‘이동전화 전자파 인체영향연구’도 2004년에 완료된 과제로 연구목표는 달성 되었

으나 정성적인 연구결과의 신뢰도는 확인할 수 없음.

○ 제시된 자체 평가지표에 세계 선진기술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적 항목의 

설정이 요구됨.

○ 전파방송연구개발분야의 독자사업유지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필요함. 정보화촉진  

기금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전파방송분야의 기반기술확보와 핵심기술개발이 집중적

으로 추진되기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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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표준화사업(기금)(정보통신부) : A

○ 정보통신 IT산업의 광역화에 따라 새로운 선순환 발전구조로 전환하기위해 IT 839

전략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 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간하여 정보통신 기금사업으로  

국내 외 시장 환경 여건에 맞게 추진방향 및 추진방향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97년도에 시작하여 당해연도 사업이 8년차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IT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과 표준개발의 연계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통신분야의 기반조성을 위한 IT 839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Wibro 서비스 등이 

포함된 8대 신규 서비스, 광대역 통합망과 U-센서 네트워크등이 포함된 3대 인프라 

및 차세대 무선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및 홈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9대 신 성장 

동력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음.

○ IT 839 전략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표준 정립과 국제표준화선도를 위한 기술 

표준화 전략 필요에 따라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는 등 하부 과제들이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단위 사업의 구성이 적절하고, ’04년도 사업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될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절차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할 때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IPR 창출) ⇒ 표준안(안) 개발 ⇒ 국제표준화(기술수출, 상품화) ⇒ 국내 

정보화 추진 ⇒ 표준시험인증  ⇒ 연구개발 환원

○ 정보통신표준(안) 개발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국제표준 기고 및 반영 실적 

(전년대비 70% 증가) 등의 괄목할만한 증가추세는 IT839 전략 분야 중심의 표준

개발지원을 강화한 가시적인 결과로 판단됨. (WiBro, DMB등의 국제표준채택 및 

세계  최초 서비스 실시 등)

○ 정보통신 표준(안) 개발 319건(10.4%증가), 국제표준기고 720건(19.6%증가) 등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하고, IT839 전략 분야 표준화 로드맵

(Ver.2005)을 작성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표준화 추진구조를 수립한 

성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IT표준시험연구소 설립 및 운영이 목적이었던 표준 시험인증 사업을 폐지하여 중복 

투자를 개선하였고, 정부의 신 성장 동력 사업 추진에 따른 표준화 추진체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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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하여 표준을 재개정하는 

정보통신 표준화 위원회를 대폭 축소 개편하는 등 체계개선의 노력이 보임. (16위

원회 60개 연구반 ⇒ 4개위원회 46개 연구반)

○ IT 신 성장 동력 및 IT 839 전략 등의 국제표준화의 선도가 가능한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중점 표준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건설교통부) : C

○ 본 사업을 통해 SOC 시설의 품질 및 기능향상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계속

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은 기초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외부제안과제 분야, 시급성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는 내부제안과제 분야, 연구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기획연구

과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

- 외부제안과제분야는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과제당 연구비에 비해 참여연구원의 수가 너무 많아 생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연구비 100억원/총 61개 과제)

- 참여연구원 1인당 연간 연구비가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참여연구원 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에 포함된 각 과제가 독립적이고 다양하여 전체적인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비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기획되어 추진됨에 

따라 기획, 선정, 관리 (진도 및 사후), 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추진  

계획은 적절함. 

○ 또한 시행계획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과제선정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에 

(D등급 이하) 미달하면 과제 중단시키며 (’04년도에 4개 과제 중단) 사후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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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방식 및 지원분야를 다양화 하고 상대

평가 등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한 측면은 아주 돋보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

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과제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함. 

○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보면, 국내 학회지에 40편을 게재하고 학술대회에 93편 (국내 

88편, 국외 5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양적으로는 많으나 국제 학술지 발표 실적은 

한편도 없음.

- 본 사업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를 기초 원천기술 확립에 두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수준의 우수한 논문을 다수 생산할 필요가 있음. 

○ 국내특허 출원 1건, 등록 2건, 프로그램 등록 7건, 향후 기술료 징수액 1.45억원 

예정, 소규모 국제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2회 개최, MOU 체결 1건으로 전반적인 

성과는 보통인 것으로 판단됨. 

○ 산업지원의 정량적 성과로는 기술지도 실적이 9건이 있으며, 정성적으로는 국가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가비용 절감,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 건설, 표준화 등에 다수의 좋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건설교통부) : D

○ 본 사업은 1997년 건교부가 철도청 철도연구시설과 고속철도공단의 고속철도 연구

시설의 통합건설을 결정하여 추진 중인 연구시설(추진제어실험동 등)과 장비(대차

동특성시험장비 등)를 구축하는 순수 연구시설 건설사업임. 

- 따라서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과는 사업성격이 상이하여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연구성과와 기대효과를 돌출하기 어렵고, 사업달성내용이 시험실 건설 및 장비  

제작의 공정관리 인허가 등 행정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조분평 제출자료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O 논문이나 특허는 없다고 할지라도 인력양성의 구체적인 성과 통계가 없으며, 자체

평가지표도 제출자료가 없음.

○ '06년에 종료될 사업이었으나 조기 투자로 ’05년도에 종료가 예정된 사업임. 철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안전성 제고와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품질인증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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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 건설사업이므로 논문이나 특허 등 연구 성과는 얻기 힘들지만 설계비나 

공사비 절감실적이 1건도 없다는 것은 건교부 내의 타 연구사업과 비교할 때 대조

적임.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공사비 절감사례는 15건, 공사비 절감액은 175.3

억원)

○ 연구개발사업이 아니고 연구시설 건설사업이므로 평가위원들의 투표에 의한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목표달성도는 조기달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생각됨.

□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해양수산부) : A

○ 본 사업은 2000~2010년에 걸친 11년간의 계획으로서 ’04년 현재 전반부가 진행

되었으며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조력분야 50%, 조류분야 40%, 파력분야 25%가 

진행되었음. 사업 예산 면에서는 전체 예산계획 379억 중 1/3에 가까운 118억이 

집행되었음. 

- 이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로서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04년 한국수자원

공사)이 발주되었으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로 ’07년 서부발전(주)에 

의한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바 본 사업은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즉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연안의 잠재해양에너지가 1,400만kW에 이르며 태양에너지, 풍력등과   

더불어 청정에너지원으로서 현재의 우리나라 에너지 여건상 그 개발의 필요성이 

확실함.

○ 따라서 정부의 연구투자의 확대는 물론이고 연구 개발된 결과의 이용자(예:수자원 

공사)의 연구투자 유치 등의 적극적인 연구예산 확보 노력에 의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04년도의 사업에 있어서 계획대비 달성도 및 관련 성과전반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기상청) : D

○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 사업중 기상청 소관 기상탑재체 개발 부분임. 

○ 기상탑재체 개발을 위한 해외 협력업체선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 보이므로 2008년 

위성발사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진행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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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탑재체의 개발완료시 원활한 활용을 위해 기상자료처리 기술의 개발은 중요 

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기상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에 있는 많은 참여연구원들이 단순 나열되어 있음.  

구체적인 연구분담을 통해 실제 활용가능 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기상자료 처리시스템 개발비가 5년간 60억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비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인건비 부담이 없는 기상연구소로써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등록이나, 연구논문 발표실적이 증가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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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복지기술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사업내용의 타당성(추진방향의 적절성, 추진목표 대비 사업

내용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목표달성도(당해년도 목표달성도, 

사업목표대비 중간달성도), 사업성과(과학기술연구 성과, 사업화 성과, 인력양성 성과, 

국제협력 성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자체평가지표), 조정사항(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추진의 필요성,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을 평가지표로 하여 평가하였음.

○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주관 정부부처, 연구 주관기관 등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2004년 당해연도 사업실적 위주로 평가하였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위원회 운영방안 및 방법에 따라 먼저,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별로 2명의 중점검토위원이 검토한 후 예비평가서를 준비하고, Beam 

Projector를 이용하여 전체위원이 공동으로 평가내용을 각 항목별로 검토 합의하여 

문안을 작성함.

○ 각 부처별 사업설명회 후, 2명의 중점검토위원이 재검토하여 수정내용을 평가서에 

작성하고, 다시 전체위원과 함께 Beam Projector를 이용하여 평가내용을 토론한 

다음 연구사업 평가서를 수정하여 정성적 평가를 실시함.

○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이 10개 대상사업의 순위를 정하고, 이들의 합 

으로부터 1~10위까지 최종 순위를 결정하여,  A, B, C, D등급을 결정함.

○ 정량적 평가에서 평가항목별 중요도는 다음과 같음.

평 가 항 목
중 요 도

’04년 신규사업 계속사업 ’04년 종료사업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40% 20% 10%

Ⅱ. 목표달성도 30% 30% 40%

Ⅲ. 사업성과 20% 40% 40%

Ⅳ. 조정사항 10% 10% 10%

합    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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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 예산 순위 비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
22,365   B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
18,762   C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신약개발)
26,894   B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의료기기기술개발)
10,091   C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바이오장기기술개발)
7,350   C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85,000   A

농진청 농업기술공동연구 27,065   C

농진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25,578   A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26,000   B

중기청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 29,730   D

합  계 10개 사업 27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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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보건복지부) : B

○ 본 사업은 2010년까지 보건의료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의 전략적 

연구개발 사업으로, 최신 생명공학기술인 유전체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동시에 바이오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04년도에는 보건의료유전체센터 17개소와 생명노화연구센터 2개소를 계속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바이오칩센터 2개소와 메디칼나노소재센터 1개소를 지원하여, 궁극

적으로 선도적인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는 전체 

추진방향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04년도에 국가 정책사업인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인 바이오칩사업과 복지부   

핵심 추진분야인 나노사업에 집중 지원한 것은 본 사업의 목표와 최근에 추가된 

국가 주요 정책사업을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03년도에 비해 ’04년도의 연구실적이 급격히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적은 

연구비 절대금액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까지의 사업수행 실적을 볼 때, 사업최종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과 증액이 필요함. 

○ 전년도 조정사항인 ‘경쟁적 상대 평가시스템’ 도입권고가 일부 받아들여 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우 형식적이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조정으로 

획기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차년도 사업에서 12개 센터에 5억씩 똑같이 확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상위 2개센터는 15억씩 증액하고 차상위 6개센터는 5억씩 총30억을 지원하고   

마지막 4개센터는 증액없이 그대로 지원하게 하는 과감한 차등 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의 많은 부분이 R&D사업임을 감안할 때, ’04년도부터 연구자에 의한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 것은 적절한 일이나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구체적 평가지표 지표

개발에 보다 획기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보건복지부): C

○ 본 사업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에 관한 기본연구사업으로서 6개의 복지부 타 R&D사업

(바이오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신약개발사업 등)을 발굴 파생시킨 모태사업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보건산업의 건실한 발전도모’라는 비전을  

추구하는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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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된 사업비 (207-188억원)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추진실적(9개의 전문기관 육성, 

제품화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35과제를 지원)과 성과(2004년의 논문, 특허,  

기술료, 인력양성 등)는 타 R&D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였음.

○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신약개발관련 ’임상시험기반 구축사업’은 초기부터 15개 

임상시험센터를 지원하는 것보다 소수의 센터에 집중 투자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듯함.

○ 따라서, ‘임상시험기반 구축사업’은 R&D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내 

’신약개발 사업’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수정된 사업기획에서 ‘신약개발관련 임상시험기반구축사업’과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신규 지원하게 되었고 이들 임상연구 지원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2006년에는 총사업비의 60%(총 338억원 중 204억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 하지만 이는 본 사업의 주목적인 ‘보건의료기술 선진화’와 ‘보건의료기술 연구인력 

인프라구축’이라는 주 방향을 산만하게 하였음. 

○ 본 연구사업이 보건의료기술의 인프라 구축성격이 강하고, 지원규모가 작은 의료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유일한 연구지원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비의 

일정부분(예를 들면 30-40%)을 단독기초사업으로 확대하여 창의적인 개별 연구자

의 연구활동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지원한 과제의 최종보고서 평가에 ‘보다 엄중한 경쟁적 상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성취의욕을 고양시킴은 물론, 사업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도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평가점수가 특정점수 이상이면 계속 지원되는 현 시스템보다는 일부   

하위과제의 지원을 대폭 축소 혹은 중단하고 신규과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신약개발)(보건복지부) : B

○ 본 사업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으로 응용,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제품화 과제를 적극 

지원하는 의약품 및 천연물관련 신약개발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반연구지원,  

중점공통연구, 제품화연구, 특정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전임상

시험 및 임상시험연구의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 선진국의 신약개발사업(1개 신약개발시 약 5억~10억불)에 비하여 짧은 기간 동안 

부족한 연구비로 가시적 성과(신약 6개 개발)가 도출되고 있으며, 제약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잘 진행되어 많은 제약 회사가 신약개발을 수행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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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사업수행결과 국산신약개발 및 해외신약 개발관련 기술 라이센싱 등 

다음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음.

- 국내논문 92건(SCI41건), 국외논문 127건(SC119건), 특허등록 10건(국외 6건, 국내 

4건), 특허출원 45건(국외 19건, 국내 26건)의 정량적 실적을 이룸.

- 특허 신약개발관련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2001년 69백만원, 

2002년 132백만원, 2003년 168백만원, 2004년 190백만원)

- 현재 본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임상시험이 21건, 비임상시험이 29건으로 향후   

추가적인 국산신약의 개발이 예상됨.

- 국내외 논문 및 특허의 실적 그리고 기술료, 제품개발(해외기술이전) 등의 실적은 

우리나라가 선진 수준의 신약개발기술을 확보하여 제약산업이 21세기 성장선도 산업

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목하여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세워 운영해야 

할 것임.

- 국산신약개발에 의한 수입대체효과 제고, 국산신약의 해외 마케팅전략 및 수출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신약개발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인력 축적을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 고용인력

증대 및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이룰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함.

- 국산신약 개발 및 판매로 직접적으로는 저가의 치료제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간접적

으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품공급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함.

- 작은 연구비 투자로 국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상품성이 있는 신약이 어느 정도 

개발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신약개발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국가 연구비의 증액뿐만 아니고 민간 투자의 

유도도 절실히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의료기기기술개발)(보건복지부) : C

○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은 21세기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중 하나로서 공학적 신기술을 의학에 접목

하여 실용화 하고 있는 전략적 신 산업분야임. 이와 같은 의료공학 융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04년도에 추진방향을 응용 및  

실용화 중심의 연구지원과 전략분야에 대한 중장기 대형과제로 집중 지원으로 설정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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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품목개발과 이에 대한 상품화 사업은 의료산업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로 선진국에서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하고 04년도 사업성과도 우수한 제품화지원사업 비중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첨단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대중화된 의료기기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예를 들어, 중재적 방사선 시술용 가이드와이어 등) 제품화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성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

규모(국내국외)가 크고 미래에 세계적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 분야임.

- 선택집중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임.

○ 사업의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화, 특허, 논문 등의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과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리기관도 자체적으로 매년마다 사업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기획에 활용하며, 성공과제는 홍보하며, 실패한 과제는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지원방향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바이오장기기술개발)(보건복지부) : C

○ 본 사업은 생체조직재생과 바이오장기의 기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차세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이에 2013년까지 국민다발질환 5대 바이오장기를 

실현하고 1000억 매출의 바이오장기를 3종 이상 상용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바이오장기분야의 선도적 전문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사업의 특성상 과기부, 농림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교류를 강화하는 추진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목적과 추진 

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 5년내 조기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바이오이종

장기 사업단’에서 이종장기 거부반응에 대한 기초연구에 치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차세대성장동력사업’으로서의 취지에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이에 다음과 같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논문, 특허에서 사업화, 기술료 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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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주체를 대학중심에서 산업체중심으로.

- 연구내용을 기초연구중심에서 산업화연구 중심으로.

○ 국내 보유 기술의 비교 우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과 생체조직장기센터 및 생체  

조직재생연구간의 효율적인 정보교류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환경부) : A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현안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선진 환경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0개년 종합계획 

및 2단계 연구기획 등 구체적인 사업기획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4년도는  2단계 전략적 사업기획에 따라 대형과제 발굴, 기술료 징수율 하향조정 

등 관련제도 개선을 적절히 추진하면서 당초 기획된 방향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

하였음.

○ 1단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향식 과제발굴과 핵심전략기술(Eco-STAR project) 개발을 통한 

사업성과 가시화를 위해 2단계 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등 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음. 

- 특히 전략적 사업기획을 통해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실증화사업, Eco 

-STAR Project(사업단), 실용화기술개발사업 및 공공기반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목적 내용에 따라 예산배분 및 지원방식을 차별화 하는 등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업화성과를 보면 지금까지 1,531억(’04년 265억), 국내 제품판매실적 245억(’04년 

212억), 기술실시계약 149개 과제에 계약금액 122억원(’04년 87억) 중 42억원

(’04년 37억)을 징수하여 ’04년도에 뚜렷한 사업성과를 달성하였음. 또한 과학기술 

연구성과도 지적재산권 등록 255건(’04년 88건) 및 출원 507건(’04년 130건)과 

학술지  논문게재 1004건(’04년 278건)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04년도 사전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단위사업별 관리체제를 갖추고, 사업별 

투자전략에 따른 적절한 예산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환경기술개발은 그 특성상 종합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환경기술(ET)과 BT, 

NT, IT와의 융합 기술 분야에 관한 과제의 발굴 및 확대추진으로 기술개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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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매년 중간평가를 통해 차년도 연구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하위 10%를 강제 탈락시키고 있으나, 타 부처의 사례와 비교할 때 너무 엄격한 

제도이므로 비율조정 등의 검토가 바람직함.

○ 환경기술 개발이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를 홍보, 교육하는 program의 개발과 

운영에도 세부적인 투자와 날로 강화되는 환경을 통한 무역규제 장벽을 넘기 위한 

국제 협약대응을 위해 전략적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공동연구(농촌진흥청) : C

○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의 국민 복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신농업기술개발 산학연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 및 21세기프론티어사업

으로 구성하여 2004년 기획된 방향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의 최종 목적 -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의 국민복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및 당면현안 과제의 해결 - 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품종의 육성과 재배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및 농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급속한 개방화와 

노령화 등의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품질 고급화와 안정성 향상, 지역특화

기술의 실용화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이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의 

1순위 평가 요소인 경제사회파급효과(농업기술 실용화)를 정량적으로는 무난히  

달성하고 있으나 개발된 연구결과와 기술이 농업 현장에 접목되는 성과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21건의 무상기술이전을 포함하여 119건의 기술이전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실용화 성과로서 41건의 품종육성(출원준비 중 6품종 포함), 73건의 

시책건의, 184건의 영농 활용, 27품목의 농자재 등록 등을 통한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환경보전 농업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있음.

○ 농업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유전자원의 확보 문제는 자국의 유전자원 유출 방지  

노력과 갈수록 치열한 국가간 유전자원 확보 전쟁에서 시급한 문제이므로 민간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관련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국제 농업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유용 유전자원 도입 확대를 위한 사업과제를 발굴하여 

미래의 식량 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본 사업은 기관고유연구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수행하되, 급변하는 농업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택

과 집중에 의한 과제의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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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예 : 성과목표관리(MBO) 제도, 상대

평가의 확대 도입 등) 도입에 의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농촌진흥청):  A

○ 2010년 세계 5위권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본 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우리고유의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확보와 실용화 정착을 위하여 

농업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촉진, 농업생명공학산물의 평가기술 확보를 내용으로 적절히 추진되었음.

○ 전체적인 추진 실적으로 볼 때, 2004년도 목표(독자적 농업생물자원의 확보, 분자

생물학적 기초기반기술 강화로 실용화 기반 조기확립, 실용화 촉진)를 당초 설정한 

대로 달성하였음.

- 농업유전자원 수집,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DB화, 분자생물학적 기반기술 강화,   

기능성 물질 발굴과 기술이전 등 

○ 2004년까지 1단계 종료 시점에 농업생물자원 확보(세계 6위), 국제 특허(세계 10위), 

SCI 논문(세계 10위) 등의 성과를 통하여 본 사업의 최종목표인 2010년 세계 5위

권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성공 가능성을 입증하였음.

○ 256억 연구비가 투입되어 논문이 국내외 445건(SCI 232건), 특허가 국내 139건, 

국제14건으로 연구성과가 우수하며 현재 2600명이 참여하여 핵심연구인력 저변을 

확보하였음. 

○ 농업생명공학기술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예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4년 253억원에서 2005년 308억원(증 21%)증액되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증액이 필요함.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17개 연구단을 8개의 연구단으로 줄이고 단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단 내의 큰 단일사업의 기획 및 수행을 계획하였음. 

- 그러나 연구단의 재편성, 단장의 책임과 권한 강화, 연구단 내의 사업 대형화에 대한 

실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본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과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위해 유전체분석 및 분자생물 

기반연구 결과와 실용화 촉진 기술 개발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농림기술개발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각 연구단의 역할 및 사업 내용의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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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용생물의 유전체 해독 및 기능분석, 발현단백질 대량분석, 유용유전자의 규명 등의 

분자생물학적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실용화 기반이 확립되었으므로 2단계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확대를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야만 실용화 성과가 증대될 것임. 

-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와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략적 추진이 요망됨.

○ 농업생명공학의 첨단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용화를 위한 평가지표 수립을 통한 사업성과를 관리를 건의함.

○ 실제적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선진화를 신속히   

도모하기를 건의함.

□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식품의약품안전청) : B

○ 본 사업은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및 과학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려는 전략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써 ’04년에는 1단계 사업목표인 과

학적 기준규격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방향으로 수행하였음.

○ 본 사업이 ‘식품, 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R&D 사업임을 감안할 때 하위 단위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년차별 목표설정을 

하여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연구관련 과제의 지원

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 안전성’과 ‘식품영양 평가와 식품첨가물 분석법 개발사업’, 

‘방사선 조사식품 안전성 관리,’ ‘식품 중 위해 부정물질 규명사업’, ‘살충제 안전성

평가’ 등은 외부여건 변화를 반영한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됨.

○ 제출된 자체평가지표에 ‘실용화 성과(모니터링, DB 구축 및 독성물질평가)’를 우선

순위(1위)로 평가받고자 하였으나, 2004년도 제출된 자료에는 단지 기준/제정 

건수(4,298건)만 나열되어 있어 정성적 평가가 어려웠음. 

- 차년도 평가 자료에는 기준규격/시험법개발 등의 자료제시 뿐 아니라 그 활용도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도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이 단지 연구결과 도출에 머물지 않도록 기준규격 마련이나 안전성 

평가 등 사업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연구기획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것은 본사업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선진국 식품의약품 관리사업     

(예를 들어, 미국의 FDA)을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특성을 살린 획기적 기획용역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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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R&D 관리 프로세스 분석에 따르면 현 단계는 2세대 프로젝트 수준의  

연구관리 단계로서 단지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관리에 머물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의 전략적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잠재적 시장 

고객의 요구에 대한 조사 분석을 체계적으로 현 단계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위에 언급한 획기적 기획용역사업의 주요 부분임.

□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중소기업청) : D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전략성이 높은 사업임.

○ 제반 직무기피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피요인해소를 위한 기술, 장비, 

공정 및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 연도별, 분류항목별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계적

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평면적으로 많은 수의 업체 지원이 아닌), 그 진척

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예산지출의 공익성과 공공성 측면을 감안할 때, 지원한 특정기업의 성공 사례는 

그 혜택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들에게도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실용화사업의 발굴이 한 예가 될 것임.

○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복지기술분야 타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사업 프로젝트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제출된 평가자료와 

추가제출자료에서도 잘 나타나 있음)

- 예산을 많이 배정받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이미 배정받은 연구개발비 국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관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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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단기산업기술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단기산업기술 소위원회의 2005년도 평가 기본방향은 전년도에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술지도(NTRM) 및  

미래유망기술(6T)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것임.

○ 그러나 중소기업지원 위주로 구성된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지도, 또는 

미래유망기술과 연계하여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중점투자 방향과 불일치함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로 함.

○ 차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 등을 

심층적인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제시가 될 수 있는 평가의견서를 

작성함.

○ 단기산업기술 소위원회 평가대상 12개 사업이 모두 계속사업이므로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결과와 차년도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사업내의 순위를 선정하였음.  

등급결정은 모든 위원이 투표하여 다수결로 부여하되, 동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두고 각 평가항목별로 정성적 의견을 

제시한 후 항목별로 평가하였음. 각 항목별로도 세부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두었음.

○ 평가과정은 중점검토위원의 예비평가, 개별 사업별 설명회, 소위원회 전체위원의 

심층심의의 3단계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평가 의견서는 사업별로 정 부 위원을 

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의 종합토론을 토대로 하여 완성함.

○ 최종평가 시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와 차년도 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신규사업과 종료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없었음. 



III.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중요도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20%

Ⅱ. 목표달성도 30%

Ⅲ. 사업성과 40%

Ⅳ. 조정사항 10%

합  계 100%

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예산 등급 비고

문광부 게임기술개발사업 630   D

문광부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9,000   C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42,951   B

산자부 부품소재기술개발 132,800   A

산자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40,000   C

산자부 디자인기술개발 11,000   C

산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
42,000   B

산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신기술실용화)
14,500   C

산자부 청정생산기술개발 40,000   B

정통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기금) 33,000   B

건교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30,000   C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30,500   A

합  계 12개 사업 52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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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게임기술개발사업(문화관광부) : D

○ 문광부의 게임산업의 총 투자액은 약 154억원이며 이 가운데 세부사업인 게임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은 약 22억 3천만원임. 본 사업은 그 가운데 약 6억 3천만원이  

사용되었음. 

- 국내 게임 기술력 확보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어 예산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추진 방향 설정에 있어서 게임기술개발 목표와 게임산업육성 목표가 혼재되어 있어 

추진목표 및 방향설정이 불분명함.

○ 동 사업의 성격이 다른 기술개발사업과 비교하여 R&D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더구나 예산 규모도 단일 과제의 예산의 수준으로, 사업단위 예산규모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여 게임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강화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투자보존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효율적인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광부 내의 관련된 타 사업의 일부로 

편입하여 게임관련 기타사업과 연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고함.

□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문화관광부) : C

○ 이 사업은 세계 상장기업중 CT관련 기업의 매출액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정책연구, 기술

개발 및 이용활성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음. 또한 문광부,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과제별 전문위원회 및 산업체/대학, 연구소 등 관련기관들이 체계적으로 

기능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음. 

○ 사업평가가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5단계의 평가절차 및 차별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함.

○ 자체평가지표 중 공모사업의 자체평가지표는 실적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정책연구의 정책반영정도는 평가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해 

지극히 주관적임. 따라서 보다 분명한 개념정의와 지표화가 필요함.



III. 평가결과

○ 성과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의 실적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그러나 부처가 제시한 평가우선순위의 지표인 논문과 특허의 경우 ’03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그러나 과제가 ’05년 8월에 완료되므로 실적변동이 예상됨.

○ 상용화의 경우, ’04년도는 619백만원의 실적을 보임.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액 대비 

성과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기술료는 ’06년 10월부터 징수할 예정임.

○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목표, 내용, 추진체계 및 성과측면에서 타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으로서의 틀과 내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혹은 증대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함.

-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정책갈등이 상대적

으로 적은 속성을 지님. 따라서 갈등조정보다는 정책(사업)의 기획에 보다 엄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정책의 성공확률이 제고될 것임. 즉, 정책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가능한지,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 목표나 내용의 변화는 필요한지,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내용)간의 인과관계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명분, 즉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그러한 명분을 현실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의미있게 

연관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이 R&D사업의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RM 역시 변화한다는 전제아래 매년 단순하게 RM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사업 환경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RM을 변경하는  

정책적 융통성(즉 상황대응성)을 지님으로써 성공확률을 제고할 수 있음.

- 단순하게 매년 사업의 결과 즉 실적을 평가하는 것도 정책이 집행되어 산출물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사업의 결과가 궁극적인 목

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 또는 이러한 사업들의 결과로 특정 년도의 활동이 

사업의 상위목표(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표설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농림기술개발(농림부) : B

○ 미래기술예측 및 농림기술로드맵(ATRM)에 의한 기술개발, 중장기실천계획 수립, 

사업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기술개발완료과제의 산업화촉진 등에 중점을 둔 ’04년도 

추진방향에 따라 집행된 사업내용 및 실적을 볼 때 대체적으로 잘 수행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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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FTA 농업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가속화에 대비하여 농가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추진을 위해 현장애로 첨단 벤처형 기술개발로 적절히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음.

○ ’0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투입예산(430억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사업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실적을 보면 특허등록이 총 96건(국내 91건, 국외 5건)으로 10년간 평균 등록건수

(60건) 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 논문게재도 국내 642건(SCI 63건 포함), 국외 195건(SCI 171건)을 기록하였는데 

SCI 게재 실적이 1억원당 0.54편으로 타 단기사업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편임. 

- 신제품개발(제품개선 등 포함) 실적이 총 19건(매출액 24.6억원), 산업지원 678건 

(기술이전 21건, 기술지도 660건)을 기록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사전조정시 제기됐던 사업목표달성 판단지표의 설정  

문제는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05년도  

상반기 중 확정시행할 예정임. 또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단기산업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문제는 ’05년도 시행계획에 농업인 과제를 강화하고 도시 유입농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앞으로 본 사업이 사업목적 및 목표를 보다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었으면 함.

- 사업목표 중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과 농가소득향상 기술개발 측면은 상대적

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향후 수요자중심 및 농가소득향상 기술개발 과제의 

체계적인 발굴노력과 함께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강화 및 추진형태의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가소득증대와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즉 기술수요자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와 사업화 내용 

및 고용창출효과를 비롯한 실적의 경우, 평가 전년도까지의 누계치와 전년도 및 해당

년도 실적과의 대비표를 함께 작성하여 제시할 필요 있음.

- 기술료 징수액이 2.71억원(전년도 3.14억원)으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본사업과 농진청의 농업기술공동연구와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은 목적이 유사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추진방법 및 체계 등은 상이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사업내용 중 핵심전략기술개발과제 선정 시 농진청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처간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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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소재기술개발(산업자원부) : A

○ 사업의 최종목표인 1) 세계적인 부품소재전문기업 150개 육성, 2) 차세대 핵심부품

소재기술 500개 창출, 3) 매칭펀드 2조원이상 지원, 4) 세계적인 조달체계 편입을 

기준으로 볼 때 부품소재 수출비중 50% 달성 목표는 잘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1) 유형별로 차별화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추진, 2) 기술 개발 및 시장진입의 성공

가능성 극대화, 3) 효율적인 기술기획 및 성과분석 관리체계 구축, 4) 평가관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라는 2004년도 목표는 잘 설정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통합연구단 및 부품

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체계는 잘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성과측면에서도 사업의 최종목표 대비 실적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이 50% 달성도를 

이룩한 것으로 판단됨.

- 1) 세계적인 부품소재전문기업 150개 육성목표대비 48개 육성으로 32% 달성, 2) 

차세대 핵심부품소재기술 500개 창출 목표대비 318개 창출로 64% 달성, 3) 매칭

펀드 2조원이상 지원목표대비 1.05조원으로 52% 달성, 4) 세계적인 조달체계   

편입평가기준으로 부품소재 수출비중 50% 목표대비 42.4%

○ 2004년도 사업내용 실적 및 성과의 경우,

- 1)의 목표내용 중 공동주관사업은 2003년까지 지원한 5대 분야에 대한 재검토와 

수출주력분야, 전자소재분야, 주력기간산업분야 등을 추가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지원하였으며 단독주관사업은 한일FTA대비분야, 수출입품목 확대분야 등을 고려하

여 재조정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지원한 것으로 판단됨. 

- 2)의 목표내용은 신뢰성 평가항목을 과제 선정시부터 검증받아 기술개발 및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도록 제도화시킨 것으로 판단됨. 

- 3)의 목표내용은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성과

분석을 통하여 성공 및 실패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4)의 목표내용은 평가관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와 연구수행기업의 자율성/편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결과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최종목표인 세계적인 부품소재전문기업 150개 육성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계적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정의와 육성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및 경영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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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04년도 사업목표인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의 성공가능성 극대화 방안 강구’는 

전체 사업기간동안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 판단되며, 

-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중간평가 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한 최종 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제고방안으로 강구하고, 

- 시장진입 측면에서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개발제품에 대한 시장, 고객, 환경 분석 등 

사업환경과 제품마케팅에 대한 사전조사 및 분석활동의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04년도까지 수행 완료된 종료 사업 중 실패, 중단, 포기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종료과제의 사업성공율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산업자원부) : C 

○ 본 사업은 MCT2010의 5대 핵심과제 중 부품소재산업의 종합기술력 향상의 일환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품소재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자생력 배양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1) 수요자 중심의 지원, 2) 기존 인프라 활용, 3) 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직접연계, 4) 문제해결 중심의 지원 등 사업추진방향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자생력 배양을 위해 기술지원사업과 연구

기획평가사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지원사업의 경우, 파견지원과 기술자문, 그리고 선진

기술 전수 등으로 사업이 수행되며 이중 대부분 파견지원 형태(94.3%)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짐. 

- 선진기술전수의 경우, 미국(2건), 독일(1건), 유라시아(13건) 등 생기원과 기계원을 

중심으로 기술선진국의 기술전수를 위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다만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경우, 유라시아 기술협력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사업예산(전체 예산의 약 3.2%에 해당하는 순수기획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투입연구비 대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MCT2010에 따라 ’04년도 연구사업의 기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기술력 향상지원 종합추진기구로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사업목적을 효율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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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04년도 총 331개 지원과제 중 

44.7%인 148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04년도  

총 331개 과제 중 98.2%인 325개 과제를 중소기업에 지원했음. 이는 ’03년도 대비 

지방기업지원은 3.6%, 중소기업지원은 1% 증가한 수치임. 또한, 참여기관과 참여

인력 역시 ’03년도에 비해 ’04년에 3개 기관, 350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 그러나 ’03년도에 비해 ’04년도 예산이 100억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04년도 

사업추진실적이 투입된 연구비와 인력대비 우수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

○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인정되나, 사업성과로 ‘지원 기업수’ 및 ‘지원결과에 대한 매출액 기여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 결론적으로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목표에 맞게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부품소재전문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지원기업 선정시부터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디자인기술개발(산업자원부) : C

○ 디자인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 전문업체 양성, 상품화율 제고, 기술료 징수 및 재투자 등의 성과는 

현재의 기술 지원 사업의 성격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추진 달성도의 경우, 당초 목표인 714과제를 지원하고자하는 목표는 달성   

하였으나, 소극적인 목표로 판단되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향후 

Global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분석에 의한 치밀한 기획 및 목표관리가 요망됨. 

○ 장기적으로 현재의 기술지원 사업보다는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1994년에 33개의 디자인 전문업체를 2004년에 1046개로 

육성한 노력은 인정되나, 이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질적 성장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 및 대책이 요망됨.

○ 2004년에 수립한 TRM 및 개발 성과 분석에 의거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단계별로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추진 목표지수를 재설정해야 함. 

- 세계일류상품 육성 전략에 발맞추어 국외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논문 실적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창의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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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기반기술 사업 중 인력양성 사업을 확장추진할 것을 요망하며, 참여 연구원의 

질적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료 일부를 연구원의 인센티브로 사용하기를 추천함.

□ 산업혁신기술개발(공통핵심기술)(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 최초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인 공업기반기술사업으로 출발  

하였음. 추진방향이 시대상황 변화 및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국산화 개발에서 

공통기술 개발사업으로 변하면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기간의 현장 필요

기술 위주로 개발되어 많은 상용화/실용화 실적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가의 

연구개발 방향성과 기업의 요구를 잘 반영함.

- 그러나 변천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인 핵심공통기술 개발 성격이 축소되고 단일  

기업에서 필요한 제품기술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기술개발 연구비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통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거나 

개발된 기술의 공동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 경쟁력 증대를 위해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혁신전략기술, 특허

기술 및 세계 일류화 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2004년도 사업내용은 적절함.

- 지원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연구비와 기간을 늘려 좀 더 핵심적인 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수행

- 기술력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은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만 가능

- 평가관리 강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강화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타당성과 원래의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과 더불어 기술의 공동 활용과 기술 파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제시가 

필요하고 시스템에 의한 연구성과 극대화 노력과 함께 하위 과제의 연구내용과  

연구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선정을 성과확산과 활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성공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면 주변기술이나 이미 개발된 파급효과가 적은 기술  

위주로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 단기간에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이므로 기획에서 선정, 지원까지 

절차와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추진 체계가 요망됨.

○ 과제당 평균 지원 규모를 연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개발기간도 2년

에서 3년으로 늘려,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수행하도록 한 목표 설정과 

노력은 긍정적임.



III. 평가결과

- 그러나 실제 지원액은 신규 과제인 경우 과제당 1.9억원, 계속 과제인 경우 1.5억원

으로 2003년에 비해 단위과제당 연구비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2004년 목표에는  

미치지 못함. (평균치는 2003년 1.5억원, 2004년 1.7억원임)

- 개발기간의 경우 신청 시 2년 81.7%, 3년 12.3%로 목표치인 3년으로 개발기간을 

확대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 사업의 최종연도가 제시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최종목표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연도 목표 달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 단, 70~80% 높은 사업화율과 2004년의 94%의 높은 과제 성공률을 감안하면   

간접적으로 최종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료는 797건의 17,505백만원으로 1건당 22백만원 정도임. 이는 2003년 968건의 

259억, 2002년 914건의 245억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 ’01년 협약과제 기술료를 10% 인하하였으며 ’03년부터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최대 40%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480억원 내외의 정부지원 연구비로 매출액 대비 1.3%의 기술료를 납부한 실적은 

우수하나 이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상품화에 관계없이 성공 판정의 경우 납부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기술료는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사업화 성과와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으나 타 단기사업에 비해 사업화실적은 

우수함.

○ 422억 연구비로 2998명의 신규고용창출 성과는 우수하나 연수지원, 인력지원 등의 

실적은 미흡함.

○ 2004년까지 매출액은 13,234억원이나 이는 누적된 수치임. 2004년 사업결과에 의한 

매출액 자료가 없음. 

- 만약 2003년에 비해 증가된 누적 액수인 3,464억원을 2004년 당해 매출액으로  

본다면, 422억원의 연구비로 3,464억원 매출 발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이는 타 사업에 비해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는 크다고 판단됨.

○ 국가연구개발 재원은 국가기술 내지 산업기술 Road map에 의한 Top-down 방식으로 

중장기적인 지원이 대부분임. 하지만 일정부분은 현장에서 필요한 단기적인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이 사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확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단, 주변 기술보다는 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해야 하며, 또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개발 위험성이 큰 기술에 투자해야만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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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산업혁신기술사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사업명칭의 변경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성격의 설정이 필요함.

○ 혁신전략기술 등 3개의 특성화된 기술분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타당하나 일류화

제품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지원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요구됨.

□ 산업혁신기술개발(신기술실용화)(산업자원부) : C

○ ’01년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분리된 본 사업은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기업수요에 바탕을 둔 신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초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체계 및 사업화 조기 

실현체제 구축이라는 ’04년 중점추진방향은 대체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04년도 실적을 보면 

- 사업화 실적이 조사된 것은 150건 중 총 38건(매출액 330.4억원)으로 전년도 24건

(매출액 190.1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 특허등록은 총 39건(국내 34건, 국외 5건)으로 전년도 총 33건(국내 27건, 국외 6건)

보다 6건이 많았음. 

- 논문게재는 국내 40건, 국외 37건으로 전년도(국내 46건, 국외 40건)와 거의 비슷한 

실적이지만, 국외논문만 보면 정부연구비 1억원당 0.27편로서 산업기술개발사업 

전체평균(0.1편)보다 우수한 실적을 나타냄. 

○ 그러나, 본 사업의 주목적이 신기술의 실용화 지원인지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신기술개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후자인 경우라면 차제에 본 사업의 명칭을 실용화촉진신기술개발사업(가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중기청의 중소기업이전기술 실용화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

가 있으며,

- 전자라면 중점추진방향 수립시 신기술의 실용화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함.  

○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사전조정시 제기됐던 현행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반영정도는 미흡하지만 체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주관부서를 산업기술개발과에서 기술사업화팀으로 이관

- ’06년 본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시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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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지원체제에 있어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대학 및 연구소가 

과제수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실용화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아울러 사업화의 조기실현을 위해 대학 연구소 중심의 핵심기술개발 검증과 산 학 

공동개발을 통한 상업화개발의 2단계 3년 지원체제를 2년 이내의 1단계 체제로 

전환한 것은 사업화 성공률의 제고측면에서는 불리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 그리고 본 사업은 중기청의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사업과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과 다음과 같이 연계 추진한다면 효율적이라 사료됨.

- 본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그 기술의 실용화/상용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이전 

기술실용화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 

- 같은 맥락으로 본 사업에 참여했던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상업화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

□ 청정생산기술개발(산업자원부) : B

○ 향후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써 청정생산

체제의 구축은 빠를수록 좋음. 

○ 사업내용은 당초 사업목표에 부합함.

-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산업 환경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보급 확산함과 동시에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병행함.

- 여러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태산업단지 구축함.

○ 2006년도부터 본격화되는 EU 환경규제 등에 대한 대응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시작한 것은 시의 적절함.

○ 중장기계획(5개년) 수립, 생태산업단지 구축, 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등의 사전  

기획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있음.

○ ’04년도 투입 연구비 400억원에 대한 추진실적은 양호하며 ‘VISION 2020’에 입각

하여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바,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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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누적 논문편수의 증가는 물론 연구의 질도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과도 전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인력양성 성과도  

우수함.

○ 국제 생태산업단지 컨퍼런스 등 국제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재제조 

및 환경친화설계 국제 심포지움 등의 국제회의 신설, MOU체결 3건, 국제기구인 

UNIDO와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국제협력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음.

○ ’04년도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건수도 전년도 대비 크게 향상되었으며 폐기물처리비, 

인건비 등의 절감과 매출액 증가, 그리고 폐기 축소, 대기 및 수질 개선효과는 매우 

커, 사회경제적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업의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력이 보이나 향후 청정생산 특유의 사회경제적 효과지표 (비용절감, 

매출액 증가, 환경개선 등)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이 부문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청정생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정생산을 요하나 청정기술이 미적용된 관련제품에 특별세를 부과시키고 

- 이를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 기업들 스스로 청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청정사업의 경우 아직 비전문가들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사업기획 기관과 

사업자선정 기관이 다른 것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에서는 긍정적임. 

- 하지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 측면에서는 청정생산 전문가 pool이 아닌 일반산업기술 

전문가 pool을 사용함으로써 기획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과제가 선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기금)(정보통신부) : B

○ IT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창업활성화 및 신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 혁신성 및 파급성이 큰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산업경쟁력강화사업

○ 정통부의 ‘IT 839전략’을 고려한 사업추진 및 추진방향(창업초기 우수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등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의 구축)은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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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

- 과제관리전문가 제도를 도입

- 우수신기술사업과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연계 노력

- 투자사업 등 타사업과의 연계 노력 

○ 특히, 사업화 성과로서 신제품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885.7억원이 발생하여 2003년 대비 298%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344.8억원이 발생하여 2003년 대비 55.3%가   

증가하는 등 신시장 창출이라는 동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매출정률기술료에 근거하여 기술료 납부율을 보면, 사업의 상용화 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경쟁력사업은 883개 과제 중 262개가 매출이 발생하여 29.7%가 기술료를  

납부하였으며, 

- 우수신기술의 경우 546개 과제 중 205개과제가 매출이 발생하여 41.8%가 기술료를 

납부하였음.

○ 동 사업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과제관리 전문가제도에 관해서는,

- 관리기관과의 역할구분을 보다 철저히 하고 

- Project Specialist와 CS의 역할과 책임 및 performance에 대한 평가 등을 체계화하여 

제도 도입 전후의 효과를 추적하여

-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활용 및 발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경제적 성과 판단을 위해 기업생존율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모형 및 지표개발이 필요함.

○ 성과관리체계와 방법,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업운영기관이 제시한 정량 및 정성적인 성과지표는 과제  

수행업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성과지표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과제수행 성과와 직접적인 관계로 보기가 어려운 지표   

(기업생존율, 과제수행 전후의 매출액 증가 및 자산규모 증가 등) 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성과지표개발이 요구됨. 

○ 중장기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함. 즉, 예상되는 환경변화 및 사업수요, 국내 IT

산업시장 전망 및 당면과제 등의 분석 결과가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내용도 부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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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수행과제 (103개) 가운데 실패로 평가된 4개   

과제와 중단된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약 10%에 가까운 과제수행 중단율은 단 한개의 중단된 과제가 없는 우수신기술

과제에 비하여 높은 수치임.

○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이 기술료 산정을 ‘매출정률기술료’로 하고 있는 만큼 실제 

매출액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엠씨에스로직 등 6개 기업의 우수 산업-코스닥 연계 성공사례는 기업의 Life 

Cycle에 따른 통합연계지원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건설교통부) : C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은 국가 건설경쟁력을 향상하고 혁신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선진기술을 창출하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는 사업임

○ 건설분야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 수립된 ’건설기술혁신 5개년 계획’ 및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전문가 회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건설 기술의 동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사업의 추진방향, 추진방법, 지원대상은 기술개발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

되며 사업내용이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함.

○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기획, 평가, 성과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특히 기획 및 성과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목표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재산권 등록, 논문 발표, 학술회의 발표건수는 전년과 약간의 등락을 보이나  

공사비 절감 7.6억원 등의 성과가 나타나 목표 달성은 약간 미흡함.

○ 국내 외 논문발표, 학술회의 발표는 우수하며 특허 출원, 등록 등 지재권 창출은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산업기술인력 양성성과는 약간 미흡함.

○ 우리나라 건설기술연구개발의 효과는 직접비 절감효과뿐 아니라 기술적용지속효과 

및 간접효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2004년까지 연구개발의 직간접효과가 1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양호한 수준임.

○ 건설기술의 공공성, 안전성, 장기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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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성과관리  

측면에서 현장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 예측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청) : A

○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연구개발능력을 축적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응모의 일반과제와 지정공모의 전략  

과제로 나누어 자유응모과제로 1,302개 업체에 총 832억원을 지원하였고, 전략  

과제로 429개 업체에 총 360억원을 지원하였음.

○ 2004년도 지적사항인 효율적인 사업 및 성과관리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하여금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 기술료를 사용하여 D/B구축 및 성과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개발의 기반을 구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04년 9월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과제 발굴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 지원시기를 변경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기획위원이 연구소 7인, 관계 2인 학계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 산업체 관련 위원이 전혀 없어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산,학,연,관의 균형적인 시각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제선정에서 1차 현장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본 사업에서는 전략과제의 경우 4개 분야에 소액으로 많은 수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음. 즉, 신성장동력산업에 196억(229업체), 신기술아이디어 평가과제 및 산학연 

연계 특화사업에 63억원(71업체), 우수특허과제의 특허상품화 개발에 60억원(83업

체), 수출유망품목 및 경쟁국과 우위유지를 위한 개발에 41억원(46업체)을 지원함.

- 따라서 사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과제는 창업 초기의 업체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중복 가능성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 본 사업과 산업자원부의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세부사업 중 특허관련 사업에 한

하여 일부 중복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특허관련 사업은 중기청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의 세부사업 중 특허관련 사업 부분은 관련부처 간

의 협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함

○ 사업의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평가기준이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즉, 기술개발

인지 제품개발인지에 따라 특허, 고용창출,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등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해야 함.

- 국내특허 등록은 3,156건, 국외출원이 169건으로 타 과제에 비해 많음.

- 기술료 징수는 기 징수액 508억원, 2005년도 징수 예정액 200억원으로 매우 우수함.

- 210개 업체가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됨.

- 과제당 연평균 9억원의 매출 및 20만$의 수출 증가함.

- 과제당 2.9명의 고용이 창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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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중장기산업기술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는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 향상, 

첨단산업의 기술기반 제공, 민군겸용기술 개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기술개발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분야임.

○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성과확산 및 국민 복지향상에의 기여도를 최우선 평가 기준

으로 채택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함.

○ 또한 국가 총체적 연구자원의 배분 효율성, 사업목적달성 전략의 유효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중요 고려요소로 감안하여 평가함.

○ 사업별 주요 검토위원을 설정하여 진행하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토론을 거쳐 합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평가방법 및 기준

○ 연구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함.

○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사업단위별로 전담 중점평가 위원과 

검토위원을 배정한 후 평가함. 

- 평가 내용을 11개 사업별로 취합, 정리하여 전 평가위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평가결과와 내용을 작성함.

○ 정량적 평가는 계량화 가능한 평가지표를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계량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사유를 기술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별로 11개 연구사업을 평가지표별로 집중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전체 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전원 합의체계로 평가함. 

- 단, 서면평가와 패널발표 평가에 50% 이상 참석하지 않은 평가위원은 부처별   

상대 사업평가 시 참여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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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평가 >

○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작성한 평가지표 및 가중치 항목을 기본으로 중장기산업  

분야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재검토 하였음.  

- 평가지표 : 연구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달성도, 사업성과 및 조정사항 등의 4개 

항목의 세부내용은 수정 없이 설정함.

- 가중치 : 연구사업(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의 내용에 맞도록 평가위원 전원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함.

-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토대로 전체 

평가위원의 토론과 합의로 최종 결정키로 함.

※ 가중치 결정기준 

   - 신규사업: 사업특성상 시행 초기에는 사업성과가 구체화되지 못하므로 ‘사업  

내용의  타당성’ 부문 가중치를 30%로 정함. 대신 신규사업 시행 초기 효율성은 

기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얻기 어려우므로 ‘목표달성도’를 30%, ‘사업성과’의

가중치를 20%, ‘조정사항’을 20%로 정함.

   - 계속사업: 연구목적은 당초 사업결정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사업 

내용의 타당성’은 20%로 하고, ‘목표달성도’ 및 ‘사업성과’를 35%, ‘조정사항’을 

10%로 함.

   - 종료사업: 연구성과 도출효과를 중요시하여 ‘사업실적 및 성과’ 가중치는 40%로 

정하고,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종료과제임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20%로 하향 

조정함.

구  분

중 요 도

’04년 신규사업 계속사업 ’04년 종료사업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30% 20% 20%

Ⅱ. 목표달성도 30% 35% 40%

Ⅲ. 사업성과 20% 35% 40%

Ⅳ. 조정사항 20% 10% 0%

 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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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 >

○ 각 분야 집중 검토위원이 검토한 결과와 상호 토론을 거쳐 다음 사항을 분석 작성함.

 - 종합된 사업내용의 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실적 및 성과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평가를 시행함.

 - 연구사업의 조정의 필요성

 - 연구과제의 통합 및 연계 필요성

 - 연구사업의 재기획 등 

 - 기타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과 특기사항을 기술함.

○ 평가시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각 사업과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부 집중검토위원을 지정, 상호 교차 평가 및 검토를 

통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

< 평가 추진체계 >

 

사업내용의 합리성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의 명확화

추진체계의 효율성

실적 및 성과 분석

평 가 결 과

중기효과 장기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업의 전략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현실적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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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과기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33,100

A
통합

평가

산자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62,868

정통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9,032

환경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2,000

건교부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 3,000

과기부 핵심연구개발* 2,420

E* 통합

평가

산자부 (핵심연구개발) 33,980

정통부 (핵심연구개발) 1,255

소방청 (핵심연구개발) 1,660

식약청 (핵심연구개발) 980

환경부 (핵심연구개발) 410

해수부 (핵심연구개발) 985

과기부 나노바이오기술개발 35,791

C
통합

평가

산자부 (나노바이오기술개발) 27,900

정통부 (나노바이오기술개발) 600

복지부 (나노바이오기술개발) 709

산자부 민군겸용기술개발 14,500 D

산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성장동력기술개발) 55,000 B

산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 72,000 A

산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차세대신기술) 57,000 B

산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 41,000 C

산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제조기술연구센터) 24,000 B

정통부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기금) 375,630 B

과기부 차세대성장동력사업** (371,700) 등급없음

합  계 11개 사업 955,820

 * ’04년도 이관사업으로 사업의 대부분이 타 부처로 이관

 **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경우 평가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평가의견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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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 A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은 10년 이내에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성과의 활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크고 주력/전략 산업화가 가능한 선도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1999년에 2개, 2001년 5개, 2002년 8개, 2003년 4개  

발굴 기획하여 2004년 현재 총 2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의 발굴, 기획, 선정 및 수행 단계에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충실하게 

견지하며 사업내용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함.

○ 2003년도 조분평 결과,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사업’ 등 4개 사업단을  

적시하고 정부 부처간 협동 및 연계 추진의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되었음.

- 2004년 10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의 재구성에 따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 

및 부처간 관장사업의 조정에 따라 지능형 마이크로 시스템 등 6개 사업단의 주관

부처가 산자부 및 정통부로 이관됨.

○ 21세기 프론티어사업 관리주체(과기부 등)는 2004년도 사업 추진목표 및 내용을 각종 

지침 및 제도개선과 각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및 전담평가 실시로 설정하였던 바, 

프론티어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단계평가 시 평가단계 축소, 

전문평가 강화 및 발표내용 차별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효율적인 운영비 

집행을 위한 인건비 집행기준을 개선하였음. 

○ 또한 1999-2002년도 기간에 선정하였던 18개 사업단에 대한 전담평가와 2001년도에 

선정하였던 5개(작물유전체, 차세대초전도, 차세대소재성형, 수자원확보기술 및 생체

기능조절물질)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가 전략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적절하게 활동하였음. 

- 각 사업단 하위단위의 당해연도 추진목표도 각 사업단의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부분의 하위단위 사업단은 당해연도 사업목표를 100%이상 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위사업단은 당초에 설정하였던 사업진척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호한 중간달

성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최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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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00년도에 출범한 ‘자생식물 이용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5년이 경과한 

2004년도까지 최종연도 목표의 50~80%까지 달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진척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수자원 확보기술 개발사업단’은 80%의 목표달성도를 나타내어 타 사업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 전반적 사업차원에서 볼 때, 투입연구비 대비 사업화 성과는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04년도에 총 22개 사업단에서 특허출원은 국내외 총 1,296건, 특허등록은 국내외 

총 127건, 논문게재는 국내외 총 2,425편(국외 SCI학술지 1,329편 포함)으로서  

당해연도에 과학기술 연구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냄. 

- 그러나 특허 등록율이 출원건수의 약 1/10 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 바, 활용성이 

낮은 특허출원이 과다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03년까지 기술료 기징수액은 16억원이었으며, 2004년도에 기술료 징수액은 25억원, 

향후 징수예정액은 212억원 규모로서 시간경과에 따라 점증하는 경향을 보임. 

○ 평가자료 작성 시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임.

- 1) 사업내용의 타당성, 2) 목표달성도 및 3) 사업성과 자료가 어느 경우에는 사업

추진관리 주체(과기부 등)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어느 경우에는 하위단위인 사업단 

위주로 작성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임. 

- 그러므로 사업추진관리 주체 및 각 사업단에 대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분리 작성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하겠음.

○ 또한 사업추진 관리주체(과기부 등)는 각 사업단의 향후 운영방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권장함.

- 각 사업단의 전담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사업단 운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들을 발굴 전파시킴.

○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에 따라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 등 5개 사업단이 

산자부로,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1개가 정통부로 이관되었음. 

- 이에 따라 각 해당 부처간에 협의체등을 구성하여 사업 목표, 성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킬 필요 있음.

○ 단계평가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3+3+4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사업단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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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연구개발(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 E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과제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사업들이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의 

구체적 성과 중 하나인 기술논문 및 지적재산권은 실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음.

-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관리와 질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 및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사업조정을 권고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재기술개발 과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적용이 용이한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안전관리 전문부처로 신설된  

소방 방재청 소속 기관) 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를 권장함.

-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은 총 300억원(8년)의 지원이 필요한 중장기 연구과제로 

차세대 및 프런티어 사업과 연계검토를 요함.

○ 전반적으로 실적 및 성과가 미흡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 진도관리가 필요함.

- 일부 세부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달성도가 60%에 못미침. 

- 국외 논문수 및 국내외 특허 등록건수가 감소함. 

○ 정부 행정조직 개편 결과 핵심연구개발사업이 2004년 10월에 산업 관련부처로  

이관(총 34개 중 30개)됨에 따라, 

- 각 부처간 협의체의 구성을 통하여 공통기획 및 성과의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부처가 내부적으로 사업체계를 재정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핵심연구개발의 근본적 취지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새로운 프로그램발굴을 위한 전면적 재기획이 요구됨.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C 

○ 나노바이오연구개발 사업은 8개 사업, 140여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총 67개   

기관(산업계 11개, 대학 35개, 연구소 21개 등)이 참여하여 연계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04년도 말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으로 

사업이 분산 추진되어 연계추진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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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타 부처 이관사업의 경우 기존의 기획방안을 잘 유지하고 부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이에 사업추진 주체 간 공동기획 및 평가, 

성과관리체제의 공동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 분야 및 내용은 나노디스커버리, 나노챌린저, 나노퓨전, 나노인프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각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기술개발 내용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체계 및 진도관리도 적절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임.

- 그러나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성과 중심의 R&D 혁신을 위해 올해 시작되는 

나노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또는 나노 종합fab센터, 특화fab센터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사업성과는 전년대비 또는 과거 평균치보다 증가하고 있음(국내/국외 논문수가   

각각 158, 530건) 특히 국내외 SCI 논문실적은 592건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향상

되고 있음. 특허 출원 및 등록 또한 각각 114건, 25건으로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음. 

○ 무엇보다 본 사업에서는 연구와 동시에 연구 장비의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나노인프라사업에 연구장비의 개발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또한 

fab센터의 준공과 더불어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바이오연구개발의 경우 바이오기술에 대한 핵심전략기술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인큐베이터 역할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분야를 5대사업(디스커버리, 챌린저, 

퓨전, 인프라 및 뇌과학 연구)으로 개편하여 기술단계별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함.

- 핵심연구개발사업에서 ’03년 분리되어 중점개발하고 있는 나노바이오연구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21세기프론티어 및 성장동력사업 등과 연계방안이 중요함.

○ 바이오기술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되면서 IT 및 NT 등과의 융합화복합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 이는 과학이나 기술의 차원을 지나 본격적인 

산업화단계로 진입 성장하는 추세이므로 2010년 이후 바이오제품과 관련된 서비스가 

기대되고 있음. 

- 세부산업별 특성에 따라 5~10년의 중장기 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화를 

대비한 연구성과의 실용화가 필요함.

○ 사업성과는 논문 585건 (국내 117건(SCI/비SCI; 46/71), 국외 368건(SCI/비SCI; 

349/19))으로 과거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임. 특허는 125건(출원 93건, 등록 32건)

으로 과거평균치에 비해 미흡. 

- 뇌연구사업의 경우는 논문 및 특허현황이 없어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대되고 있는 사업으로 단계별 계획과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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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 퓨전(신기술융합) 및 뇌연구사업은 산자부와 복지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부처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사업추진 주체는 각 사업단의 전담평가 및 단계평가를 분석 파악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 개발사업이므로 평가자료 작성 시 연도별 정량적 정성적 평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의 단위사업별로 제시하여 최종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민군겸용기술개발(산업자원부) : D 

○ 본 사업의 목적은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군사부문과 비 군사부문

간의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산업화에 근접한 기술 분야의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임. 

-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2004년 5월에 2단계, 5년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본

계획(’04-’08년)을 수립한 점은 매우 적절함.

○ 본 사업은 제품개발 등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3개 부처(국방부, 

산자부, 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주관 부처를 산자부로 이관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민군겸용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산자부 차관으로 한 점은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지난 5년간 과기부, 국방부, 산자부, 정통부 등 4개 부처의 연계 미흡으로 사업  

취지에 비해 사업 수행성과 등이 부진했던 바, 이번 기회에 이를 시정,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패널발표 평가 시 이와 같은 미비점을 해당 부처의 실무자가 잘 파악하고 있었고 

개선의 의지가 강해 대폭 개선이 기대됨. 

- 정부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04년 222억원, ’05년 195억원)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 규모와 

개발해야 할 기술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함.

○ 사업성과는 매우 미흡함.

- 국내외 논문은 각각 191편, 79편, SCI 논문은 국내 1건, 국외 1건 

- 특허출원 국내 23건, 국외6건

- 기술료 및 인력활용/양성성과/국제화/협력성과 등의 성과실적은 없음.

○ 본 사업의 주관 부처가 산자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기술수요 및 소요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재기획 

하는 것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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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군수물품의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입대체 효과를   

올리기 위한 사업 수행체계가 필요함. 

□ 산업혁신기술개발(성장동력기술개발)(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의 목적은 향후 5~10년 내에 생산 수출 등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임. 이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 지원으로 적절함.

○ 주력 기간산업 및 미래유망 신기술의 산업기술경쟁력 증대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술 자립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목적에 맞게 

종합계획 및 사업단을 중심으로 대형산업을 추진하는 방향 및 추진체계는 적절함.

○ 총 25건의 사업(차세대전지, 디스플레이 및 지능형로봇 등 18건 신규사업과 7건의 

계속사업)에 대해 52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기업참여 비율이 90%이고 민간 대응

투자규모 84%로 조기산업화 목적에 적절함.

-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53%(대기업은 18%)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통해 신기술개발과 전통산업의 접목으로 전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득 2만불 시대의 달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적절함.

○ 정부정책 필요성에 따라 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 34개 기획사업 중 약 70% 

정도만이 최종 선정 지원되었음. 

- 탈락된 사업도 정부 정책상 시급성에 의해 도출된 기획사업이므로 수정 보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의 성장주기 및 글로벌 경쟁력 분석에 의한 주력지원사업 선정과 추진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또한 TFT-LCD, 연료전지자동차 및 시스템 IC 등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기술개발을 착수하여 적절하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이에 최종목표 달성 

및 우수한 성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산업혁신기술개발(중기거점기술)(산업자원부) : A 

○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Cash Cow에 해당하는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5년 내외에  

사업화 구현이 가능한 소재부품시스템 복합기술을 산학연 공동으로 일괄 개발하여 

개발결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기획 집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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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목표지향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기술 및 시장의 변동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주력기간산업의 기술혁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 86%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개발기술 사업화로 2004년도 직접적인 매출증대 930억원 발생, 박사 143명 등 

901명의 산업기술 인력양성 

- 2004년까지 총 지원 955개 과제 중 완료한 548개 과제 중, 중단/실패한 85건을 

제외한 463건을 사업화

○ 2004년 기술료 징수는 264억원으로 계획금액 329억 대비 80%, 당해연도 정부

출연금 대비 30%의 매우 우수한 실적임. 

- 단, 221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 ‘산업용 소형가스터빈개발’과 같은 초대형과제

같이 기술료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모범사례의 적극적 발굴과 홍보 및 포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프론티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 다른 장기적 과제들에 비해 현재의 주력기간

산업의 시급하고도 파급효과가 큰 중 단기 기술혁신을 위해 본 사업이 소홀히 취급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이에 기술의 복합화, 산업규모의 거대화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과제성격에 

따라 과제비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증액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주관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시행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발기술의 직접적 수요자이면서 사업화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과제별 총괄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 주도과제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상환율/상환책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산 학 연 활성화를 위해 기업주관 과제비에서 학 연의 위탁연구비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료 상환대상에서 면제 또는 상환율을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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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신기술개발(차세대신기술)(산업자원부) : B 

○ 21세기 지식 집약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세계시장에 실용화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여 민간 스스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스템

통합기술 또는 단위핵심제품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10년 미래 주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추진 

방향이 적절함.

- 특히 기업주도의 사업추진체계가 우수함. 즉, 3단계(1단계 기반기술탐색, 2단계 응용

기술개발, 3단계 실용화 기술개발)로 구성된 단계별 지원제도와 시너지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마지막으로 2단계 이후에는 기업주도 하에 상품화 촉진은 적절함. 

○ 연구기획 주관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신규과제 평가 시 연구기획보고서

(30%)와 신규사업계획서(70%)를 분리해서 평가함

- 신규사업의 연구기획 강화, 경쟁체계 도입 및 개발내용의 혁신성을 제고하였음.

○ 총 기술개발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이 총괄 및 주관하는 경우  

신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총괄주관기관의 관리권한 강화로 기술개발사업의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음. 

- 그러나 미래 유망핵심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있어 제품개발을 전제로 한 원천적인 

기술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고,

- 기술개발에 대한 일률적 개발기간(7년) 적용은 사업의 능동적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함.

- 또한, 목표연도의 정량적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에 근거한 중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의 목표(신기술개발 성과, 산업화 성과, 경제사회 파급

효과 등) 의 구체적 측정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혁신기술개발(핵심기반기술)(산업자원부) : C 

○ 본 사업은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부품, 반도체관련 기반구축사업 

및 비 메모리IC제조 지원사업과 자동차부품기반기술 확보 및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 등을 세부사업으로 한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함.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당해연도 특허출원은 244건(’03년도 대비 28% 증가)으로 양호하며, 논문은 국내외 

발표실적이 264건으로 ’03년 대비 7% 향상되었음. 그러나 기술료 수입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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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예산에 비해 미흡하고, 특히 기업의 인력양성지원실적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과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과제참여 

비율이 각각 66.7%, 50%이고 위탁참여를 포함할 경우 약 86%로 주관기관의   

편중이 과다함. 

- 따라서 본 사업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부분의 주관 및 위탁참여율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전기전자 관련사업과 자동차 관련사업은 빠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Roadmap을 주기적으로 Update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국가산업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밀화학기반기술개발사업의 착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전략적 투자가 요청되는 사업이나 ’05년 신규과제 발굴이 

중단되어 개선이 요청됨.

○ 지원 산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분야의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대비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가 요망됨.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자동차기반기술개발의 기획단계에서 차별화 방안 및 기술개발 

Roadmap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기술을 전부 지원하려다 보니 소규모 예산을   

이용한 단기성 실용화과제 지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이는 기반기술을 통한  

취약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본 사업목적에 반할 수 있음.

- 이에 목적을 달성한 사업 보다는 전략적으로 장기 지원할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산업혁신기술개발(제조기술연구센터)(산업자원부) : B 

○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 사업은 세계적 상품을 

개발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국가적 요구사항에 대해 기여하고 있음.

○ ’03년 착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이 국내 219건, 해외 84건

으로 사업화 실적이 우수하며, 산업기술인력양성 실적도 50개 과정에 1,039명 등

으로 당해연도 사업성과가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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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300개 우수연구소를 발굴 지원하려는 중장기사업목표에 비추어 볼 때, ’04년

까지의 실적은 원만하게 달성되고 있음. 하지만 ’05년 예산이 10여개 센터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여 신규지원 확대방안이 필요함.

○ 핵심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특히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자원을 유지하고 

각 연구원에 자긍심을 주어 연구의욕을 증진시키는 매우 우수한 정책임. 하지만,   

획일적인 인원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의 성격 및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이에 전체 지급금액과 추진실적만 관리하고 세부 운영은 각 기업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원대상 연구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함. 미래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R&D투자비율 등)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중간평가를 통해 각 연구소를 평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은 각 연구소별   
연차별 추진 전략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함.

○ 각 연구소의 규모 및 사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현재의 재원으로 

더 많은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NRL(국가지정연구실)사업 중 일반기업연구소 지정 및 지원사업은 사업의 취지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본 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함. 

- 사업 초기에 선정기준 및 운영방안이 다른 사업임으로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보다 

NRL사업의 종료시점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를 권고함.

□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기금)(정보통신부) : B 

○ 본 사업은 국내 IT산업의 경쟁력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차세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는 신 성장 동력기술(이동통신, BcN, 홈 네트워크 등 )을 국가적으로 

중점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추진방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와 관련 

있고,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르고 있어 적절함.

-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수준 달성을 위해 정통부에서 새롭게 수립한 839전략은 

정보통신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추진방향과 체제를 

대폭 정비한 점에서 매우 우수함.

-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전략 수립은 매우 적절하나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기금) 사업목적에는 다소 미흡함. 원천기술을 강조하는 사업명에 

부합토록 목적과 추진전략이 보완 수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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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의 839전략에 적합하도록 연구개발 체계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종합관리

시스템(PECoM)을 도입하고 PM중심의 연구기획관리 체계를 마련한 점을 볼 때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매우 적절함.

- 정통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과 추진체계의 혁신은 매우 우수하나 사업의 기본틀을 

수정 보완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요구됨.

-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특성인 높은 위험성, 짧은 기술수명주기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소요기간의 완급 및 사업비 규모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략 및 절차가 보완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관련 산업을 견인하기 위하여 정통부에서 수립한 

839전략에 부응토록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기획 하는 것이 필요함.

- 원천기술과 신 성장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전략과 추진체계를 차별화해야 기술과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성장동력사업(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

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등급은 부여하지 않음

○ 향후 5~10년 후 생산 수출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함.

○ 10대 산업별로 개발대상 39개 제품 및 153개 핵심과제 선정을 통하여 추진함.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종합실천계획 

수립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마련함.

○ 운영 제도측면에서 목표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구비함.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관련 계획 수립 시 워크숍, 전문가회의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함.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경우 금년이 시행 초년도로 추진체계 구축부처간 역할조정  
종합실천계획 수립부처별 기술개발과제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완료(’04.8월)함. 

- 사업 부처별로 사업단장 및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전체 과제(10대산업의 39개 제품, 

153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에 본격 착수함.

○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 구성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투자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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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함.

- ‘사업단장제를 채택한 사업단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체계의 책임

운영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업단장 1인의 능력에 좌우되는 결점과 리스크예방제도 

보완 필요’

 사업단장 1인의 능력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0대 사업별로 

사업단장을 견제할 수 있는 ‘산업별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 ‘총괄실무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조치를 강구하였음. 

- ‘사업목표에 대한 개략적인 중간계량 목표 및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함’

 10대 산업별로 국민소득 2만불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량목표를 

설정하여 보완하였음.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제품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함.

○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산업별 포럼을 활성화하여 기술개발의 부처간 

벽을 허물고,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본 사업은 차세대 성장산업분야의 10개 사업단을 한 묶음으로 하여 평가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타 연구 사업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격과 상이하고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술별로 사업단장제를 도입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대상보다는 정책평가의 성격이 짙은 사업으로 이를 한데 

모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함.

○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5~10년 후의 경제를 이끌어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선택적으로 집중화하는 사업임. 

- 순수한 중장기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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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국제협력/인력양성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평가의 기본방향은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 및 평가 

지침에 명시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름.

○ 자체 설정 목표는 달성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가 보통인 경우를 C등급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 삼아 절대평가를 실시함.

○ 절대평가 결과와 평가지표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상대적 순위를 정하였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위원회 운영방안

○ 전체 회의 일정의 50% 이상을 참석한 위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고 50% 미만 

참석한 위원은 참고의견만 제출하도록 함.

○ 최종평가는 의결권이 있는 위원만을 대상으로 다수결로 합의 도출하여 결정함.

□ 평가항목별 중요도 및 주안점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단계이므로 사업 추진방향과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내용의 타당성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배정함. (40%)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단계이므로 목표 대비 성과에 주안점을 두어 목표   

달성도와 사업성과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배정함. (각 30%)

○ 종료사업의 경우, 사업 마무리단계이므로 그동안의 사업 수행성과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성과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배정함. (40%)

평가항목
중요도

’04 신규사업 계속사업 ’04 종료사업

I. 사업 내용의 타당성 40% 20% 20%

II. 목표 달성도 20% 30% 30%

III. 사업성과 20% 30% 40%

IV. 조정사항 20% 20% 10%

합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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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교육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80,000   B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

(대학원의연구력강화)
10,800   D

교육부 해외현지연구개발 33,600   B

교육부 신진연구자연수 13,000
  C 통합평가

산자부 (신진연구자연수(중소기업인력지원)) 10,000

교육부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 11,606   C

과기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11,500   B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2,800   C

과기부 동북아R&D허브기반조성 10,000   C

과기부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ITER) 1,700   C

과기부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기금) 21,938   A

산자부 국제공동기술개발 8,800   B

산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64,000   B

산자부 에너지기술인력양성 5,200   D

산자부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기금) 10,730   A

정통부 대학IT교육여건개선(기금) 45,600   B

정통부 고급인력양성(기금) 54,400   A

정통부 글로벌IT인력양성(기금) 17,900   C

합  계 17개 사업  51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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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인적자원부) : B

○ 사업목표 및 내용은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종합적으로 2004년까지 6년간 

지속성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수립 및 사업 기본방향 설정, 학술진흥재단의 사업관리라는 

추진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됨.

○ 사업성과는 논문, 인력양성, 취업, 국제협력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특히 2004년도 SCI논문 산출은 7,477건으로 2003년까지의 평균 4,000건보다 

180%나 증가하였음.

○ 사업개선 방안

- 사업성과 목표결과의 정량화 및 구체화의 경우, SCI 등 논문발표 건수 통계에 중복  

집계를 제거하는 방안 및 항목별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한 정량화, 구체화 요망

- 2005년 사업 종료 후 2006년부터 2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선택과 집중, 지방 

혁신 등의 관점에서 연간 지원대학수 및 지원 금액,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을 요망

- 사업내용에 공통 및 기반 연구 예산을 최소한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

- 연차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 가중치 정성평가 등 평가지표 및 방법의 설정 

요망

- 기숙사 및 연구동 건설 등 시설비 예산에 대한 재검토 요망

□ 학술연구조성사업(대학원의연구력강화)(교육인적자원부) : D

○ 본사업의 목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전문인력양성체제 구축,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지원, 고부가가치산업과 연계된 특성화된 전문대학원 육성으로서 산업의 고

부가가치화와 직접 연계된 고유분야 고급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2005년 선진국 Top 10 수준의 대학원 진입이라는 추진목표가 설정 되었음. 

- 하지만 본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정량적 성과지표로 

판단할 때 사업의 목표달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도의 사업내용은 12개의 전문대학원 육성으로, 1년간 연장지원으로 선진국 

Top 10 수준의 전문분야 인력을 양성한다는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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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건축디자인), 경희대(한의학), 원광대(한의학), 국민대(자동차), 아주대(정보

통신), 서강대(영상), 이화여대(과학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술진흥재단에서 사업단 평가, 지원규모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졌음. 

○ 2004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구축은 당초계획대로 달성하였으나 사업성과는 선진국 

Top 10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함. 

- 인력양성(특히 박사), 논문 및 특허 창출 등 정량적 성과들이 미흡함.

- 사업성과의 기술이전 및 벤처창업 실적은 아직 특기할 실적이 없음.

 

□ 해외현지연구개발(교육인적자원부) : B

○ 본 사업은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 가능한 국내의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 및 박사 

학위자를 첨단기술의 원천지인 해외 선진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04년도 중점추진방향(정부지정 전략기술분야의 중점지원, 지역할당제에 의한 해외

공동연구의 추진, 해외 포닥 및 석박사학위 취득지원)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세부목표 내용은 적절히 설정되었음.

○ 본 사업은 사업기획, 사업지원, 사업관리, 사후관리가 순환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기관인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체계 

및 절차를 따르고 있어 적절함. 

○ 2004년도의 목표(해외공동연구 지원 150명 내외, 해외 포스트닥 지원 400명 내외 

및 석박사학위 취득지원 300명 내외)에 비해 전체적인 성과는 우수함.

- 해외공동연구를 위한 지원 162명, 해외 포스트닥 지원 433명, 해외석박사 학위  

취득지원 301명 달성.

- 우수인력 1인당 약 3,7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투입대비 성과 또한 우수함. 

○ 최근에는 IT와 NT, BT 등의 기술이 융합되는 추세이므로 본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글로벌 IT인력양성 지원사업사업과 지원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두 사업이 상호협력 및 연계를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향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두 사업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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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연구자연수(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 C

○ 본 사업 중 교육부 사업의 목표는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고, 산자부 사업은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고용창출 및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두 사업 모두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 사업은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보다는 미취업 석박사를 구제하고 

산 학 연이 계약직 석박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큼. 

- 산자부 사업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지원 시비,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고용했을 인력을 고용할 유인이 많은 점이 문제점으로 

노정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정책과 연계를 가지고 추진된 점,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산자부의 중소기업 석박사 고용보조금 정책은 유지하되 타부처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수혜기업 선정의 투명성을 높여 특혜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석박사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도 대비 석박사 연구인력의 고용증가를 지원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을 지원의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부의 신규연구자 연수지원사업은 취업을 하지 못한 석박사 학위취득자에 대한 

지원을 재학 중 인턴제도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교육인적자원부) : C

○ 국내과학기술 수준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외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직접 국내에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석학 수준의 과학자부터 우수한 학생 수준의 과학자까지 

다양한 수준의 우수과학자를 유치하고 활용기간을 구분한 세부 사업의 구성은 적절

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선정시 활용성 측면에 중점을 두는 등 활용효과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성과 지표로 제시된 인력교류  

규모와 논문 수로 판단할 때 정량적인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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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1) 인력교류, 2) 논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두가지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표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지표로 판단됨. 그러나 

전체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지표로 판단되지 않음. 

- 세부 사업 중 외국우수학생연구원 초청연수사업의 경우 인력 및 연수지원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고, 해외과학기술자 장기채용사업과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의 

경우 대학의 정규강의 또는 특강 및 기술자문을 통한 과학기술의 전수를 유도하는 

활용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지원이나 연수지원과 같은 인력양성관련 

성과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또한 자문의 효과, 연구 능력의 향상을 지시할 수 있는 지표, 학생 연구원을 지원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 전체적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성과 평가   

체제가 요구됨. 

○ 초빙 해외과학자의 활용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에 유치가 필요한 해외우수과학기술 분야수준규모 등에 대한 수요예측이 필요함. 

○ 사업의 전체 성과 증대를 위한 운영체제의 개선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세부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 중심으로 세부사업 규모 조절의  

근거를 마련

- 유치과학자의 질적 수준이 세부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상대평가중심 

체제에 절대 체제를 보완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 B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화 연계 추진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공동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등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가별기술별 협력방안에 따라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과제를 우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함. 

- 다만 연구수행 이후 산업화 개발과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산업 

기술개발 위한 관련부처의 국제협력사업과 공동추진 등 협력이 요망됨. 

-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중일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발굴 

우선지원에 합당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

○ 국가과학기술의 역량 강화와 국제사회 위상 제고를 위하여 NTRM에서 제시된 미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적합함. 115억원의 사업비로 136개 

과제를 지원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시작으로 프론티어사업, 핵심기술사업, NRL, 

창의사업 등으로 전개된 사례를 볼 때 국가 연구기반 구축 성과는 인정되나 연구비 

규모를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단위과제의 평균지원 규모 85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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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년도부터 중단된 상태로 남북 상호간 신뢰증진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남북 과학

기술교류협력사업의 확대를 권고함. 

□ 원자력연구개발사업(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과학기술부) : C

○ 본 사업의 ’04년도 사업목표는 핵 투명성 증진, 원자력기술물자의 수출기반조성,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 기여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음. 

- 중장기 원자력 종합진흥계획의 일환인 ‘제2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02-’06)’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 추진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음. 

○ 핵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과기부와 전문 기관(KISTEP)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및 절차는 적절함.

- 과기부와 전문 기관(KISTEP)이 사업 기획

-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 수행 

- 총괄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과제선정 심의 

- 전문기관(KISTEP)을 통한 진도관리 

-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한 결과 평가

○ 본 사업의 과제구성 및 추진은 무난하게 이루어 졌음. (원자력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제고 13개 과제, 국제 핵 비확산 신뢰성 제고 4개 과제, 원자력 기술물자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14개 과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8개 과제)

- 하지만 사업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실적이 저조하게 평가되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단기해외파견 3건, 

MOU 체결 1건, 수요조사 1건, 공동연구 3과제, 논문발표는 국내외 합계 3건) 

○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향후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 ’02년과 ’03년도에 비해 ’04년도 수출실적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 39개의 세부 사업을 수행하기에 27억의 예산은 적은 편임.

- 세부 사업의 예산 규모가 대체로 5천 만원 이하이며, 이는 국제 협력의 우수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향후 예산 및 사업의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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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핵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국제공동기구 IAEA, OECD/NEA 

및 외무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향후 원자력 기술 물자의 해외 수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 잠재력 국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과기부 국제협력국 및 산자부와의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제안됨.

□ 동북아R&D허브기반조성(과학기술부) : C

○ 참여정부의 전략적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대한 기여와 세계적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허브 기반조성 

등을 전반적 사업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사업 초창기의 추진 원칙에 입각하여 단기적으로는 연구비의 대부분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에 치중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R&D 허브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등에 있어서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나, 임시기구보다는 기존조직이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전문가 회의 

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더욱 안정화된 추진체계 구축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중장기적 추진체계의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즉,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수혜기관들의 재원 분담 등 역할분담 방안, 설립 연구기관들의 운영

유지비와 연구비 등 일정 부분에 대한 자구 노력 및 궁극적인 독립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04년은 사업 착수년도이기 때문에 실적과 성과의 우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리이나, 제시된 평가지표 우선순위에 근거한 초창기 실적 및 성과는 무난한   

수준에서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 동북아 R&D 허브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은 그 목표가 다소 상징적이고 

국가 전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추진전략 수립과 지원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성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유치에 중점을 둔 초창기 추진원칙을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최종목표 지향적인 추진방안을 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정책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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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ITER)(과학기술부) : C

○ 본 사업은 일부 선진국들이 주도해 온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발전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사업기간은 12년으로, 현재는 국제 공동개발 참여를 위한 국내 수행체계 운영 및 

국내 기반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초기 단계임.

- 사업내용은 ITER 추진관련 국제협상 참여와 자문, 실험로 장치 제작을 위한 국내

수행체계 구축, 우리나라에 할당된 조달품목의 제작 및 납품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관련기술의 국내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과정에서 

국내 주변기술 분야로까지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부의 기획관리 하에 임시로 구성한 임시전담팀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의 지원을 받아 사업수행을 주관하고 있는 수행체계는 문제가 없음. 

- 다만, ’04년도의 경우 13개 연구과제/기술용역의 수행기관이 임시전담팀을 비롯하여 

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연구재원의 분산으로 비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국내 관련분야 연구능력을 효율적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연구센터의 설립

추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04년도에 투입한 17억원의 연구비는 사업내용에 비추어 다소 부족한 수준이나  

목표한 사업내용을 대부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국제 공동개발  

참여를 위한 초창기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 대체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관련 선진기술의 이전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은 과감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종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

- 또한 개발 완료 후 참여국이 갖게 될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반 수혜가 참여국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협상전략이 필요

□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기금)(과학기술부) : A

○ 과학적 잠재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본 사업의 

사업목적은 초등-중등-고등-대학 과정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04년도 

사업 추진방향도 이에 맞게 설정되어 우수하게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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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장학생 선발, 영재교육원 육성,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 등 제시된 정량적 

성과가 ’03년도에 비해 증가되는 등 매우 우수함. 또한 모든 세부 사업의 달성도가 

100%로 목표 대비 달성도도 매우 우수함.

○ 영재교육원 수의 꾸준한 증가 및 수료생 수의 증가(매년 10%이상), 수료생들의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진학률, 대통령 장학생의 국내외 명문 이공계 대학 진학 

성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종 목적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영재교육원을 19개소에서 23개소로 확충, 대통령장학생의 전년도에 대비 27명  

증가, 영재교육원 수료생의 과학고 진학률 28.2%로 증가, 영재교육원 수료생의  

부산과학영재학교 합격자의 37.5%를 차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파견 상위권 유지, 

국제과학올림피아드의 성공적 국내 개최 등의 정량적 성과가 매우 우수함.

○ 과학영재학교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의 성과, 과학영재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과학영재교육 전담기관 운영, 이공계 대학교육과의 연계 강화, 

우수 이공계 대학 진학률 증가 등 정성적 성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매우  

우수하게 달성되고 있음.

○ 향후에는 대상의 확대에 기반을 두고 보다 중/장기적인 목표 및 로드맵에 따른  

영재교육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내실화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정성적 

성과 달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적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달성도의 확인 평가에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추적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며 이 부분의 예산을 따로 배분하여 본   

사업에서 양성된 영재들의 진로를 추적하여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영재의 

수시 발굴, 맞춤형 교육 등 영재 양성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개발되었으면 함.

○ 동 사업은 그 성과가 우수하여 발굴 육성된 영재가 사회에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질적 내실화를 

전제로 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됨.  

□ 국제공동기술개발(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은 국내 자체기술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  

대상국과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독일,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과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과제를 선정한 사업추진 방향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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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Bottom-up방식을 Top-down 방식으로 바꾸어 기획에 근거하여 Focus된  

국제협력을 추진토록 수정하고 매년 전략적 협력 대상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 다만 연구수행 기능 없이 과제선정 및 평가관리 위주의 총괄관리기관 역할은 향후 

전담관리기관으로 사업관리체계 일원화 검토가 필요함.

○ 협력대상국별 지원사업간 경쟁률이 큰 차이가 나고 있는바, 통합공고를 통한 국가별 

수요를 감안하여 국별 협력 예산 배분 방식을 권고함. 

- 협력대상국과의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에 앞서 협력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대한 국제협력연구 수요조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재의 협력대상사업별 선 예산배정방식 형태는 사업별로 협력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배분이 필요함.  

○ 최근 선진 각국은 한정된 국내자원의 투자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  

육성에 한계를 느껴, 국가간 기업간 국제공동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연구비의 10%이상을 국제공동연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05년 예산규모가 84억원으로 산업기술개발 전체 예산의 1.1% 수준인 바,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를 권고함.

□ 산업기술인력양성(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은 산업현장 중심의 이공계 기술인력 양성,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고용창출, 

산업현장 기술인력 재교육, 산업기술인력 수급전망 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사업의 추진방향을 현장중심의 신규

기술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삼은 것은 목적에 부합하며, 

당초 기획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03년도 조 분 평과 사전조정을 통합하여 심의된 사업으로 단/중/장기적인 필요  

인력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예측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해 ’04년도에는 

- 산업기술인력 로드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기술인력지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 기술인력 수급동향, 유동성, 기술수준 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통계 컨텐츠 개발을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향후 이들 자료가 정책 수립과 실행의 근거로 제공된다면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

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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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1) 현장에서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자의 재교육사업, 2) 미취업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연수사업, 3) 미취업자의 중소기업취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  

사업, 4) 이공계재학생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사업 등 크게 네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기술인력 수요변화 전망, 미래산업기술인력 발굴, 현장가용인력 양성, 고급  

기술능력 배양 등이 세부사업의 주요 추진목표이며,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네 개 세부사업 중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과 신기술 중소기업인력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연수생 또는 중소기업취업자 등으로 구체적이며 지원 내용도 

연수수당 또는 고용장려금으로 지원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비해, 재교육사업과 공학교육 혁신사업은 목표가 정성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목표달성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의 정량화   

노력이 필요함.

○ 사업의 추진체계 측면에서 볼 때 기획 및 관리 전담기관이 별도로 있고(한국산업

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각 기관이 두 개 사업씩을 담당하고 있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기획 및 관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음. 

- 전체 세부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두 기관간 협조체제가 구축되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발표평가시 2006년도 사업부터 전담  

기관을 하나로 할 계획임을 밝힘)

○ 산 학 연 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실시, 전문가에 의한 제안서 기술검토, 산업

기술발전심의회를 통한 지원과제 선정, 과제관리 전담기관에 의한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평가등의 수행체계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절차로는 적합함.

- 다만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 수급전망과 인력양성계획, 사업배출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보완 된다면 사업내용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투자연구비 대비 인력양성의 성과는 정량적 측면에서 우수함. 

- 다만, 현장연수지원사업의 경우 연수생 취업률이 67%로 목표였던 70%에 미치지 

못하였음. 취업은 수혜자와 기업간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정확한 목표 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근접하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연수내용과 관련 분야의 취업률은 91.6%로 당초 목표 50%를 달성함. 

○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수혜자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최소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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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육수혜자 중 8731명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 

78%

-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수혜자 중 695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연수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78%

- 신기술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취업자 및 고용회사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91.2%, 72%

- 공학교육혁신사업의. 산업기술지원단사업 수혜 업체의 기술자문에 대한 만족도가 

98.4%

○ 사업 초기에 과학적/체계적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한 것이 미비하여 조 분 평에서  

지적된 적도 있으나 2004년도부터 수급현황 및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임. 

- 이에 양성된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관련   

분야에 더욱 많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산업자원부) : D

○ 본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 분야의 대학(원)생의 학술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인력양성 및 인력 재교육을 위한 센터사업을 지원하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의 에너지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것임.

- 이를 위해 학술진흥사업, 인력양성센터사업, 장학연수사업,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사업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어 대체로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평가함. 

○ 산자부 에너지분야의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및 학생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연구비가 아닌 대학원생의 학비와 

학술활동 경비만을 지원하는 교육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사업과는 차별성이 

인정됨. 하지만 두 사업간 연계를 위한 에너지 분야의 상호 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함. 

○ 에너지 산업기술 인력의 재교육과 대학의 인력 양성을 통한 저변확대 및 기술 연구 

등에서 일부 정성적인 성과는 달성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지표 설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에서 에너지분야 고급 전문가를 키우고 더 나아가 이들을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국제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인력으로 키워가기 위하여   

체계화된 정책수립과 기획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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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진흥사업의 연구주제가 직접적으로 에너지기술/정책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양성된 인력이 에너지관련 분야에서 실제 활동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이를 반영한 세부과제 선정의 개선이 요구됨. 필요시 관련사업 분야의 

전문 위원회를 상시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함.

□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기금)(산업자원부) : A

○ 본 사업은 전력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한 기술인력 및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1년부터 10년간 정부출연금 1,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임.

○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을 크게 1) 하부구조 관리를 위한 현장기술인력양성사업, 2) 

전력산업인력 유치를 위한 기초기술인력양성사업, 3)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고급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구성하여 전력산업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인력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 다양한 계층의 전력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전력산업 발전에 필수요소인 인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내용 구성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함. (산업현장인력은 전력산업 

세부분야별로 현장인력을 양성, 기초인력은 대학 전력관련학과에 우수인력 유치를 

통해 양성, 고급인력은 대학 전력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석/박사 인력을 양성)

○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있고, 세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협회/산업체 등의 교육기관을 두어 수행

체계를 갖춤. 또한 사업의 선정, 진도관리, 결과평가 절차에 정책조정위원회(산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이 적절히 참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운영 절차를 따르고 있음. 

- 이와 같이 산학연이 연계된 추진체계 및 절차는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고급기술

인력양성, 산업현장을 통한 현장기술인력양성을 추진하는 본 사업 수행에 적절  

하다고 판단됨.

○ 총 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하여 총 14,066명을 양성함. ’03년도 95억원을 투입하여 

9,163명을 양성한 것에 비해 양적 인력양성 성과가 향상되었으며, 양적인 측면  

에서는 평균 60만원에 전력산업에 필요한 인력 1인이 양성된 것으로 투자 대비 

효율도 우수함.  

- 산업현장인력양성 : 총 3,065명(2003년도 1,490명)

- 기초인력양성 : 총 10,972명-학사 441명, 기타 10,531명 (2003년도 총 7,454명-

학사 396명, 7,0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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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인력양성 : 총 229명-박사 54명, 석사 175명(2003년도 총 219명-박사 49명, 

석사 170명)

○ ’03년 대비 국외 SCI 논문이 60편 증가하여 질적/양적 연구성과가 향상되었으며, 

총 발표논문이 535편으로 투입연구비 2천만원당 논문 1편이 발표된 것에 해당하여 

투자 대비 효율도 우수함(국내 271편-SCI 6편 포함, 국외 264편-SCI 97편 포함). 

또한 사업배출인원 중 취업자수가 총 3,888명으로 2003년도 2,960명보다 900여명 

증가하여 고용창출 성과도 향상되었음.

○ 사업 추진주체가 전력산업 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전력산업 인력수급 예측을 

통해 2010년까지의 신규수요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전기학회의 전력인력양성 

분야 적정지원금액 도출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향후 5년(2006년~2010년)간 필요 

예산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필요한 전력산업 인력양성 규모를 설정하고 분야별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적정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으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높아 보임. 

- 다만 장기적 수요예측의 정확성 및 필요예산 산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사업 수행 기간 중에도 실시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본 사업의 수혜자 및 사업 배출인력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진로추적을 통해 

사업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음. 사업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80 이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비 지원규모에 대한 불만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 배출인력이 

전력산업분야 취업률을 현재 설정된 것보다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대학IT교육여건개선(기금)(정보통신부) : B

○ IT 전문 인력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현상을 해결하고, 수요지향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 SCM 모델은 기업의 요구기술을   

대학의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서 목표,   

내용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타 사업의 수범사례로 손색이 없음.

- 기획단계에서 산업체, 대학, 연구소의 수요조사를 통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S/W 5개 트랙과 통신시스템 등 H/W 2개 트랙, 총 7개 트랙을 도출하고 24개   

교과목의 Detailed Syllabus를 만들어 SCM트랙 39개 대학에 보급하여 학생과   

교수들에게 호평(수혜학생 강의만족도 2.5점 상승, ‘04년 84.4점, ’03년 81.9점)을  

받는 등 사업의 질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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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학의 교과과정을 산업체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E2B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독창적이고 실질적인 

모델로 매우 우수함. (현재 회원제로 운영, 학생 2,619명, 교수213명, 기업체 171개, 

프로젝트 87개 프로젝트 수행)

- 하지만 참여 학생, 교수, 기업체의 수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활용도면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임.

○ 대학 IT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한 성과측면에서도 대학의 산업체 전문가 채용비율이 

2002년에 비해 10%상승하였고, 실습시간 비율도 5.8% 상승(’02년 38.8%→’04년 

44.6%)하였으며, 수혜 학생들의 취업률도 전체 IT학과 대비 9.4%가 높게 나타났음.

○ 다만, 대학이 IT인력양성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수요지향적인 교과목뿐만 아니라 

기초학문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E2B사이트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생기업체, 교수 

등에게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고급인력양성(기금)(정보통신부) : A

○ 국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양성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정통부가 추진하는 

IT839 전략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정책적인 연계도가 높으며, 최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ITRC)을 포함한 정보통신부의 고급인력양성사업은 

IT 839 전략분야와 일맥상통하며 추진목표, 체계, 예산 등 전반적인 추진방법이 

적절한 바, 종합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됨.

○ 대표적인 ITRC 사업의 경우 IT 839 전략의 신성장동력 분야 중 인력수요, 시장

규모, 기존 ITRC 개수와 역할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신규 지정과제를 도출하여 선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관련 IT기술 분야 또는 지역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 ITRC를 선정하는 등 핵심 

고급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46개), 디지털미디어분야 고급인력양성(27명), IT BK21을 

통한 인력양성(375명, 2004년도 종료사업)), IT SoC 설계인력양성 (1,114명) 등 

정량적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하위 4개 단위사업은 9개 신성장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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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조성을 위한‘외국인교수초청’은 ’03년도 50%에서 ’04년 96%로 계속 증가되고 있음.

○ 사업성과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됨.

- ’04년 고급연구인력양성의 수혜인원은 5,841명이며, 장단기 연수의 수혜인력은 71명 

으로 전반적인 인력양성 성과가 우수함.

- 해외 연구자 유치 97명, 25개국 118개 기관과의 MOU 체결, 14개국 66건의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전반적인 국제협력 성과가 우수함.

- 기술지도 125건, 기술이전 16건 이며, 산 학 공동세미나 133건을 수행함.

- ’04년 8월 기준으로 ’00년부터 ’03년까지 지원한 39개 센터의 취업률은 93%로써 

교육부 통계(54.6%)보다 우수하게 나타나는 등 경제 사회 파급효과가 높음.

- ’04년 논문 수는 2,532건으로 2003년과 비슷하고, SCI급 논문도 2004년 395건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며, 국내외 특허는 각각 243건, 82건임.

- 3차원 영상처리 기술 등 10개를 사업화 하여 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사업성과 

또한 우수함.

○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IT분야를 지원하고 있긴 하나(’05년 

현재 IT분야가 19%) 주요 지원분야가 자연과학, 생명, 기계공학 등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동 산업의 중요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임.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학 IT연구센터 지원 

사업 등 IT분야 고급인력 지원사업의 추진은 매우 타당함.

○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 분야들과의 융합(Fusion)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글로벌IT인력양성(기금)(정보통신부) : C

○ 글로벌 IT인력양성사업은 IT기술 및 외국어와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IT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IT인력이 부족한 국내의 경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 해외 석박사 유학지원, 박사후 연수지원,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나, 해외 우수 IT교육기관 파견지원, 

공공부문 IT해외연수, SW프로세스 심사원 양성 등이 목표에 다소 미흡하며 질적 

향상을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 혼재되어 추진됨.

○ 글로벌 인력에 대한 수요와 인력양성의 정책 및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평가 또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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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성과는 목표(1,941명)대비 125%로 정량적으로는 달성(2,301명)하였으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표에는 다소 미흡함.

○ 또한 글로벌 IT인력양성사업은 국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국내 IT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를 통해 향후 

국제 공동연구 및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한인사로 양성하여 

해외 수출 잠재시장을 확보하는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임.

○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대외적인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IT인력양성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교육인적지원부 및 과기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글로벌 IT인력양성 사업 중 외국인 유학생유치지원사업은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 동남아 IT 중심 국가로의 성장, IT 수출증대 및 현지 진출 등의 미래 발전 

방향에 맞추어 다각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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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연구시설지원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평가결과의 활용성 제고

- 평가결과를 사업추진개선, 예산배분 및 조정, 부처지출한도 내 예산조정 등에 반영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 평가위원의 전문분야 및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별로 주/부 검토위원이 집중 검토하고 

전문 위원회의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

- 또한 모든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 도출

2) 평가방법 및 기준

○ 연구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함.

○ 각 사업단위별로 전담 중점평가 위원과 검토위원을 배정한 후 평가내용을 24개  

사업별로 취합, 정리하여 전 평가위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와 

내용을 작성함.

○ 정량적 평가는 계량화 가능한 평가지표를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계량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별로 24개 연구사업의 평가지표의 각 단위별로 집중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전체 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전원 합의를 기반으로 평가함. 단. 서면평가와 패널발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평가위원은 해당사업 최종 평가 시 참여를 배제함.

< 정량적 평가 >

○ 평가지표 : 연구사업 내용의 타당성, 목표달성도, 사업성과 및 조정사항 등의 4개 

항목으로 세부내용은 과학기술 혁신본부에서 예시로 제시한 평가지표를 준용함.

○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토대로 전체 

평가위원의 토론과 합의로 최종 결정키로 함.

○ 가중치 : 연구사업(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의 내용에 맞도록 평가위원 전원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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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결정 결과

- 신규사업: 사업특성상 시행 초 년도에 사업성과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

내용의 타당성’부문 가중치를 40%로 정함. 그 대신 신규사업은 시행 초기 효율성은 

기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얻기 어려우므로 ‘목표달성도’를 15%, ‘사업성과’ 가중치를 

15%로 조정하고, 사업기획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사항’을 30%로 조정함.

- 계속사업: 연구목적은 당초 사업결정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사업 

내용의 합리성’은 25%로 하고, 목표달성도는 25%, 사업기획의 타당성 등 조정사항은 

20%로 조정함.

- 종료사업: 연구 성과 도출효과를 중요시하여 ‘사업실적 및 성과’ 가중치는 40%로 조정

하고, ‘사업 내용의 타당성’은 종료과제임을 감안 가중치를 20%로 조정함.

평가항목
중요도

’04년 신규 계속 ’04년 종료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40% 25% 20%
Ⅱ. 목표달성도 15% 25% 30%
Ⅲ. 사업성과 15% 30% 40%
Ⅳ. 조정사항 30% 20% 10%

계 100% 100% 100%

< 정성적 평가 >

○ 각 분야 집중 검토위원이 검토한 결과와 상호 토론을 거쳐 다음 사항을 분석 작성함.

- 종합된 사업내용의 합리성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 사업실적 및 성과를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평가를 시행함.

- 연구사업의 조정의 필요성 

- 연구과제의 통합 및 연계 필요성 

- 연구사업의 재기획 등 

- 기타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과 특기사항을 기술

○ 평가시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각 사업과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부 집중검토위원을 지정, 상호 교차 평가 및 검토를 

통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

○ 평가 등급 부여 방식

- 절대평가로, 사업별로 5개 등급(A~E)을 부여하며, 동일등급 내에서도 각 사업별 

순위를 부여함.

- 동일등급 내 순위가 중복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순위를 

재조정함으로써, 중복 순위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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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과기부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축 1,200   C

과기부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20,467   B

과기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22,213   C

과기부 고가특수연구기기 2,000   B

과기부 나노종합fab.구축 15,000   A

과기부 나노특화fab.구축 10,000   B

과기부 자기공명장치설치 3,000   C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조성사업) 8,007

  C 통합평가
산자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조성사업)) 4,893

과기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기금) 23,622   C

과기부 원자력실용화연구개발사업(기금) 5,725   D

산자부 중전기기연구기반구축 3,400   C

산자부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7,000   C

산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10,000   B

산자부 부품소재기반구축 48,000   B

산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105,000   B

산자부 나노기술클러스터조성 10,000   C

산자부 전력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기금) 18,450   D

산자부 비행체핵심시험장비 1,000   A

산자부 진공기술기반구축 2,000   A

산자부 극초단파광양자빔연구시설설치 3,500   B

정통부 초고속연구망고도화(기금) 14,800   B

정통부 연구환경조성(기금) 26,600   A

정통부 연구성과확산(기금) 14,100   C

건교부 분산공유형대형건설기술연구인프라 
구축사업 3,000   D

합  계 24개 사업 38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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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축(과학기술부) : C

○ 이 기기는 이미 기초과학지원 연구소에 분해능이 조금 낮은 장비가 구축 되어있는 

상황임. 즉 처음부터 기초과학지원 연구소 장비를 도입 할 때 고 분해능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 및 중복기자재 도입방지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었음.

○ 이 장비를 사용할 사업의 수혜자가 2005년에 14,500명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과대 

산정 되었다고 사료됨.

○ 이 장비는 범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기초과학지원 연구소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연구소에 설치되므로 설치 장소 그룹연구자들이 독점적으로 이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우려가 있었음. 따라서 이 첨단 연구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또 본 기자재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관련 연구 분야와 공동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필요함.

○ 공동활용, 공동연구를 통한 학 연간, 학제간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계의 

사용효율 제고를 권고함.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과학기술부) : B

○ 본 사업은 대단위 연구시설을 갖추고 활용하는데 있어 가속기 성능향상, 빔라인 

증설추진, 연구시설의 안정적 이용을 통해 국내 기초응용과학 분야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가속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초정밀 전자석, 대용량 모듈 레이터, 초고진공 

기술 등의 첨단기술이 국내산업에 접목되었으며, 타 대형 연구시설 사업수행에 모범

사례로 꼽힘.

○ 2010년 빔라인 40기 건설 때까지 지금과 같은 운영 패턴을 유지하기 보다는 산업계 

이용확대 방안 강구 등 자립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용자 및 논문 발표자의 소속이 포항공대에 편중되는 듯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 협의회」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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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과학기술부) : C

○ 국내기술 수준의 낙후와 필요자재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최종 확정된 세계 최초의 초전도자석 구동 핵융합 장치 개발을 

위한 당해연도 계획에 주장치 제작 애로기술 돌파 및 장치제작, 부대장치 제작 및 

부품개발, 장치운영 기반 조성 및 이용화 그룹 활성화를 위한 체제구축을 고려하고 

해당 세부과제 수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은 적절함.

- 과기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매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하며,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프로젝트 총괄의 자격으로 연구수행 주체간의 연구 활동을 조정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는 추진체계는 적절함.

○ 목표공정율(81.7%)대비 당해연도까지의 총 공정율이 81.5%임을 감안할 때 큰 

차질 없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TF자석 구조물 제작(80%), TF, 

RF, CICC제작(93%)등 주장치 개발 지연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바, 개발지연 품목의 조기개발과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마지막 설치 조립 

단계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할 것임.

○ 국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논문 특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ITER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KSTAR사업을 국제 핵융합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함으로써 ITER사업의 Pilot plant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 확보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과거의 지원내용(연구개발)과 비교해 볼 때 본 사업의 위원회 변경은 평가의 일관성

에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래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가특수연구기기(과학기술부) : B 

○ 본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은 이미 구축된 장비의 운영비(인건비 및 재료비)을 

지원하여 장비 공동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초연구능력 강화, 

고가장비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속적 노력을 통해 본 사업의 확대 및 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산업체 자체 기기 활용율을 높이고, 본 사업의 최대 수혜자

인 대학과 기업간에 공동연구 및 공동기술개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산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지원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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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이 소재지역, 활용수요 및 인프라 구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대비 지방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봄.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대학(지원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 지원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고가특수연구기기 장비지원사업과 연계된 특성이 있어 구축된 고가특수

연구기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여  

운영비 지원을 받은 고가장비 통계와 상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

예산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지, 어느 정도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운영비 지원은 기초과학 연구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가특수기기의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용은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체 등 외부 사용자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때 

징수에 관한 행정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공급자 측면의 양적 성과관리도 중요하나 장비를 사용하는 수요자 측면의 만족도에 

관한 질적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계획 추진시 장비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나노종합fab.구축(과학기술부) : A

○ 전반적으로 2004년도 사업목표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연구성과도 

우수함.

○ 다만 8인치 CMOS 일괄공정 서비스에 대한 전략, 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 2005 

년도부터 실시되는 서비스의 활성화 및 자립화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됨.

○ 나노소자특화팹, 나노기술집적센터와의 시너지효과 창출에 위한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회의나 기술워크샵 등을 

통한 사전 조정이 필요함.

□ 나노특화fab.구축(과학기술부) : B

○ 전반적으로 2004년도 목표 대비 연구성과는 양호함. 그러나 나노종합Fab 사업과 

나노기술집적센터 사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에 위한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회의나 기술워크샵 등을 통한 사전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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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연구성과의 정량적 목표 대비 실적평가를 정확히 할 수 없으며, 특히 본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용인 성과관련 평가지표 우선순위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

○ 발표자료(10페이지)에서 나노소자공정실, 특성평가실 외에 100평 규모의 장비개발 

지원실을 만들어서 나노급  연구장비 및 공정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과 개발된 

장비의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등의 연구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산자부의 나노기술

집적연구센터의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배제하거나 연계방향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자기공명장치설치(과학기술부) : C

○ 신약개발 및 Proteomics 분야에서 초고분자 단백질 구조해석은 우선적으로 규명

되어야 할 과제임.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질환단백질을 대량으로 탐색하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음. 질환단백질은 정상단백질과 여러 면에서 매우 

미세한 차이를 보임. 이런 미세한 차이는 기존의 생화학적 방법으로 규명하기 

힘들며 질환단백질의 구조를 원자단위로 분석하려면 초대형 거대과학장비가 요구됨. 

방사광가속기, 800 MHz ~ 1000 MHz 급 고자장  NMR 장치 및 슈퍼 컴퓨터 등

이 이들 중의 하나임.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등 발기부

전 치료제들이 어떻게 체내에서 약효를 내는지 원자수준에서 최초로 규명했고 

(PDE5 구조와 발기치료제의 결합구조 밝힘) 이 연구 결과가 2003년 9월 Nature지에 

게재되었음. 이때 이 사업에서 지원된 500MHz급 NMR이 사용되었음.

○ 장비구축사업이므로 장비구축 종료 시점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과학기술 연구 성과, 인력양성, 국제협력이외의 유형, 무형의 성과도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이 사업 종료 시 구축된 장비가 설치 연구소 소속의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중점적

으로 사용되어 지는 일이 없도록 장비 운용계획 및 User Group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중소, 중견, Venture 기업에 대해서도 쉽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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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원자력연구기반조성사업)(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 C 

○ 펨토기술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 전체 연구 

방향에서 원자력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연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자력 산업용 레이저 응용기술 개발’ 및 ‘원자력 내방사성 로봇 개발’ 등 과학 

기술부에서 산자부로 이관된 사업에 대한 과도기적 사업의 추진 절차를 분명히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 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원천연구에서 응용

연구, 더 나아가, 사업화, 상업화가 가능한 연구로 연계되는 일련의 전주기적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기금)(과학기술부) : C 

○ 본사업의 목적인 원자력 진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래 사업내용은 적절하게 기획 추진되고 있었음.

○ 본 사업에서 지원한 60억원은 KSTAR사업의 일정부분(총 280억원 중 21%해당)으로 

KSTAR 사업에서 이미 평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60억원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내년부터는 KSTAR의 사업으로 자금재원을 

옮겨 평가 받는 것이 타당함)

○ 사업 성과와 관련, 지원 인력수가 전년도 182명에서 147% 증가한 267명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수도권 및 대전권에 편중되어 있음.

○ 연구지원은 계산대비 다소 저조하며, 국제회의 3회 등 국제화 관련 실적도 다소 

미흡함.

○ 원자력연구개발인력양성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건수가 47건이나, 

상대적으로 기술 수출실적은 미흡함.

○ 본사업의 재검토 관련하여서

- 21세기 국가적 에너지 확보를 안정화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확보하며

- 인력지원 실적을 다소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 차원의 연구기반 확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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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실용화연구개발사업(기금)(과학기술부) : D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성과의 산업체 이전 및 활용 촉진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사업 목적으로 원자력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용화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 지원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사업효율성 제고에 대한 목표 달성이 미흡함.

○ 2004년도 사업성과에 있어 타 사업과는 달리 특허 및 기술료 등 사업화 실적에 

비중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등록은 2건뿐이고 국외특허는 전무한 

실정임. 또한 기술지도 성과도 2개 과제에서만 도출되는 등 과제 지원 수(28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국가혁신체제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과 ‘과학기술부 집행기능 이관방안’

에 따라 총괄주관부처 및 관리기관의 업무 이관 조정 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중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종료되므로 

타 원자력 분야 관련 사업에서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으로 지원된 과제들에 대한 성과활용여부 파악 등의 사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향후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확립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실행이 요구됨.

□ 중전기기연구기반구축(산업자원부) : C

○ 본 사업의 목적은 1) 대전력, 고전압 중전기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

하고, 2) 독자적 기술/시험능력 확보로 국제 공인시험기관을 배출하며, 3) 국내 중전

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임.

○ ’99년도~’04년도에 걸친 5개년 사업으로 ’04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05.5월 전체 

사업이 종료됨.

○ 현재까지 진행 결과로 볼 때 성능평가 연구기반 구축이 당초 목표대로 이루어졌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중전기기 제품 성능인증기관을 배출하였으며, ’04년

도에 30건의 중전기기 시험실적을 쌓아 130억원 상당의 외화절감을 달성하는 등 

당초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음.

○ 다만, 연구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완료 후 본격적 효과가 나타나므로 향후 일정기간 

이를 모니터링 하여 최종적인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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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산업자원부) : C

○ 반도체산업은 수출 핵심 산업이자 국가 성장동력 산업이므로, 반도체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고양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 신규 인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2005년 반도체 신규인력 수요는 연간 3,100명으로 추산되나, 현재의 교육/연구 시설

로는 실습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연간 1,000여명에 불과하므로 

시설의 확충이 꼭 필요함.

○ 사업의 주요목적인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주관 대학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참여 대학과 연계를 강화하여 시설활용 및 인력양성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연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체계의 개발이 

요구됨.

□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자원부) : B

○ 사업 목표가 신기술창업자의 신기술 사업화 소요자금 지원을 통한 신 산업창출, 

고용창출 등으로 명확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지원대상선정, 평가

체계, 사후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신기술창업을 통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신규창출 수, 사후관리를 통한 지원 신

기술창업자와 일반기업과의 매출성장율, 수출증가율, 사업자당 신규고용 창출 능력 

등의 정량적인 지표들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본 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성과관리

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는 본 사업의 자금지원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사업수행 시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다음 사항을 권고함

- 신기술 창업보육사업은 신기술 사업화 위협요인에 대한 정부의 부보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신사업 창출 및 고용증대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고 

사료되므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체의 정량적 존속율은 매우 높게(70% 이상)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 존속여부의 관건은 수익안정성이므로 지원업체의 실질 장기 존속율 제고를 위

해 창업 후 5~10년간 매출 및 수익안정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존속기업에 

대해 2차, 3차 후속 지원정책과 연계시켜, 단계적 발전을 위한 지원 인센티브 프로

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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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소재기반구축(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은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에 주요 장애요인이 되는 신뢰성 불신을 해소

하여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국산 부품소재의 고급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단계(’00년도 ~ ’04년도) 신뢰성 기반구축을 

위해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평가장비구축, 평가기준개발, 인증, 해외기관과의 상호인증 

협력), 전문인력양성, 중소기업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 지원, 부품소재 통계구축 및 정보화 

등 기본적인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1단계 5년간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2단계

(’05년도 ~ ’09년도)에서는 신뢰성 기반기술 확산 단계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 데,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단위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

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성과측면에서는 구축된 평가장비의 가동율이 지속적으로 

증가(47%→57%)하고 있고, 기술연구, 인력양성, 신뢰성 인증기업의 매출증대를 

통한 성공적인 시장진입, 국제협력, 기술지원을 통한 산업지원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의 증대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업수행 시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신뢰성 분석연구센터(한양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석기반구축(고장분석과제)사업은 

부품 소재통합연구단의 중소기업 신뢰성향상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정이 필요함.

- 부품소재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뢰성 평가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산업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함. 이는 

평가할 부품소재품목은 약 1,000여종이나 ’04년도까지 개발된 평가기준은 310종

으로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평가기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효과적

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산업기술기반구축(산업자원부) : B

○ 사업 부분별 비교 공개 평가를 통하여 각 사업별 사업달성도를 검토하였음. 그러나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고려해 보니 본 사업이 스스로 세운 원칙인 사업별  

예산차등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업별 평가지표 설정과 

상대비교가 어려운 점은 인정하나 이를 차년도 예산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를 권고함.

○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몇몇 과제에 편중되어 있음. 향후 전 분야별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제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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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 및 RRC와 network구축을 통해 타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을 권고함.

○ 산자부는 중기청과 협의하여 범부처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를 본 사업내용 중 기술이전/사업화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산기반 사업에서 산업자원부 사업이 실용화 및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분야는 산기반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분야임. 

○ 당초 계획상 ’04년도 목표인 차세대 성장 동력 기술개발과 연계 지원, 성과분석 

강화 및 평가제도 개선 등은 전반적으로 수행결과가 양호하며 제도개선 노력이 보임.

○ ’04년도 추진실적 중 공동연구시설을 구축 및 활용에서 이용한 기관수(19,530건), 

이용시간(963,376시간), 교육인원(13,408명), 교육시간(110,142시간)을 달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10~30%증가한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03년도 평가시 지적사항인 ‘보다 세밀한 검토 및 평가’와 ‘정부지원이 종료한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나노기술클러스터조성(산업자원부) : C

○ 전반적으로 2004년도 목표 대비 연구 성과는 우수함. 

○ 사업목표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인데, 여기서의 연구개발은 자체 연구개발이 

아니라 산업체 연구개발의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 사업내용 중 ‘개발된 공정장비의 검정을 위한 Fab 구축’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시설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비 및 

검정방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Fab을 구축하기 위한 단위공정 

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및 추진전략이 필요함. 

- 공정장비 개발 시 기간과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단위모듈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 구축 및 이의 효과적인 운영이 바람직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기존의 평가/분석 

시설이 구축된 기관과 중복이 되지 않게 평가/분석 관련 시설이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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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기금)(산업자원부) : D

○ 사업 목적이 전력기술을 선도하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바 1) ‘전력기술 정보화 사업’의 내용은 전력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정보제공, 2) ‘전력기술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전력기술, 제조, 용어 등의 체계적인 표준화, 3) ‘연구시험설비 구축

사업’의 내용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핵심연구 및 시험 설비 구축, 4) ‘국제

협력’의 사업 내용은 해외 전력기술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활용/국제공동연구인데 

사업의 예산증가 상태나 중장기적인 사업관련 전략적 추진체계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뒤따라야 하겠음.

○ 본 사업은 미래 전력 기술을 선도하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성장 잠재력 확보가 

주 목적인데 제출된 추진계획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계획만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적 

마일스톤이 제시되어야 함.

○ 2004년도 세부사업별 투자예산을 보면 총 185억 중 17.3%인 32억원을 국제협력 

사업인 ‘해외전력기술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활용/국제공동 연구’에 사용한 것인데, 

32억원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 결과를 보면, 베트남 원전도입 참여를 위한 유리한 

입지구축, 해외기술자료 1,000건, 3건의 경수로 아연주입 기술 및 울산 단층변화 분석 

및 내진 대응기술 확보 등으로 투입된 예산 대비 결과가 매우 미흡함.

□ 비행체핵심시험장비(산업자원부) : A

○ 항공기 형식증명 전문검사기관으로 비행체시험 시설구축사업시행이 타당.

○ KAI, 대한항공에서 개발되는 비행체를 시험함으로 산 연의 연계성 우수.

- T-50 고등훈련기 구조시험 지원

- 대한항공 후방동체 구조물 설계개발시험 수행

○ 특히 고등훈련기의 전기체 구조시험을 해외 의뢰 시(280여억원이 소요) 소요되는 

비용의 1/4로 국내에서 수행함으로써 활용실적이 우수함.

- 국내시험 수행에 따른 외화절감효과(수입대체개념)가 ’04년도까지 총액 3,429만불

(약 350억원)에 달함.

○ 향후 국내에서 개발되는 항공기, 발사체등의 구조시험 및 추진기관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행체 시험의 Road Map수립 및 후속사업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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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기술기반구축(산업자원부) : A

○ 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의약산업 등의 핵심요소기술인 진공기술 인프라 조성을 

위해 극고진공 발생 및 진공도 조절 장치와 특성 진단 장치의 설계 및 제작, 진공

특성기술 Data의 대외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지식정보의 확산, 진공기술교육 및 

산 학 연 교류회 개최 등 사업성과가 우수함.

○ 대학과 기업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연구성과와 계획 등을 평가하고 

모니터 하는 등 연구사업 추진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진공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권장함.

□ 극초단파광양자빔연구시설설치(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은 극초단 펨토 과학기술 연구와 IT, BT, NT, ET, ST등 핵심기술 연구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미래 원천 광기술 및 펨토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설치

사업으로서, 활용분야가 광범위하여 국가적, 과학 기술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큰 

사업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1차년도 사업계획에서 10 TW급 시설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25 TW급 

시설을 구축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연구시설 설치 및 구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자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시설구축에 

반영하고 있고, 국제적인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최종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타 대형 국가 이용자 연구시설관련 사업과는 달리 사업 수행 초기 단계

부터 연구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돋보이지만, 향후 목표 출력

의 변증대에 따라 이용자 그룹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이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차년도에 구축한 저출력 연구시설의 할용을 통한 기업체의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와 관련해 본 사업의 목적중 하나인 광주 광산업 활성화에도 보다 적극적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 및 지방정부 사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현재 극초단 광양자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임시 연구실의 공간이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출력 시설 구축과 이용자 응용실험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청정 전용 

특수 연구동 건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구축 되도록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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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연구망고도화(기금)(정보통신부) : B

○ 본 사업은 국내외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간에 공동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BcN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 선도하기 위해 미래 네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검증하며,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 간에 상용화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목표 및 내용이 적절

하게 수립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전담기관과 산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산 학 연 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체계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사업성과가 우수하였다고 

판단됨.

- 선도시험망 사업은 전국 6개 주요도시에 광대역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IPv6 멀티

캐스트 등의 서비스 제공, BcN테스트베드 제공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당초 목표가 달성되었음.

- 국제연구망의 경우 APII 한-중 회선의 신규구축, 한-미 회선의 기가급 증속, TEIN 

한-불 회선 증속 등이 당초 사업목표대로 달성되었고, 국제공동연구과제 및 워킹

그룹의 조직화,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국제협력 추진 등 목표 대비  

성과가 무난히 이뤄진 것으로 인정됨.

- BcN 기반구축 사업은 약 6개월의 짧은 사업수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치

보다 초과달성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04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목표 대비 성과는 적절히 달성되었으나, 향후 중장기적

으로 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다음 사항이 보완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선도시험망 구축운영 사업의 경우 현재의 광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BcN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BcN 기반구축사업 및 IT839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연구시험 인프라(지역, 접속노드 등)의 확대 등 관련 시험환경 

마련을 위한 초기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연구망 사업의 경우 APEC, ASEM 등 정부간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므로 우리나라가 연구정책분야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망 고도화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고도화하며, 동남아 지역 

개도국과의 국제연구협력 강화가 필요

- BcN 기반구축 사업은 미래 BcN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통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 국가의 중요 정책사업이라고 판단됨.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보다 많은 산업체 및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정보통신 환경을 선도하는 역점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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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환경조성(기금)(정보통신부) : A

○ 본 사업은 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수적인 고가의 실험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인터넷사업 등 신기술분야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266억원의 예산으로 8개 

과제를 수행하였음. 중장기 계획수립(2005~2010)을 통한 전략수립 및 내 외부 여

건 변화에 따른 사업 방향의 조정능력이 적절히 조화되어 IT산업과 사업화 촉진이

라는 특성을 잘 조화시켜 나가고 있는 우수한 사업임.

○ 과제의 발굴과 평가에서 수혜자인 산업계 인력을 평가자로 적극 참여시킨 것은 

현장감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측면으로 보임. 그러나, 전체 6,000명

의 평가 인력 풀을 가동함은 의견수렴의 영역을 넓히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지나친 

객관성 추구로 인한 평가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상의 주의가 요구됨.

○ 사업의 평가 후 피드백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인정되지만, 사업화

의 정량화가 ‘건수 X 금액 = 비용절감액’으로 단순 수식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에 있어 처리건수에만 집착하여 질적인 개선이 아닌 

형식적 성과 산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비 및 시설별 

사용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사용내용 및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른 차별적인 정량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세밀한 내용이 반영된 사용실적의 정량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비의 구축 및 제공에 있어서도 효율성제고를 위한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확산(기금)(정보통신부) : C

○ 본 사업은 IT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과평가도 이러한 사업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의 중요 성과는 디지털홈 1,000만 가구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이전 

전 대상기술의 발굴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자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애로

기술 해소 등으로 성과가 우수함.

○ 특히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고유성과지표를 개발 적용하고 있는 점,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도를 정량화 하고 있는 점,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등이 괄목할만함.

○ 본 사업이 별도로 추진 중인 선도/우수/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업 

내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애로기술 지원, 경영효율화 지원 사업 간에도 유기적

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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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외 기술이전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분산공유형대형건설기술연구인프라구축사업(건설교통부) : D

○ 본 사업은 건설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인력양성에 필요한 대형 실험시설의 

전국 분산/배치를 통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목표는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구축’으로 분명하나 사업목표에 따른 연구내용이 ‘사업추진 연구단 

선정/지원, 그리드시스템구축연구단 선정/지원, 실험시설 유치기관 선정/지원’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기에는 미흡함.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마일스톤의 구축 및 관련 핵심 기반기술 제고 등의 제시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1,2단계를 시차적으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타 사업과는 달리 1년이라는 

짧은 시점의 차이를 두고 1,2단계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되므로, 1단계 사업 추진

결과의 장단점을 2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려우므로 1단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사항을 2단계 사업 실행 시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단계별 추진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사업추진체계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사업추진연구단, 그리드시스템구축연구단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각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사업추진연구단은 

각 실험시설 구축과정에 대한 감독/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각 시설이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유치기관 선정 시 대학으로 국한하지 말고 실험시설 특성에 따라 산업체 연구소,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 등도 참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적 및 질적 활용도를 제

고하고 개발된 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실험시설 내에서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정을 통하여 각 실험시설의 차별화를 

유도해야할 것임.

○ 실험시설 유치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

로써 설치된 실험시설이 실질적으로 공동 활용이 가능하게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시설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연구에 주체가 될 지역의 

협력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각종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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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연구거점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전략회의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배포된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 및 평가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대한 이에 따름.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 및 개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함.

○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과 평가의견 작성은 평가위원 전체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평가회의에 불참하는 평가위원의 서면평가 의견은 참조하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 3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2-3명의 중점검토위원(주부검토위원)을 두어 평가를 진행함.

○ 평가는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찬 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다만,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의 경우 의견개진은 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음.

□ 평가항목별 중요도

○ 계속사업: 사업내용의 타당성 20%, 목표 달성도 40%, 사업성과 30%, 조정사항 10%

○ 종료사업: 사업내용의 타당성 15%, 목표달성도 40%, 사업성과 40%, 조정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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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예산 등급 비고

과기부 우수연구센터육성 67,195
  B 통합평가

교육부 (우수연구센터육성) 5,000

과기부 국가지정연구실사업 47,022
  C 통합평가

산자부 (국가지정연구실사업) 7,655

산자부 경남기계산업진흥 13,800   C

합  계 3개 사업 140,672

2) 사업별 의견

□ 우수연구센터육성(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B

○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인력을 

조직 체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990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그 동안 연구능력 향상 및 우수 논문 도출(SCI논문 국내160편, 

국외 2,712편 인력양성 석사1,293명, 박사 335명)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센터들의 자립화나 연구성과 확산 등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목표 달성 등에 대해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목표, 추진체계, 연구비 지원 규모, 사업내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9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센터들의 연구성과 관리 및 확산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센터별 목표와 내용 달성도 제시 및 기존 평가 지표인 연구논문수, 석박사

배출, 국내/국제 학술회의 참가 실적 등에 추가하여 산업화 실적, 기술료 수입 등의 

지표의 순위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10억원 정도의 금액지원보다는 탈락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수한 연구센터의 경우 획기적인 예산 증액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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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의 우수연구센터 과제, NRL, NCRC 과제 중복 참여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과제 수에 대한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창의적 연구수행, 첨단기술개발 분야의 기초이론 

지식 축적, 원천기술 창출 능력 배양 등 당초 목표가 달성된 바,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매우 우수한 센터의 연구집단의 

재구성 및 획기적 예산 증액이 필요함. 향후 연구환경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초과학진흥 프로그램 발굴 등 과감한 재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 C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핵심기술분야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실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내용

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하며, 과학기술 연구성과나 특허 실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목표하였던 핵심기술과 기반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거점 확보는 

달성될 것으로 보임. 

○ 신규 집단 선정시 산 학 연별 집중 지원분야와 대상을 선정한 후 산 학 연 구분없이 

우수 집단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핵심기술의 산업기반을 유지 발전시키는 사업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산업체의 

역할을 신장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산업공통기반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핵심기술분야 연구인력 양성, 산 학 연 

협력 연구체제 구축 등의 달성 목표 중 기반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실적은 양호하나 

이에 비해 고용창출 및 산업지원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경남기계산업진흥 (산업자원부) : C

○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25%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밀접한 연계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족한 기술혁신역량만 뒷받침되면 특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임. 이 사업은 경남지역의 

특화산업인 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추진되었음.

○ 이 사업은 기술혁신의 하부구조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개발활동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인력양성, 정보화, 장비구축, 기술지원 등 기술기반 구축 및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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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과 사업내용, 사업추진체계 

모두 적절하였음. 다만 지역특화산업인 기계 산업에 충실한 지원을 위해서는 경남

지역의 수요를 지금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사업기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과제선정 등에 있어 경남RIS협의회 위원의 참가 등 경남

지역 이해당사자들을 사업추진체계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성과를 종합하면, 경남지역 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이 없이 

개별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개별적인 사업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사업 성과가 경남

지역 기계 산업의 체계적인 기술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H/W사업의  

성과는 달성되었으나 기술지원의 성과가 호전되지 않고 인력양성 성과가 매년 감소

하는 등 S/W사업의 성과는 부족함. 향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1단계 사업결과와 

주변 환경, 핵심역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사업기획을 하고 사업

내용도 기술개발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S/W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 1단계 사업은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이 없었으나 기술혁신 지원이 본격화되는 2단계 사업은 지역전략

산업이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2단계 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 지방정부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로봇산업과 지능형 홈 

산업,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로봇이나 지능형 홈 네트워크 등 10대 성장동력 

산업과 반드시 연계되어 정부 추진사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추진해야 함.

○ 따라서 경남과 산자부의 협의를 요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은 

경남의 지역전략산업 세부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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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국공립 및 출연(연)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9개 국공립 및 출연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본래 역할에 맞게 연구 성과를 도출  

하였는지를 판단함. 

2) 평가방법 및 기준

○ 각 연구소별로 중점 검토위원을 2명-3명을 선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전체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예비 평가서를 작성함. 필요한 보충 자료를 요청하여 

추가 평가함.

○ 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 달성도, 사업성, 조정사항을 평가함. 연구소 자체의 사업 

평가 내 지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표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타당성 25%, 

목표 달성도 20%, 사업성과 40%, 조정사항 15%를 반영하기로 결정함. 

○ 발표 평가 시 각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전체 현황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듣고 평가 

미진 사항을 질문하여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함. 특히 중복과 연계에 관한  

질문을 함. 

○ 단순한 연구비 액수 당, 연구원 1인 당의 연구 성과물 평가를 지양하고 연구소  

고유의 기능 수행과 연구를 같이 고려하여 평가함. 

○ 각 연구소에 대한 평점을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으로 계산

하여 비교하였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두 번 판정을 하였음. 이에 따른 순위를 

결정하고 등급을 결정함. 

○ 지표별 사업성과 평가 방법 결정

- 연구 성과물 : 연구 성과물 (논문)을 SCI와 비 SCI로 나누어 평가하였음. 

- 특허: 출원, 등록, 국내, 국외로 나누어 평가하였음. 

- 인력 양성: 자체 인력 양성 성과와 외부 인력 양성 성과를 평가하였음. 

- 국제화: 국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국제학회 개최 실적, 외국 기관과의 협력 관계 

수립 등으로 판단하였음. 

- 기술 이전 : 기업에 대한 무상, 유상의 기술 이전 실적과 농어민 대상의 교육 및 기술

이전 실적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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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정책, 파급된 생산 실적 및 수입대체 효과, 국민 건강

에 미치는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타 : 우수한 실적을 별도로 평가함. 

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예산 등급 비고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수의과학기술개발) 16,035   B

복지부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25,015   A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12,125   B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19,532   B

농진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14,495   C

농진청 원예시험연구 14,001   C

농진청 작물시험연구 10,744   C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책특전출금) 24,845   C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임업시험연구) 17,004   A

합  계 9개 사업 15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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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수의과학검역원(수의과학기술개발)(농림부) : B

○ 사업상 추진 목표로 제시한 10개 세부 기술목표를 정량적으로 달성하였으며, 논문 

등 구체적 연구개발 지표의 달성도는 우수하나 특허와 기술료 실적은 과제숫자별 

실적으로는 타 연구기관 대비 미진한 부분이 있음.

○ 기술개발 과제당 평균 과제비용이 4-7천만원으로 소규모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투자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내실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가축질병에 대해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전체 연구직 115명중 광우병에 11명, 구제역에 6명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연구비의 10% 이내만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너무 다양한 기술 분야에 분산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중요 가축질병에 대한 Worst Case Scenario 등  

기술적 대책에 대한 투자가 요청됨.

○ 기초기반 연구수준이 아닌 재해, 재난 방지차원의 대형 과제 도출 및 추진의 검토가 요청됨.

○ 전체 평가대상 금액 중 연구동 신축과 연구장비 구입에 107억원이 투입되고 실제 

연구개발에는 5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보건복지부) : A

○ 암 정복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암연구센터 자체 연구사업인 기관고유

사업과 암연구센터가 관리하며 외부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암 정복 연구 사업의 두 

가지로 추진하여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사업 초기임에도 암 조직 은행, 암 연구자, 연구 결과의 DB 구축, 암 코호트연구 

등 추후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에게 다가가는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여 암 예방에 힘을 쓴 것이 인정됨. 

○ 사업비 대비 우수한 연구 실적을 도출하였으며 국외특허가 등록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얻고 있음. 

○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연구력 향상과 더불어 외부 연구자들을 위한 고위 교육

과정, 정채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수의 인력을 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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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현재 보건복지부 질환별 유전체 사업(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위암 프론티어

사업단(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갖추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바람. 

○ 과제 선정시 국내외 기술력 비교, patent map 활용 등을 통해 예방 치료방법의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자원의 낭비가 없기를 바람. 

○ 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체가 포함된 국내외 관련자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제안함.

□ 국립환경연구원(환경부) : B

○ 환경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신뢰성 제고, 환경

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의 사업목표 하에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통합적 

연구지향, 과학적인 인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환경기준 도출,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대응, 국제공동연구활성화, 전문성과 실용성위주의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여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이 적절함.

○ 이러한 추진방향 하에서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내용 및 연구

과제들을 설정함. 

– 환경정책의 효과적 입안·시행을 위한 연구지원의 중점분야로서 국가환경질 모니터링

평가, 중점환경시책 지원, 환경개선 기반구축 등을 설정함.

– 국가환경질 모니터링·평가의 주요 사업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조사–평가분석, 

중점환경시책 지원의 경우, 4대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하는 등 추진목표 대비 사업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기본사업의 경우 23개 과제, 주요 사업의 경우 36개 과제를 수행하였음. 기본사업

의 과제 평가결과, 13개 과제가 90~100점, 10개의 과제의 경우 80~89점을 나타

냈고 정성적 평가에 기초한 주요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11개 과제가 아주 

우수, 25개 과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의 특성상 과학기술연구성과나 사업화 성과는 낮은 편이나 전년도에 비해 크게 

제고되었으며, 정책지원, 경제사회파급효과, 인력양성 등의 성과는 높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본사업과 주요사업의 구분과 조직체계상의 업무구분간 불일치 

문제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더욱이 정책지원 위주의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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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이 연구개발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구분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연구개발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여타 국공립·출연(연)간 

상대적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함.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B

○ 선진해양수산국으로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많은 연구예산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이 기관목적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으며 그를 위한 

추진체계 및 사업성과 등도 예산에 비추어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함. 다만 사업 내용 및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산하기관들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전략적 집중화의 검토가 필요함.

○ 연구조직이 본원의 4부, 1실, 1연구단, 소속기관으로 분류된 4개 해역연구소, 11개 전

문연구센터 및 3개 전문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연구조직이 소재하는 위치 

및 역할을 감안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 및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첨단과학기술을 해양수산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가 요구됨.

○ 총 10회 개최된 국제회의의 참가국이 대부분 일본, 중국, 미국 등에 국한되어 있고 

참가 인원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선진해양수산국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화의 다변화와 확대 필요성이 요구됨.

□ 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촌진흥청) : C

○ 유전자원, 생물자원정보, 유전체 연구 등 국가 농업생명공학 연구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과 국제 쟁점 분야의 국가정책지원을 목적으로 GM작물의 안전성 

연구 강화, 유용 유전자 및 고부가 형질전환 작물 개발을 통한 농업의 가치 향상과 

기술 한계 극복 등 사업목적과 중점연구 추진방향이 일치하고 있음.

○ 농업의 가치향상과 기술한계 극복 목표달성을 위해 유용 유전자를 도입한 고부가 

형질전환 작물 개발, 작물 및 농용미생물의 유용물질탐색 등의 실용화 사업내용도 

적절히 안배되어 있음. 다만,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연구의 경우 기관의 임무 

및 연구 영역 (식물 및 미생물)의 한계로 인해 GM작물의 환경위해성 연구에 국한

되어 있어 생체위해성에 대한 연구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04년도에 투입된 사업비 63억원 (나머지 81억원은 유전자원 신축시 설비로서 

실질적인 연구사업비가 아님)의 규모로 볼 때 유전자 34,701종 분리, 유전자원 

37,513점 확보 등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당해연도 연구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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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또한, 혹명나방 저항성 벼 육성 등 농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적용의 가능성 확보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생명공학 기본소재인 유전자원, 정보, 유전체연구 등에서의 성과와 실용화에 근접한 

형질전환작물의 육성 성과 등으로 볼 때 사업목적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국내 GM작물 개발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 국가적인 안전성체계 확립을 위해

서는 조직, 시설, 인력 보강 등 근원적인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논문 70편으로 2003년 42편에 비해 90% 증가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SCI 논문이 32편으로 질적으로도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특허 17건, 기술이전 8건, 통상 실시건 9건 등 ’03년도의 41건에 비해 37% 증가된 

총 56건의 사업화 성과를 도출하였음.

○ 혹명나방 저항성 벼, 제초제 저항성 감자 등 유용유전자를 이용한 고부가 형질전환

작물 개발 등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농업, 노동절감형 농업 육성효과와 함께 농약

사용량 절감에 의한 경제적 이익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됨. 또한, GMO 관련 교육

실시 등은 연구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검토서에 농업생명공학연구원사업의 식약청, 작물시험연구소, 

임업연구소, SRC(고대), 프론티어 사업 등과의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작물

과학원, 원예연구소와는 사업설계 시부터 협의·조정하여 중복연구를 사전에 방지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 중복가능성은 없음. 고대 SRC는 전문분야에 대한 기초

과학을 집중 연구하는 데 반해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GMO안정성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연구, 형질전환 등대농민 실용화 연구를 하므로 차별화되어 있음. 충남대 

배추 유전자은행사업은 기능이 유추 또는 밝혀진 유전자를 모아서 분양하는 사업

이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구조 유전체연구사업은 배추 유전체를 완전 해독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아닌 상호 연계가 이미 되어 있음.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인체 

위해성을,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환경 위해성을 연구하므로 완전히 차별화 되어 

있음. 과기부 프론티어 사업은 유용물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고 식물기능

유전체사업단은 유전자기능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업생명공학원의 

연구사업과의 연구설계 시 과제중복을 위한 연계협력을 하고 있음.

○ 농업생명공학연구원사업은 ’04년도 예산이 144억원으로 되어있지만 그중 81억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비(유전자원 저장고 신축시설비)이며, 순수사업예산액은 

63억원으로서 사실상 100억 미만사업이므로 조사 분석 대상이지 평가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100억에 도달할 때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리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상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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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시험연구(농촌진흥청) : C

○ 사업목표인 채소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과수 고품질 및 수출애로기술개발, 화훼 

고품질 생산기술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수입대체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과 품질보존을 위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음

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 원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장전문가 활용 및 제안을 반영하고, 원예 식물 소비 

다양화를 위하여 포도, 흰장미, 프리지아의 날을 선정하여 주기적인 기획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GAP)의 정착을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 작목수를 확대하고 

동 분야 기술개발이 성공되면 이를 신고 관리하는 종사자들(인력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온에 대응하는 기술도 집중 연구할 필요성이 큼.

○ 개발 결과물 활용을 위한 DB구축 요망.

□ 작물시험연구(농촌진흥청) : C

○ WTO의 뉴라운드, 쌀 재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 등에 대비한 고품질의 쌀 

안정생산기술, 콩 자급률 향상 및 차별화, 친환경 작물생산 기반기술 및 환경변화

대응연구, 소비확대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기능성 쌀 개발 등의 사업은 외부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자체설정 목표가 달성되었음. 단, 과학기술성과로서 

국내논문은 131건이나 SCI논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사업화성과에 있어서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등은 전년도에 비해 향상하였으나 연구인력 및 연구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연구인력 및 연구규모에 비해 연구과제가 86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5개 프로그램과 

11개 세부 프로젝트로 묶어 집중화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수입쌀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의 벼 품종개발도 중요하지만 소비확대 및 고부가

가치 증진, 특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를 기할 필요가 있음. 

○ WTO 뉴라운드와 쌀 재협상결과 우리 쌀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작물

과학원의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여 기존 작물의 농가소득창출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삼연구를 위하여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지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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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도 조 분 평에서 지적받은 인삼연구의 기반조성 및 연구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작물과학원에서 개발 보급한 품종이 전체 재배면적 101ha 중 99%를 차지하고 있어 

식량자급과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

□ 축산기술연구(책특전출금)(농촌진흥청) : C

○ 동물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 축산물 품질 개선, 자원개발, 가축 자원화, 사료곡물 

품종육성 사업 등 당해연도 추진 목표가 전반적으로 달성됨.

○ 동물생명공학 분야의 연구목표를 농촌진흥청에 두어야 할 것을 권장함.

○ 축산물 품질개선 및 유통체계 구축, 축산자원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료작물 품종

육성 및 생산성 이용체계 확립 등의 사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반영하여 축산신기술에 대한 중 장기 전략사업의 비중을 확대

해야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접목이 미흡하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함.

□ 국립산림과학원(임업시험연구)(산림청) : A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을 위해 산림과학기술력 확보를 바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이용·보전이 조화된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한다는 연구 목표에 알맞은 사업 내용과 

추진 체계를 갖추었으며, 제한된 연구 인력과 사업비를 고려할 때 연구사업  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판단됨.

○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 임업·임산업의 첨단 산업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술 등 4개 중점연구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예상 산물을 달성하기 위한 

14개 핵심기술을 설정함으로서 추진목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행 조직 편제와 인원 배치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사업의 기획·관리·수행의 절차와 개략도 및 사업의 선정·진로 관리·결과 평가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적절히 명시되어 있음.

○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 고유 지표의 목표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구분·설정하여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는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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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고유사업으로서 사업의 최종연도를 설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 강화를 위해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음.

○ SCI 논문 게재율이 높아져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향상되었고, 특허 출원 등록 및 

기술 이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의 사업성과도 우수함.

○ 산림과 임업에 대한 연구사업은 장기성·공익성·투자위험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민간투자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고유의 연구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연구 인력과 연구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증가할 것을 

권고함.

○ 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과제 

및 국가 기반사업의 모체가 되는 연구를 위주로 수행하도록 하고, 단기적이며 

지엽적인 연구는 대학과 산업체의 연구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사

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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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국방 평가소위원회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추진방향 및 목표는 기 설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성과에 가중치를 두

었음. 

○ 차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 등을 

심층적인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제시가 될 수 있는 평가 의견서를 

작성함.

2) 평가방법 및 기준

○ 2개 사업이므로 위원을 2그룹으로 나누어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기초연구/특화

센터 사업을 검토하고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였음. 

○ 평가항목별 중요도는 다음과 같음.

평 가 항 목 가중치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20%

Ⅱ. 목표달성도 30%

Ⅲ. 사업성과 40%

Ⅳ. 조정사항 10%

합    계 100%

○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두고 각 평가항목별로 정성적 의견을 

제시한 후 항목별로 평가하였음. 각 항목별로도 세부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두었음.

○ 최종평가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와 차년도 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를 종합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등급 및 순위는 전체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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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 예산 평가등급 비 고

국방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7,100 B

국방부 기초연구/특화센터사업 7,100 B

2개 사업 14,200

2) 사업별 의견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국방부) : B

○ 4개 단위사업의 특성에 맞춰 대형기술 개발과제 발굴, 민군공동연구 체제기반 

확립, 연구성과 상용화 촉진, 2단계 기본계획 확정, 공동 시행규정 개정 등의 추진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음.

○ 특히 ‘기술수요조사’로부터 ‘사업수행 관리’ 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성과 상용화 촉진’과 관련하여 최초로 시행된 기술료 징수 결과가 4건에 이르는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이 평가됨. 

○ 사업목표의 설정과 사업관리의 효율을 위해 기획연구를 통한 중점추진과제 도출, 

수요자와 개발자를 연계하고 활성화 시키는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됨.

○ 사업의 성격에 부응하여 국내 외 논문의 발표실적 보다도 제품개발 결과, 사업화 

실적, 기술이전,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료 징수에 더 큰 비중이 있도록 사업

관리 체계의 변화가 필요.

○ 본 사업은 민과 군이 공히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편성이 다소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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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특화센터사업(국방부) : B

○ 본 사업은 미래 첨단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기술/부품개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09년까지 국방과학 핵심기반 기술 11대 분야에 걸쳐 연차별로 

특화 센터를 설립하고 논문 및 특허, 인력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정책결정, 집행 및 수행의 역할 분담과 함께 철저한 연구관리 및 성과를 유도하고 

있음.

○ 향후 핵심기반 기술 분야의 내용을 선진국의 국방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미래

의 국방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위하여 

국방기술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연구수행 

인력의 확대가 강력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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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별도 평가실시 사업의 평가결과 

3-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성 제고 도모함.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각 지자체가 신청한 익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로 구분 실시

○ 예산검토: 지자체의 예산신청서에 대한 검토(매년 5~6월)

- 지자체별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 사업간 연계성 및 중복성, 지자체가 제기하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중점 평가

○ 실적평가: 지자체와 부처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매년 3~4월)

- 지자체와 부처가 2월말까지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목표 달성도, 성과 

및 효율성 등을 중점 평가

 ※ 다만, 금번 평가는 일정상 부문별, 지역별 시행계획이 작성되지 못한 관계로 그 대상을 

’04년도 예산사업 중 균특회계 이관사업으로 한정

○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작성 제출한 자체평가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

○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균특회계 이관사업(혁신계정사업 23개, 개발계정

사업 132개)을 사업특성에 맞도록 평가

□ 평가기준

○ 각 평가대상 과제(사업)별로 다음 사항을 위주로 평가

- 사업형성단계 :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목표부합성, 지속발전가능성 등

- 사업집행단계 : 수행체계 및 절차적절성, 재원조달 및 배분합리성 등

- 사업성과단계 :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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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교육부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17,500   B

중기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39,120   A

산자부 지역혁신인력양성 30,000   B

산자부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50,000   A

교육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220,000   A

교육부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30,000   B

과기부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5,000

  B 통합평가산자부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25,000

교육부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5,000

산자부 4개시도전략산업육성2단계 64,800   B

산자부 9개지역산업진흥(지역전용R&D) 41,800   A

산자부 테크노파크조성 20,000   B

산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22,000   A

산자부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 28,779   B

합  계 12개 사업 59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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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의견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교육인적자원부) : B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 과학자들의 연구역량 확충에 기여하는 등 사업 수행의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진척 및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주체, 과학기술역량 제고 

정도(특허, 논문 등)도 대체로 계획된 목표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음.

○ 본 사업은 탁월성 위주로 과제를 선정하므로 우수한 연구 잠재력을 지닌 교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학에 집중 선정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월성과 탁월성을 고려한 전국적인 경쟁을 통하여 과제를 

선정하되 일정 수의 과제(예, 50%)는 권역별로 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특화산업과 연관된 과제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과학자 선정목표제(10%)는 여성과학자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전공별 

여성과학자 비율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 차별화된 수치를 목표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중소기업청) : A

○ 지역대학과 지방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

설정이 ‘산학협력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위목표에 부합

○ 주관기관 자체평가, 현장평가, 분야별 과제평가의 3단계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는 

등 비교적 공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이 집행 중

○ 사업시행 후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이 활성화 되어 있음.

○ 개발결과물의 시장출시 성공률이 높고, 예산 1억원 투입 대비 특허출원 4.7건, 

시제품 6.2건 (’02년 통계) 등 비용 대비 가시적 성과가 우수.

○ 자금력 및 개발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구자원(인력, 기술, 장비)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지방 기술혁신 

역량증대 및 지역산업발전에 적합



III. 평가결과

○ 지원 분야가 전체 산업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지원대상과 사업의 Technology 

Target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음.

○ 기초지자체별 규모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선정 평가시 영세 소규모기업에 가점을 주어 우선적 해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

○ 개발과제 1건당 사업비가 약 2,000만원에 불과하여 상위목표인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 재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성공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화 지원 

방안이 요구됨. 연구 결과물을 활용한 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지역 향토산업의 경우 우대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수행 전략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제 우대 필요

□ 지역혁신인력양성(산업자원부) : B

○ 산업자원부 30개 정책 중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1위로 선정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현장접근적임.

○ 기업수요형 기술개발과제 328건 지원 및 특허 기술이전 290건 이상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방대학 R&D 연구성과의 지역산업체 이전 및 산업화 촉진 도모

○ 동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에 500명 이상 파견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 참여 

연구원의 취업률 제고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내 취업률이 48%에 달하는 등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기여

사업목표 ’03년도 성과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공동기술개발 기반을 구축

○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지역내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참여기업 2,757개, 개발과제 

2,593개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출원 761건, 

시제품제작 2,284건, 공정개선 

1,806건

※ ’05년 4월 현재, ’04년도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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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립된 각 시.도의 전략산업이 대부분 신산업, 첨단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필요한 고급 인력 및 기술의 지역내 확보 차원에서 추진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지역간 비교, 지역내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지표를 

통해 과제를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으나,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광역시(예, 부산, 광주, 

대전)에 지원과제 및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04년도 과제 및 예산 지역별 배분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주) 총 예산 300억 중 15.7억원 평가관리비, 30억원은 타 사업(산학협력지원사업) 이관

○ 따라서 대학과 참여기업이 공동행정권이어야 한다는 과제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광역시에 포함된 대학의 경우 광역시에 인접한 지자체의 기업과 함께 과제 신청이 

가능토록 허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예산집행률에 비해 사업진척률이 다소 저조함

- 사업진척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완료 시점에 많은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졸속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산업자원부) : A

○ 시설이나 장비 등 혁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고 기술

개발과 상업화 등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

○ 지역혁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서비스 등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창출과 관련된 분야를 중시하여 지원

○ 자치단체가 사업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성을 주도하여 지방의 기획력을 높이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상향식 프로세스를 지향

지역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대구 경북 울산

지원과제 19 21 32 17 28 41 8

지원예산 1,478 1,622 2,508 1,324 2,168 3,165 616

지역 경남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계

지원과제 23 53 26 15 37 5 329

지원예산 1,785 4,102 2,017 1,159 2,837 384 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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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에서 첨단 IT,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의 집중 육성 가능

○ 주관기관의 경우도 대학, 재단(자치단체 산하), 연구소(정부출연연), 기업(다음커뮤니

케이션)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RIS 유형별 성공사례 창출이 가능

○ 1차년도(’04년) 사업 일정이 촉박하고 사업예산이 연말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율이 대체적으로 낮음.

○ NURI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기타사업과 본 사업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자칫 

사업의 중복 및 모럴 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음.

○ R&D 분야가 예산 중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달

성하기에는 부족할 우려가 있음.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교육인적자원부) : A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추진에 필수적인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며, 사업목표와 수단 간의 부합성과 명확성에서도 우수함.

○ 지역단위의 산 학 연 관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양성에 적극 

참여하게 한 점에서 창의성 및 혁신성이 돋보임.

○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며, 국가

균형발전5개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목표에도 부합함.

- 추진주체간 연계성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선정된 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실시가 돋보임.

○ 과제(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역별 인력양성계획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정 산업에 인력양성이 집중되었거나, 동일 지역에서 동일 직종 인력이 

과대 양성될 가능성 높음.)

○ 사업단들의 사업 진척률이 예산 집행률에 비해 저조하므로, 사업진척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 사업기간이 매년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로 되어 있어 타 사업과의 불일치에 

따른 연차별 평가 주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대형사업의 사업단 선정에 있어서는 시도별 전략산업과의 연계는 이루어졌

으나, 각 전략산업의 발전단계 및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중형 

및 소형사업의 경우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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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 단위에서 인적 자원개발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자율적 권역 통합을 

권장하였으나, 실제 통합 사례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2개에 그침.

- 향후 통합 권역 관점에서의 사업들의 통합 또는 연계추진의 활성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 사업단의 양성대상 인력규모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단의 특화분야별 표준 인력양성비 

산정 및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교육인적자원부) : B

○ 동 사업은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인적부와 산업정책을 주관하는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산업 발전과 교육체제개편의 연계적 성과 거양이

라는 범부처적 시너지를 창출한 획기적 현신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8개 권역별로 산학협력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지역혁신거점으로 지원  

육성하고 학교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전국에 산재된 산업 집적지를 경쟁력 있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반을 산학협력체제로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산업 수요 충족 

적합성 제고와 지역 산업 발전에의 기여도를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음.

○ 선정 대학 중 상당수가 협력대학이 없이 주관대학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추진함으로써 

당초 의도한 지역 대학의 산학연 협력체제망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취지

가 퇴색됨.

○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유사한 경우

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 B

○ 지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전략 특화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이나 대학이 투자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당성이 높음.

○ 단계별(3년)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교적 

공정한 절차에 의해 주관기관이 선정되는 등 수행절차가 합리적인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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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ITEP이 각 지자체(정책방향, 예산지원), 지역 TP 전략기획단(기획, 평가, 

관리지원), 지역대학 연구소 업체(과제수행 및 연구개발)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킹 

체제를 통해 각 지역특화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등 연계성도 우수함.

○ 지역주도-중앙지원체제의 사업 구성으로 지역의 혁신주체인 산 학 연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자 사업이 추진

되었으나 클러스터의 핵심인 기업의 역할이 미약

○ 동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모든 연구자에게 개방을 하며 경쟁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의 연구역량 결집을 

유도해야할 것임.

○ 2004년 10월 사업이 시작되어 동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현재로서 

어려움.

□ 4개시도전략산업육성2단계(산업자원부) : B

○ 4개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전략사업이 추진되어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활성화

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특성화 발전을 통하여 지방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기존의 요소투입위주의 발전정책에서 탈피한 기술 인력 문화적인 측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목표 및 성과의 설정 및 추진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평가관리 전문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ITEP)에 의해 체계적인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기반구축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기업지원인력양성 등이 

연계운영 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의 생산확대, 수출증가, 비용절감 등이 기대 됨.

- 또한, 지역 자체의 기획 및 평가시스템을 통해 독자적인 전략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촉박한 사업일정 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사업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사업비를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 및 지역이 일부 있음.

○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결과 만을 두고 상대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단기적 실적에 연연하는 경향이 엿보임.

○ 일부 지역의 전략산업 선정에서 너무 다양한 분야를 선택한 경향이 나타나는 바, 

타 지역 전략사업과의 연계사업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한 성과 극대화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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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인 실적 성취여부 보다 중 장기적 목표에 중점을 두어 각 지역의 근본체질 

개선 및 지역별 특성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

□ 9개지역산업진흥(지역전용R&D)(산업자원부) : A

○ 세부사업별로 별도 재단법인 설립 등 전담 추진체계를 확보하였으며, 센터건축

완공, 장비도입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수출, 고용창출 등이 가시화 되고 있음.

○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지역별로 전략산업 발전전략 및 산업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 및 전략산업별 특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사업을 발굴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지역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함.

○ 특히 각 지역의 전략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규 선정 

및 중간, 최종평가 등을 지역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잘 반영

○ 사업이 건물 신축과 장비 도입 등 H/W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운영의 

내실화와 재정 자립 방안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프라만을 추진하는 일부 사례도 발견됨.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생명, 바이오 관련사업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동일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되거나 추진주체 간 협력 및 연계

시스템이 미흡하여 중복 또는 사업효과의 반감이 예상됨.

○ 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기반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아직 실효성 있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DB 등을 구축하는 등 성과평가의 정밀도 제고 필요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세부 단위과제 도출 및 선정은 전체적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단계 및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과제수행자 중심으로 과제가 

도출된 일부 사례가 있음.

○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시기가 전반적으로 당해연도 중 하반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보다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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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파크조성(산업자원부) : B

○ 사업의 동기 및 목적이 타당하며, 그 추진방향도 대체로 적절함.

○ 독립적 평가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ITEP)과 지역의 전략산업기획단에 의해 체계적인 

중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TP를 제외하고는 수행체계 및 방식도 대체로 

적절함.

○ 사업의 진척율과 예산의 집행비율을 보면 지역 TP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60%정도에 머물고 있는 바, 추진실적 촉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함.

○ 사업의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해년도 목표와 대비

해서는 일부 TP(강원, 충북)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산업자원부) : A

○ 동 사업을 통해 고가의 특수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지역기업들의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대학의 풍부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함

○ 일부 센터의 경우, 구축된 장비의 활용도가 미미하므로 장비 활용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사업종료 후 TIC의 재정자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기 구축된 TIC내 장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유지보수 및 운영 인력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산업자원부) : B

○ 본 사업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산업자원부로 이관된 후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통합하여 지역혁신센터(RIC)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수행체계, 재원조달 및 배분이 합리적이며, 평가방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수행체계의 완성도는 높은 편이나 지역 파급효과가 미미한 점은 

센터 지정 후 평가 및 모니터링의 적시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성과를 논문, 특허, 인력양성 등 지나치게 정량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술지도, 기술이전, 상품실용화 등 정성적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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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2005년도에는「과학기술기본법」과「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요구를 수용

하면서 입안 중인「연구개발성과법」등의 발효에 따라 전면적으로 변화될 기관

평가체계의 준비를 위한 과도기적 평가 실시

- 출연(연)이 제출한 기관성과보고서를 토대로 과학기술부가 평가 실시.

- 기 시행해 오던 출연(연)의 자체평가는 생략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1단계 : 소위원회 발표평가 실시 및 평가의견 작성

- 기관의 성과보고를 토대로 질의응답(필요시 현장 방문)

○ 2단계 : 출연(연)의 의견제시 및 소명

○ 3단계 : 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및 보고서 작성

□ 평가기준

○ 평가지표 및 항목의 선정원칙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른 5개 

평가지표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평가지표를 결합 구성

○ 기관평가 지표의 구성체계 : 4개 부문, 15-16개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 평가내용의 속성상 출연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내용 및 가중치를 통일하고, 기관의 임무 및 성과특성을 반영하여 차별

항목으로 구성

○ 주요사업부문의 경우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과 수탁사업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은 하부사업까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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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고등과학원 2,636 C

 한국과학기술원 11,091 C

 한국과학재단 14,957 A

 광주과학기술원 12,577 A

 원자력의학원 5,625 B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844 B

 한국원자력연구소 18,664 B

 총 7개 사업 71,394

2) 사업별 의견

□ 고등과학원 : C

○ 고등과학원은 기본사업으로 첨단기초과학연구사업과 계산과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월성을 가진 제한적인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는 비전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이 바람직함. 

○ 특히 집중 육성분야를 이론분야로 제한하고 수학, 이론 물리, 계산 과학 등으로 

설정하여 연계가 가능하고 수월성을 유지한 점이 높이 평가됨. 

○ 첨단기초과학의 연구 분야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여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인 1과제 연구형태로 진행되며, 연도별 주요전략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CI 게재 논문 IF가 국내 TOP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세계 유수기관에 근접할 정도

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판단됨. 

○ 국외 및 국내 교육연구기관과의 협력협정 건수가 2003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한 일 

국제 공동학술대회의 정례화 및 국내 대학교수의 겸직 등 협력 기반 확충에 노력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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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학부에서도 1인 1과제 핵심이론 연구수행을 통해 나노과학, 정보과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국내외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순수 기초과학 연구중심기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 창출을 통해 국가 

기초과학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수학, 물리분야의 

연구원을 배출하였음.

○ 수월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상 무분별한 기관의 확대보다는 적정한 규모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핵심 주력부문에 대한 지원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순수기초과학 분야의 국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계산과학 분야의 경우 산학연과의 교류활성화가 

필요함. 

○ 기관간의 연구협력 MOU 교환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가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

○ 특히 기관의 위상에 맞게 선진 외국에서의 연구수탁에도 노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새로운 지식창출 및 학문발전에의 기여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국과학기술원 : C

○ 한국과학기술원은 기본사업으로 인공위성연구센터사업, 신기술창업지원사업, 과학

기술선도기초연구사업, 첨단의과학연구센터사업 등 4개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테크노

경영대학원사업, 과학기술종합도서관사업, 사이버과학영재교육사업, e-Campus

사업, 국제화시범육성사업, NDSL운영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인공위성연구센터사업의 경우 국내외 위성기술협력 및 기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

어졌으며, 향후 인공위성센터에서 배출된 석·박사 인력에 대한 생애 전주기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향후 우주사업이 본격화될 때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창업지원사업의 경우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입주, 보육 등 

체계적인 보육시스템과 제반 지원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대덕 연구

개발특구 사업과의 연계성 혹은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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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선도기초연구사업의 경우 미래 원천기술, 학제적 연구, 미래지향적 연구 

등 기관의 미래 비전과 부합되는 연구사업을 선정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응용연구로 이어지고, 개인연구, 협동연구, 집단 연구, 대형 

전략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결과에 대한 후속 연계관리가 요구됨. 

○ 첨단의과학연구센터사업의 경우 생명과학분야에서 의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융합

학문의 교육과 연구는 매우 바람직하며, 향후 분자, 세포의 기초연구와 임상의학간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의학과 관련 전문교수의 확보와 지역 의과

대학과 협력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테크노경영대학원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인에게 경영마인드를 교육하려는 시도로 

기술경영에 필요한 실용적 교육과 연구 분야로 사업추진이 타당함. 향후 경영에 

대한 교육을 KAIST의 학부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KAIST 졸업생은 누구나(적어도 

일부만이라도) 이 과정을 수강케 하는 것이 기술과 경영을 아는 기술인의 양성  

이라는 KAIST의 교육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종합도서관사업의 경우 원문 제공 서비스의 기관 내외(원내 제공 3,009건

에서 2,040건, 원외 제공 11,411건에서 9,181건)제공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서비스의 향상 대책이 필요함.

○ 사이버과학영재교육사업의 경우 off line상의 한계를 on line으로 보완한 점이 바람

직함. 사이버과학영재교육 수료생 중 2003년 76명(50%)이 KAIST에 진학한 반면, 

2004년 19명(8%)이 진학하여 급격한 진학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국제화시범육성사업의 경우 전문 분야의 실력과 어학능력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global leader program을 정착시키려는 사업 목표는 우수함. 향후 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NDSL운영사업의 경우 KESLI구축으로 해외학술저널 구독종수가 227종에서 2,544

종으로 약 10배 증가한 것과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해외의 학술정보를 공동 구매

제공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함. 시스템의 홍보와 함께 NDSL을 통해 모든 저널을 

온라인상에서 즉시 원문입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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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재단 : A

○ 한국과학재단은 일반사업으로 지식공유시스템사업,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 전문경력

인사활용사업 등 3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지식공유시스템사업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특히 타 기관과 

인력 DB를 통합하여 국가 연구관리시스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점이 우수함. 

개별 사용자의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 의견

수렴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의 경우 재원확보의 증가, 신규협력 프로그램 도출, 평가참여

인력의 다양성 확보 및 한 일, 한 중 특별협력 사업의 지원강화 등을 주진함으로써 

2003년 대비 현저히 확충되었다고 판단됨. 본 사업은 정부간 합의사항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므로 협력연구나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은 

일반 연구사업을 통한 협력과 차별화되도록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전문경력인사활용사업의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2003년 대비 2004년 47.4% 증가)로 

활용기반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신규 산업진출, 활용기관의 다

변화(2003년 대비 2004년 81개 기관으로 35%증가),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의 성과

수준(예, 고객 내실화 기여효과 95%)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전문 경력

인사 활용을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우수인재 풀을 DB화하고 수요자의 니즈별   

맞춤식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전문 경력인사 활용 시 활용목표와 

활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광주과학기술원 : A

○ 광주과학기술원은 기본사업으로 첨단산업기술기초연구사업, 첨단산업단지활성화

지원사업, Fusion-tech.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첨단사업기술기초연구사업의 경우 광주 전남지역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의 

파급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기술 연구분야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사업성과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발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첨단산업단지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 인력교육, 기술교류회, 

중소기업 애로현장기술지도, 단지 내 입주업체 발굴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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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sion-tech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대규모 분산 무선 센서네트워크 

원천기술에 요구되는 기술확보를 1차 목표로 하여 IT, BT, NT 등 관련 연구분야 

기술협의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를 출원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시스템개발의 예비단계로서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바 향후 산업계로의 파급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일반사업으로 교육연구기자재확충사업, 과학도서확충사업, UNU/ISTS운영

사업, 광기술연구센터건설 및 운영사업, 국제화캠퍼스시범육성사업, 학술정보은행

시스템운영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교육연구기자재확충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연구논문의 

증가 등으로 볼 때 연구수준 향상이라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판단됨. 연구개발이 

산업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과학도서확충사업의 경우 Web을 통한 공개 서비스의 확대가 적절하고 당해년도 

추진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에 맞추어 도서

자료의 수요 판단과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UNU/ISTS운영사업의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한바가 큼. 연구개발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 광기술연구센터건설 및 운영사업의 경우 광기술연구센터의 국제협력 기반(7개 기관)과 

국제공동 연구(5개 기관), 기초 연구개발실적(논문 21편, 산업체 기술 지원 26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관련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관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국제화캠퍼스시범육성사업의 경우 다양한 우수 외국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외국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캠퍼스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연구 

실적의 제고가 필요함.

○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주 목적인 학술정보은행시스템운영사업의 경우 회원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함(참여대학 137개 전자 도서관 네트워크 갖춤). 

우수한 KORAS, ASP시스템의 홍보와 함께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의 확보가 필요함.

□ 원자력의학원 : B

○ 원자력의학원은 기본사업으로 방사선의학연구사업, 사이클로트론운영사업, 방사선

의학연구종합정보화사업, 한국PET연구센터운영사업 등 4개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원자력의학연구기반구축사업, 방사선비상진료연구센터기반구축사업, 방사성의약품

GMP시설운영사업, 방사선유전자원정보센터사업 등 4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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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의학연구사업의 경우 조직체계의 정비,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교류활성화, 

의학 연구종합 정보화 사업을 통한 정보공유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실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상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물의 사후활용에 대한 계획도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이클로트론운영사업의 경우 국내 유일의 의료용 가속기 선도기관으로 가동률 

98.5%로 세계최고의 가동실적, 전년대비 연구실험시간 230% 향상, 연구수행과제 

33개 등 국내 가속기 이용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0MeV 사이클로

트론과 기존의 M-50 간의 연계 이용 방안 등 기존 시설과 새로운 시설을 결합한 

연구가 필요함. 

○ 방사선의학연구종합정보화사업의 경우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암 연구를 위한 

DB 구축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효율성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방사선 치료 환자와 산부인과 암 환자의 DB를 구축한 성과가 

인정됨. 자체 보유 암환자 정보 DB 활용을 위해 유사한 규모의 대형 병원, 연구  

기관간의 정보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함. 

○ 한국PET연구센터운영사업의 경우 양전자방출 방사선의약품 신소재 개발, PET 

진단기술의 보급 등 활용이 가능한 1차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의학연구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신축 병원의 건설 부채는 2004년 현재까지 3년 간 

67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됨. 의료기관 자체  

수입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비상진료연구센터기반구축사업의 경우 방사선 피폭환자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방사선 비상직원의 체계적 양성실적(164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軍과의 협력 

연계 등을 통해 향후 북한의 핵문제 등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한 대안 제시의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성의약품 GMP시설운영사업의 경우 GMP시설로 FDG, mlBG주사액을 생산

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매출액이 33% 증가한 것은 우수함. GMP 

운영인력이 적고 완제품 보관소 등 중요 시설이 없으므로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사선유전자원정보센터사업의 경우 다른 기관들의 유전체 사업들과 차별적으로 

방사선 치료환자의 검체를 확보하여 데이터화 하는 점이 고유하다고 판단됨. 다른 

기관의 유전체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방사선을 이용한 

최적의 암 치료와 경쟁력 있는 방사선 의학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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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B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본사업으로 원자력안전규제기반연구사업, 원자력안전관리

요원 전문화사업, 원자력안전규제정보분석 및 관리사업, 피폭방사선량평가사업, 

전국환경방사능감시사업, 원전부지지진감시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일반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사업, 방재환경기반강화사업, 방사선원실시

간위치추적관리시스템사업 등 4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원자력안전규제기반연구사업의 경우 원자력안전 문제의 사전 조치가 필요한 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규제 업무에 활용한 것은 바람직함. 사업의 사업

추진체계 및 방식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도록 유연하게 운영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관리요원 전문화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였고, 

원자력안전관리요원의 전문화를 위해 원자력안전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사업성과가 국민, 

정부, 사업자, 규제업무 등에 활용된 정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규제정보분석 및 관리사업의 경우 원전 이상상태 발생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세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발생 가능한 사건을 예측 대비함으로써, 원전 

안전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제의 구축과 방사선물질 추적관리 및 

통합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전뿐만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에 관련한 전문 DB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피폭방사선량평가사업의 경우 판독 특이자 및 선량한도 초과자를 색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철저한 관리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손에 화상을 입은 ’04 

비파괴작업자의 계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규제제정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에 이용하기를 권장함.

○ 전국환경방사능감시사업의 경우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방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사선 방호 및 방사능 방재체제를 강화시켰으며, 현장중심의 

방사능 방재구축, ERIX 시스템 개발 운영을 통한 훈련 방식의 개선 및 방사능 

교차분석 능력의 국제적 인정 등을 통하여 환경 방사능 감시기능을 강화시켰다고 

판단됨.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망은 우리국토의 크기나 운영비 부담을 고려할 때 

지점의 증설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양방사능의 감시(연 2회 검사)를 

위한 검사 횟수의 증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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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부지지진감시사업의 경우 국내 지진관측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진계측 

자료의 통합DB화, 통합 지진 관측망 구축 운영함으로써 실시간 상시 관측 평가를 

통해 유감지진 자료의 신속한 공개(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10회의 정보제공)로 

지진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도 확보 노력에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기관자체의 

장비와 인력시스템만으로는 실제 대규모 지진발생 시 피해예측이 어려우므로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대처 등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2003년)에 

이은 RASIS, IERNet, CARE, OPIS 등 연계정보 시스템 개발 및 e-mail 서비스

(2004년)는 정보수집분석과 공개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자력 사고의 최단시간 내 공개 및 사고대책의 수립을 위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됨. 

동 시스템 활용도에 대한 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 방재환경기반강화사업의 경우 방재환경 기반 인프라 구축(화상회의 시스템구축, 

방재지리정보시스템 개선 구축 2차 사업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재지리정보시스템을 중앙본부, 지역본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로 운영하여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구축된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시스템의 유용성 확인 작업이 계량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방사선원실시간위치추적관리시스템사업의 경우 중앙관제시스템(최소 1,000대 이상 

방사선원 위치 관제)과 방사선원 위치추적 전용단말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운용 준비가 순조로운 것으로 판단됨. 초기 시스템 구축과 단말기 제작 등은 

대부분 외주에 의존하는 일들이므로 기관 자체적으로는 시스템 운용과 안정성 

확보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소 : B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기본사업으로 핵주기시험시설운영사업, 하나로운영사업, 중성

자 방사선활용시설운영사업, 원자력기반연구 및 인력양성사업, 원자력통제기술센터

운영사업, 원자력시설제염해체사업, 원자력 방사선환경방호사업, 원자력정책연구 및 

기술협력사업, 방사성물질공인시험체계운영사업, 수출전략형연구로설계사업 등 10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핵주기시험시설운영사업의 경우 원전 발생 폐기물드럼 특성 분석 시험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기초 자료 수집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목표달성도를 

계량화하고 차별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목표 및 달성도 수치에 

대한 객관적 산출 방식의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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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운영사업의 경우 하나로 설계 출력을 24MW에서 30MW로 성공적으로 상승

시키고, 18일 연속 운전에서 23일 연속운전으로 전환하여 이용도 향상에 기여한 

점이 우수함. 하나로 원자로 가동률의 목표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목표대비 실적치와의 비교와 원인분석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성자 방사선활용시설운영사업의 경우 4개 시설(RI 생산시설, 중성자 빔 조사시설, 

방사선 조사시설, 원자력시험 농장)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세부

사업을 구성하여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04년 계획 목표 대비 3개 시설(RI, 

중성자 빔 조사, 방사선 조사)의 달성도는 우수하고 시험 농장 운영실적도 양호함.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장기적인 기반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기반연구 및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2004년 당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

으며 각종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도 충실히 운영하였음. 

원자력 기반연구의 인력양성 실적이 국내출원 1건으로, 관련시설과 인력을 감안할 

때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

○ 원자력통제기술센터운영사업의 경우 기관의 고유 임무에 적합한 업무로 추진체제와 

사업내용이 적절함. 원자력통제 전담기관인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의 설립은 바람

직한 성과로 평가됨. 2005년부터 본 사업이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국가원자력관리

통제소로 이관됨에 따른 업무 조정이 원만히 추진되기 바람.  

○ 원자력시설제염해체사업의 경우 Thermal column내부의 흑연블럭 제거용 원격 

취급장치 개발, 원자로차폐콘크리트 샘플 및 보링 메카니즘 개발, 열분해에 의한 

라군 슬러지 폐기물 처리공정 개발 등 다수의 우수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평가됨. 

공정율 지표 외에 본 사업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및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원자력 방사선환경방호사업의 경우 원자력법에 의한 기관 고유임무와 연계성이 

높으며 사업추진의 계획, 실행, 품질보증 등 절차나 내용의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은 지역에서의 환경방호, 방사선 노출사고 대책과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정책연구 및 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원자력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협력의 

증진(NTP, IAEA, OECD/NEA), IAEA의 최신자료 국내 제공, 국제공동연구 참여 

자료제공, 정책수립에의 이용, 산 학연 협력시스템의 구축 등이 우수함. 환경문제에 

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핵폐기물 안전성 확보라는 점의 

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기획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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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물질공인시험체계운영사업의 경우 기관고유 임무와 잘 부합되며, 공인시험

체계 운영실적이 전년대비 38% 증가하였고 공인시험인증 추진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은 바람직함.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로드맵을 update할 필요가 있음. 

○ 수출전략형연구로설계사업의 경우 연구로의 설계를 위하여 노심과 계통설계해석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전략형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적절하며, 설계부터 

개념 검정 시험 등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독자모델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해외 입찰에의 성공 시기 등을 목표로 선언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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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새로운 예산편성제도 및 기본사업비 비중 증대(평균 50%)에 따른 직접 출연금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시책과 연계

- 성과중심 국가R&D체계 구축에 부응키 위해 연구목표달성도를 중점 평가

- 국과위 조 분 평 및 연구회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평가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 문제점 공동인식 및 전문가적 해결기능에 역점을 둔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소관기관 간 이견사항 합동토론으로 평가오류 최소화 및 학습효과 제고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배점은 각 출연(연) 기본사업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재구분하여 연구자원(예산, 

인력) 투입정도에 따라 가중치(배점)를 차별화함.

○ 정량평가등급은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등급과 향후 투자방향에 대한 등급으로 나누

어 각각 5등급으로 평가함.

- 성과등급(사업 실적) : 5등급 절대평가(A, B, C, D, E) 

○ 각 출연(연)별로 전담 주관위원을 지정하여 평가의견을 취합 정리한 후 토론과 합

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함.

○ 정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등급사유를 기술하여 평가토록 함.

○ 기관평가 추진절차 및 일정

- 자체 성과분석 결과 설명회 → 서면평가 → 현장실사 (평가단/소관기관 합동토론)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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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2,578 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062 B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555 B

 한국천문연구원 6,847 B

 총 4개 사업 76,042

2) 사업별 의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B

○ 기본사업의 연구 성과 향상이 두드러지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형 복합과제의 

가시적 연구 성과로 논문, 특허출원, 기술료 수입 등 양적 질적 성과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국내 최우수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됨.

○ 특히, 국외 SCI 논문의 증가, 국외 출원 등록의 증가, 연구 성과물의 피인용도 

증가 등 성과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특허 실적이 크게 향상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기술료 수입증대와 더불어 기술실시계약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산업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B

○ 중점연구영역에 부합 하도록 지속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본사업을 전문화대형화한 

결과, 중점연구영역에서 국제적 연구성과들이 다수 창출되었음. 목표지향적인 협동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 논문, 특허출원, 연구기반 확충, 중점연구 수월성 등 모든 분야에서 연구성과가 

양적 질적으로 뚜렷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 Nature, Immunity 등 특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투입자원 대비 투자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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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B

○ 기본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성과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수준도 제고되었으며, 

기관 고유기능 강화 및 연구지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적을 산출하였음.

- 학술논문 및 특허 실적으로 SCI논문은 120편에서 153편으로 증가하고, 특허는 5건

에서 15건으로 증가하는 향상을 보였음.

○ 산 학 연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등 사업전반에 걸쳐 양적 성과가 우수

하며 기기교육훈련 실적이 전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대폭 증가하였음. 또한 

BT, NT 등 신기술분야의 수요파악을 통한 첨단장비의 도입과 외부 지원과제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미래 융합연구를 위한 개방 네트워크형 공동

연구 시스템이 우수하게 추진되었음.

□ 한국천문연구원 : B

○ 전반적으로 연구/사업성과의 질적 양적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연구 인프라의 확충,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대국민 과학문화활동 등에서 고른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전년에 비해 상당한 향상을 보임.

○ 특히 광학천문연구 및 운영사업과 천문정보 실용화 연구사업은 추진실적이 우수

하여 괄목할만한 연구능력 향상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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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연구성과 위주의 실적평가 지표 확대

- 연구 사업분야, 특히 연구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적위주의 평가문화 정착

○ 직전년도 대비 성과달성도 평가 비중 강화

- 기존실적(3개년간의 평균 성과달성도, 추세, 누적연구역량 등)과 함께 직전 년도  

대비 성과달성도를 중시

○ ‘성장발전평가지표’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유지

- 통계 자료 및 연구기관 작성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적성장 수준을 측정하고 질적 

성장 수준을 절대적 개념에서 평가

○ 평가세부지표의 주기 및 가중치 조정

- 매년도 검토의 중요성이 낮은 평가지표 중 일부를 생략 또는 가중치 조정

○ 소관연구기관의 전문가 활용을 통한 공정성 강화

- 기관의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토록 하여 기관평가 이해증진 및 공정성 확보

○ 부설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정보원의 평가시스템과 연동하여 그 결과를 

준용하되, 평가결과의 공개를 제한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 소관연구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 

- 연구회에서 제시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

○ 연구사업 및 기관운영 성과 평가 실시

- 서면, 현장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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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평가 실시

 성과보고서의 검토를 통해 기관역량 및 성장추세를 파악

 현장평가를 위한 사전 지식습득 및 중점평가요소 도출

  2) 현장평가 실시

 연구사업 성과를 위주로 한 연구현장 방문 확인 및 면담을 실시하여 서면평가  

의견을 보완

  3) 대면평가 실시

 연구사업 분야 전문가 중심의 연구사업 성과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기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의 2004년도 종합성과는 양적 성장수준과 질적 건전화 

정도에 의해 평가됨1). 전자는 예산회계정보에 의한 양적 성장을 위주로 평가하고, 

후자는 소관연구기관의 창출성과 및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의 속성이 있음.

1) 출연(연)의 성장발전은 외형적인 양적 성장과 내재적인 질적 가치창출역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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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한국한의학연구원 2,055  C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2,035  B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206  B

 한국식품연구원 5,302  C

 한국기계연구원 12,221  B

 한국전기연구원 9,178  B

 한국화학연구원 11,159  C

 안전성평가연구소 4,050  D

 총 8개 사업 70,206

2) 사업별 의견

□  한국한의학연구원 : C

○ 한의학(연)은 의욕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한의학의 

전문적, 체계적 연구로 국민보건향상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사업

체계를 재편하여, 향후 도약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토대로 연구사업비, 연구인력 증대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양적

지표 이외에 질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제시와 이에 따른 전략적 추진이 필요



III. 평가결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B

○ 생산기술(연)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용화 기술개발과 생산현장 근접지원의 

양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클러스터사업의 적극적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함.

- 전통적 중소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술수준을 높이고, 개발기술이 산업   

현장에 직접 반영 될 수 있도록 근접 지원한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급속한 사업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B

○ 전자통신(연)은 중장기기술개발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 목표와 성과, 최종목표 

달성까지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 기반위에 추진하여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으며 보다 성숙된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 이동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초고속 휴대인터넷(WiBro) 시스템 개발, 

음향 및 영상서비스를 이동환경에서 수신할 수 있는 지상파DMB시스템 개발, ITEC를 

설치하여 개발기술의 이전 및 기술정보 확산을 꾀한 성과가 돋보임.

○ 향후,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IT839의 지속적 추진과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안정적 연구비 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국식품연구원 : C

○ 식품(연)은 식품산업의 수요환경, FTA협정 등 국제무역환경, 국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식품산업의 발전측면에서 중점연구를 기능식품, 안전식품, 편의식품, 전통

식품의 4대 전문화 분야로 구분 정리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기획으로 

판단됨. 

-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 선택한 것에 비하면 국제협동연구비의 

비중이 4.2%로 매우 낮으며, 협력 대상 국가도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에 한정

되어있음. 보다 수준 높은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선진식품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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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계연구원 : B

○ 기계(연)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이를 근간으로 한 경영목표가 기관 고유임무에 부합

되도록 정립되어 있음. 또한, R&D 부문은 미래 신기술개발(40%)과 산업현장 수요

기술(60%)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도시형자기부상열차(4,500억원)와 무저공해 LPG버스 실용화사업(200억원)이 정부 

우선 추진사업으로 채택되고, 보유시설을 활용한 재난 재해방지 연구개발 및 기계류

부품 신뢰성 분야가 국제상호인증 기관으로 인정되는 등 수행사업의 기술적 경제

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연구비 중 민간수탁사업의 비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문화 분야로의 

집중화를 위하여 대형장기 사업에 주력하고 국제협동연구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한국전기연구원 : B

○ 전기(연)은 우수성과 도출을 위해 10대 중점추진연구사업 선정, 목표관리 체계 

정립, 기술개발 Milestone에 따른 주기적 점검, 성과중심의 합리적 평가 및 보상 

등 우수성과 도출 및 성과확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PDP용 MgO 

박막제조장치, 고속전력선통신망 기술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세계 일류수준의 시험평가설비 구축, 남북한 및 동북아 전력협력사업 등 공익적 

기능의 충실한 수행,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산업 혁신

노력,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안정적 연구재원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화학연구원 : C

○ 화학(연)은 신기술 신산업분야와 연계된 신화학 핵심기반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기술, 자립 원천기술 및 공공인프라 부분 등으로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생체화학분자, 나노화학소재, 친환경화학 분야를 3대 중점영역으로 설정하여 화학

분야의 기술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영역별 중점과제의 단계별 Work 

Scope이 TRM에 기초하여 잘 정립되었고, 신물질 제초제 및 신개념 파마약의   

상품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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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Specification의 관점에서 단계별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연구 

재원의 확보와 재원별로 과제를 대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핵심기술 첨단기술  
실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안전성평가연구소: D

○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안전성평가시험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의약 중심의 독성시험부분과 화학물질 및 농약 중심의 

환경독성시험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적

정한 것으로 평가됨.

○ 기관 특성상 민간 수탁사업의 비중이 가파르게 성장한 부분은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의 독립 목표에 적응하는 노력으로 판단됨.

○ 다만 기관차원에서 정밀도와 신뢰도를 높인 분석기법의 개발사례 등 시험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전략적으로 도출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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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가. 기본방향,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본방향

○ 성과지향적 연구기관 혁신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 평가의 신뢰성 향상 및 공정성 제고

○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기관 육성 전략에 부응하여 기관별 특성 반영 강화

- 기관별 특성 지표에 대한 배점 선택폭 확대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단 구성

2)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지표별 

평가자료 검토

계량지표

기관별 정량적 성과 + 정성적 

평가의견 → 평가위원간 의견 

교환

비계량지표

기관별 정성적 성과 → 평가위원

별 정성적 평가의견 → 평가위

원간 의견 교환(정량자료 참고) 

② 위원별 평점

평점 부여

 기관별 특성 지표 → 절대평가   

 기관간 공통 지표 → 상대평가  

③ 지표별 평점 
지표별 평점(산술평균) = 

(위원별 평점의 합 / 평점부여 위원수)  가중치

④ 기관별 총점 기관별 총점 = 지표별 평점의 합

⑤ 기관별 등급 기관별 평점에 따라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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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종합 

1)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4년 예산 등급 비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518 B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853 B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385 B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350 B

 한국해양연구원 9,968 C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819 B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280 C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1,072 D

 한국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 7,963 등급없음

 총 9개 사업 124,208

* 2004년 4월에 발족된 한국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는 평가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평가  

의견만 제시하였음.

2) 사업별 의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B

○ 보유하고 있는 주요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장비 및 시설 운용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적인 개선대책의 제시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저작권 등록이 436건으로 전년대비 116.9% 증가하였으며, 특허출원의 클러스트링 

정도가 양호함.

○ 연구원의 기능인 대외서비스와 연구개발과의 비중을 향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연구개발은 어떤 분야로 집중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그림의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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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와 연구의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와 어떤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임. 과기정(연)이 다른 전문기관과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B

○ 국내외 특허출원, 저작권 등록, 논문 등이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담당자의 전문 지식의 수준 및 의욕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음.

○ 새로운 기술개발로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

○ 10개의 중점과제는 건설사 또는 관련 기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장기과제 및 대형 

과제이며, 연구대상은 대체로 공공 인프라인 도로, 교량, 하천 등임. 이는 건설(연)의 

임무 및 성격에 부합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선정된 중점연구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과제수가 너무 많음. 즉 중점연구분야의 

과제비율이 94.8%(공학분야 평균 71.6%), 연구비 비율이 94.3%, 연구인력 비율이 

96%에 달해 2004년도 수행과제 대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어 선택과 집중인 중점

연구분야 선정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음.

○ 2003년도부터 계속 지적되고 있는 최상위와 최하위의 평가등급 분포가 타 기관에 

비하여 낮은 것은(각 5%) 노사가 장기과제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 판단됨. 

○ 해외과학자 초청, 연구원의 해외 연수 등의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국제협동연구 등 

국제화 관련 활동이 부진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B

○ 국가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으로 수행된 한국형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 결과(최고속도 352.4km/h 시운전 성공)로 철도(연)이 신생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철도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였다고 판단됨.

○ KTX 개통, 국산 고속전철의 실용화 사업과 더불어 틸팅차량, 경전철 등 차량시스템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은 국내 교통수요를 대비한 바람직한 접근으로 판단됨.

○ 기본 사업에서 해외 출원이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지적재산권 담당자의 

지적재산권 제도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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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중점연구분야 중 철도시스템 선진화기술개발 분야에 과제와 연구비가 편중되어 

있어 철도기술의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균형 있는 과제의 선정이 필요함.

○ 연구성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은 

연구관리, 문헌정보관리, 지적재산권 DB, 전자결재에 그치고 있어 지식이전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성과의 통합관리체계로는 미흡함.

○ 협동연구가 부진하고, 창업보육중인 기업이 없으며, 기술이전의 건수도 상대적으로 작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B

○ 신규채용인력에게 SCI 논문 3편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요구하였으며, 해외연구소

에서 4명, 기업체에서 3명을 유치하고, 여성과학자 2명을 채용하는 등 우수 인력 

채용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 기관임. 또한 추격형 우수인재 채용 제도 등 인력 

채용관련 제도의 혁신이 있었음.

○ 연구원 1인당 수탁고가 353백만원으로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함.

○ 외부 연구자들에게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및 분석기법 기술

자료의 제공으로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작은 연구비의 수탁과제와 R&D 과제는 과감히 지양하여, 표준(연)의 고유 업무 

수행과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노력을 집중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산권 관리의 중앙 통제가 필요함. 연구원 개개인이 대리인 선정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보다 연구원에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해양연구원 : C

○ 해양과학 분야 허브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관련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초빙하여 공동연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확대하였으며, 해외의 과학자 

활용도 활발함.

○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선박의 지능형 자율운항 제어시스템개발’로서 

2004년 기술료 징수액 (정액기술료)으로 467백만으로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임.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 해양(연)은 기관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중점연구분야의 선정과정에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며, 외국 선진해양

연구기관의 전략과 연구 활동에 대한 비교분석 및 심층 분석을 토대로 기술수준과 

연구 질의 차이에 따른 세부적인 자체 수행계획 및 추진이 필요함.

○ 투입된 재원에 비하여 연구성과(SCI 논문, 국제특허, 실용화, 상품화)가 미약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B

○ 연구성과 및 업적에 따라 성과연봉의 50% 가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직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연구원 인사제도 운영의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됨.

○ 16개의 개방형 연구실(OK Lab.) 운영을 통한 협력기업들과 부속 장비의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비공동활용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보여짐.

○ 지식이전 전담부서로서 평가/성과확산팀을 설치(2004년 5월)하여 기술이전체계 

정비, 산 연 네트워크 강화, 기술이전 채널 형성 및 기술홍보, 특허맵 작성, 보유 

우수기술 발굴 등을 실시하고 있고,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화 노력도 활발함.

○ 중점연구방향 및 분야 선정시 외부의 다양한 관련분야 연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의 노력이 필요함.

○ 지적재산권부문의 경우, 기본 사업에서 해외 출원이 전혀 없고, 지적재산권 담당자

의 제도 이해 수준이 낮으며, 대규모 기술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클러스터링화가 

미약함.(예, 3차원 지하 영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C

○ 4개의 중점연구분야의 연구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4개 중점연구영역을 도출하였

으며, 도출된 중점연구영역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음.

○ 연구장비 및 시설운용 면에서 ‘중장기 Master Plan’을 수립하여, 향후 필수장비 

도출, 배치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임.

○ 중점연구분야 선정에 있어서, 항공우주기술의 후발 국가로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와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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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급연구원, 전일제 위촉직, 파트타임/연수생 등을 축소하고 학연프로그램 학생을 

많이 활용하는 인사 운영이 필요하며, 항공우주 관련 해외 유수 기관의 근무 경력자나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선행기술 조사수준에 문제점이 있음. 자기 발명에 대한 자부심 

및 적극적인 조사 태도가 부족함. 기본사업에서의 특허 출원 증가가 거의 없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D

○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현대화 중장기 계획(2005∼2010)의 수립으로 종합적인 

유지관리 노력이 우수하며, 주요 장비가 관련 연구과제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식이전 측면에서는 2003년에 5개의 창업 보육기업이 유치되었으며, 총 13개의 

기업이 창업 보육 중으로 출연(연)의 창업보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비교적 

우수한 실적임.

○ 중점연구분야에 국가적 에너지 사용과 절약에 의한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결과를 중점연구분야 선정의 한 가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

되며,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상용화 연계방안이 고려된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함.

○ 중점과제가 여러 개의 유사과제가 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제 내의 목표가 

산만하게 보이며, 이로 인하여 중점과제책임자가 과제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각 중점과제별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 중에서 에너지(연)이 

담당할 분야를 도출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4% 증가함(금년 58건 출원). 이는 2002년 28건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연구원들의 2003년 특허 

출원 증가추세와 비교해 볼 때 미약한 수준임.

□ 한국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

○ 2004년 일반사업으로 수행하던 「남 북극 기본연구활동」사업의 7개 세부과제를 

2005년부터 기본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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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행중인 기본사업이 2003년에 착수하여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 2005년도 

상반기 중에 극지과학기술지도 작성과 연계하여 기본연구사업을 재편할 계획이 있음.

○ 연구개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연구원의 제반 

관리시스템을 설계할 때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동시에 기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점추진 연구개발분야가 부설화 이전의 것에 비해 다소 진전된 면은 있으나 구조적

으로 새로운 골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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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복 연계사업 관련 평가의견

4-1. 총괄현황

4-1-1 중복 연계 총괄현황

중복 및 연계 평가의견
총계 

중복 중복가능 연계

-
1건 

2개 사업

13건 

35개 사업

14건 

37개 사업

4-1-2. 중복 연계 사업목록

□ 중복가능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중복가능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

(우수연구자지원)
32,800 원천기술

교육인적자원부
개인기초연구지원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10,000 원천기술

□ 연계사업

구분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연계1

산업자원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2,000 공공기술

과학기술부 다목적실용위성개발 29,300 공공기술

과학기술부 과학위성개발 4,700 공공기술

과학기술부 통신기상위성개발 6,500 공공기술

산업자원부 다목적실용위성2호본체개발 3,400 공공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연구개발 10,890 공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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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2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10,000 공공기술

건설교통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30,000 단기산업

연계3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42,951 단기산업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공동연구 27,065 복지기술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25,578 복지기술

연계4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신기술실용화) 14,500 단기산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기금) 33,000 단기산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사업*) (5,882) (조사·분석
대상)

연계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기금) 375,630 중장기산업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 41,000 중장기산업

연계6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80,000 국제협력/
인력양성

정보통신부 글로벌IT인력양성 17,900 국제협력/
인력양성

정보통신부 대학IT교육여건개선 45,600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계7

교육인적자원부 신진연구자연수 13,000

국제협력/
인력양성

산업자원부 신진연구자연수
(중소기업인력지원) 10,000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64,000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계8

정보통신부 글로벌IT 인력양성 17,900 국제협력/
인력양성

교육인적자원부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 11,606 국제협력/
인력양성

교육인적자원부 해외현지연구개발 33,600 국제협력/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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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9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인력양성 5,200 국제협력/
인력양성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80,000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계10

과학기술부 나노종합 fab. 구축 15,000 연구시설
지원

과학기술부 나노특화 fab. 구축 10,000 연구시설
지원

산업자원부 나노기술클러스터조성 10,000 연구시설
지원

연계11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10,000 연구시설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30,500 단기산업

연계12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25,015 국공립 및
출연(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 내 
 질환별 유전체 사업단)

22,365 복지기술

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 210,000 중장기산업

연계1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30,500 단기산업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 42,000 단기산업

 * 조사 분석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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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복 연계사업 평가의견

4-2-1. 중복가능 사업

□ 중복가능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

(우수연구자지원)
32,800 원천기술

교육인적자원부
개인기초연구지원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10,000 원천기술

[조정방안]

○ 학술연구조성사업(우수연구자지원사업) 중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젊은과학자연구  

활동지원사업은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함.

[사유 및 권고 의견]

○ 학술연구조성사업(우수연구자지원)의 세부 사업인 ‘신진교수연구지원’과 개인기초

연구지원(젊은과학자 연구활동지원)사업은 사업목적과 지원형태가 유사함. 내용상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연간 2,000만원 이내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됨. (신진교수지원사업:500~2,000만원, 젊은과학자

지원사업 : 2,500만원 이내)

○ 또한 최근 개인기초연구지원(젊은과학자 연구활동지원)사업이 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이렇게 공통된 내용의 사업을 2005년부터는 한 부처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두 사업을 통합운영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지 않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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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연계사업 

□ 연계1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산업자원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2,000 공공기술

과학기술부 다목적실용위성개발 29,300 공공기술

과학기술부 과학위성개발 4,700 공공기술

과학기술부 통신기상위성개발 6,500 공공기술

산업자원부 다목적실용위성2호본체개발 3,400 공공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연구개발 10,890 공공기술

[조정방안]

○ 현재는 사업계획이 항공기의 기계부품개발에 치중되어 있음. 향후 항공기의 전자

부품 및 위성의 부품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비중을 늘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과기부의 ‘다목적 실용위성개발’, ‘과학위성개발’, ‘통신기상위성개발’, 산자부의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정통부의 ‘전파방송연구개발’ 사업의 위성개발 사업 기획  

작업에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연계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요청함.

[사유 및 권고 의견]

○ 항공기와 위성의 전자화가 성능의 향상 및 국내 기술의 차별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 국내 전자산업의 발달에 비추어 보아 국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위성 및 항공기

의 전자부품 및 시스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국내의 위성 및 항공기술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짐.

○ 현재는 항공기 및 위성의 시스템통합기술이 전체적인 기술 및 산업화를 이끌고 있음. 

그러나 위성과 항공기의 부품 국산화를 통해 진정한 기술 자립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들에서도 부품국산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의 연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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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2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10,000 공공기술

건설교통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30,000 단기산업

[조정방안]

○ 의견없음.

[사유 및 권고 의견]

○ 건설기반구축사업과 단기산업기술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의 기술정책과에 동시에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과제의 내용상으로 중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제목이나 과제의 공모방법을 볼 때 연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에서는 내부제안과제분야와 기획연구과제분야만 수행하고 외부

제안과제는 모두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사업명을 공공성이나 시급성을 나타내는 다른 이름

으로 개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Ⅳ. 중복 연계사업 관련 평가의견

□ 연계3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사항은 없으며, 연계방안에 대한 권고의견은 아래를 참조

[사유 및 권고 의견]

○ 농림기술개발사업과 농진청의 농업기술공동연구사업과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추진방법 및 체계 등은 상이하다고 

판단됨. 다만, 본 사업내용 중 핵심전략기술개발과제 선정시 농진청의 사업과 중복

되지 않도록 부처간 충분한 협의 조정요망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42,951 단기산업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공동연구 27,065 복지기술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25,578 복지기술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 연계4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연계방안에 대한 권고의견은 아래를 참조

[사유 및 권고 의견]

○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신기술실용화)은 대학 또는 연구소가 주관사업자가 되어 참여한 

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할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타 사업과의 

중복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중기청의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사업과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

개발사업과 다음과 같이 연계 추진한다면 효율적이라 사료됨.

– 본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실용화 상용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이전기술실용화  

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

– 같은 맥락으로 본 사업에 참여했던 정보통신관련 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상업화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신기술실용화)
14,500 단기산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기금) 33,000 단기산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사업) (5,882) (조사·분석대상)



Ⅳ. 중복 연계사업 관련 평가의견

□ 연계5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의견없음

[사유 및 권고 의견]

○ IT와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IT산업은 자체 경쟁력 유지는 물론이고 타 분야와의 연계

확대가 필요한 시기임. 

○ 특히 IT와 BT/NT와의 융합기술은 BT/NT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고성장, 고부가 

가치산업을 창출할 전망이어서, IT/BT/NT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USN 등 유비쿼터스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해 줄 전략 보완 등 기초,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함.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기금) 375,630 중장기산업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
41,000 중장기산업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 연계6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정통부의 IT분야 인력양성사업과 사업내용, 역할분담 등에 대해 연계 추진을 검토

[사유 및 권고 의견]

○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은 글로벌IT인력양성사업 및 우수 IT 교육기관 파견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의 필요성이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IT 분야 인력양성에 대해 부처간 실무위원회를 설치

하여 정보 공유 및 협조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위원회를 활용하여 유사한 사업의 

연계방안 수립을 권고함.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80,000
국제협력/

인력양성

정보통신부 글로벌IT인력양성 17,900
국제협력/

인력양성

정보통신부 대학IT교육여건개선 45,600
국제협력/

인력양성



Ⅳ. 중복 연계사업 관련 평가의견

□ 연계7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사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계 추진

[사유 및 권고 의견]

○ 학사급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인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신기술중소기업인력 

지원사업과 유사하나 지원 대상이 학사가 아닌 석박사급 인력임. 어떠한 수준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교육인적자원부 신진연구자연수 13,000
국제협력/

인력양성산업자원부
(신진연구자연수

(중소기업인력지원))
10,000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64,000
국제협력/

인력양성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 연계8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교육부 사업은 IT관련 부분은 제외 운영하고, 부처협의 후 진행(외국인 유학생 국내유학

지원 사업) 전체적인 지원 방향은 국가적 차원의 동일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유 및 권고 의견]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외유학 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다만, 글로벌 시장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사업인 IT 신성장 동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식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수과학 기술 인력의 유치를 통한 대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부, 과기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 사업의 중복 유사성을 배제하여야할 것임.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정보통신부 글로벌IT 인력양성 17,900
국제협력/

인력양성

교육인적자원부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 11,606
국제협력/

인력양성

교육인적자원부 해외현지연구개발 33,600
국제협력/

인력양성



Ⅳ. 중복 연계사업 관련 평가의견

□ 연계9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사업의 성격상 산자부 에너지분야의 대학(원)생 학술활동의 지원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및 학생지원으로 이루어져 연구비가 아닌 대학원생의 학비와 

학술비만을 지원하는 교육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과는 차별성이 인정되나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상호 협의체의 구성이 바람직함.

[사유 및 권고 의견]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은 에너지 분야의 대학(원)생의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과의 차별성 및 대학

원생 지원에 대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인력양성 5,200
국제협력/

인력양성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80,000
국제협력/

인력양성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 연계10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해당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등 사업간 중복성은 없음.

[사유 및 권고 의견]

○ 나노종합Fab구축사업은 나노소자특화팹사업이나 나노기술집적센터사업과는 연계되나 

현 단계에서는 중복성 문제는 없음. 따라서 위 2곳의 나노기술 관련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장비구축, 기반기술 개발내용 및 서비스내용 등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가의 서비스용 장비선정 시 사전에 토의를 통하여 중복장비 구입을 배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과학기술부 나노종합 fab. 구축 15,000 연구시설지원

과학기술부 나노특화 fab. 구축 10,000 연구시설지원

산업자원부 나노기술클러스터조성 10,000 연구시설지원



Ⅳ. 중복 연계사업 관련 평가의견

□ 연계11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산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으로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술의 재혁신 혹은 단계별 

기술발전으로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연계하는 방안 모색

[사유 및 권고 의견]

○ 신기술에 대한 지원사업 에서는 중복가능성이 있으나 산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 

중기청사업의 차이점은 분명함.

○ 권고의견 : 창업기업이 Level-Up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연계 필요함.)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10,000 연구시설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30,500 단기산업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 연계12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의견없음.

[사유 및 권고 의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내의 질환별 유전체 센터: 

질환별 유전체 센터에서 발굴한 유전자를 이용한 진단 방법 개발 공동 연구 필요함.  

국립암연구센터의 암 조직을 제공하여 암 유전자 진단 칩의 효능을 측정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관이 필요함.  

○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인간유전체기능연구 사업단에서 

발굴한 유전자를 이용하여 암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시급함. 국립암연구센터의 암 

조직을 제공하여 암 유전자 진단 칩의 효능을 측정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관이 필요함.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25,015
국공립 및

출연(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 내

질환별 유전체 사업단

22,365 복지기술

과학기술부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210,000 중장기산업



Ⅳ. 중복 연계사업 관련 평가의견

□ 연계13

(단위 : 백만원)

[조정방안]

○ 연계수행이 효과적임.

[사유 및 권고 의견]

○ 두 사업의 차별성, 장점과 특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중소기업청, 산자부)의 협의를 통한 연계를 하는 경우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두 사업은 ITEP에서 선정 및 평가를 하고 있어 연계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두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세부과제 선정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소위원회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30,500 단기산업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
42,000 단기산업



별    첨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별첨 2. 평가(검토)항목 및 주안점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1.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성 명 소속/직위 비고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교수 위원장

장하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부위원장

백만기 김&장 법률사무소/변리사

설성수 한남대학교 중국 경제학과/교수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윤진영 세미니스 코리아(주)/부사장

조영삼 산업연구원 중 소 벤 처  기 업 /연구위원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신병철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기술사업팀/부장

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총장

노장갑 한국국방연구원 무기체계 연구센타/책임연구원

임경순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교수

신미남 (주)퓨얼셀파워/대표이사

윤상철 갈렙앤컴퍼니 파트너/대표

김순기 서강대학교 경영학부/교수

배득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 교수

이종현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교수

조겸래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교수

남인석 과학기술혁신본부/기술혁신평가국장

허경욱 기획예산처/산업재정심의관

박정렬 과학기술혁신본부/정보전자 심의관

한문희 과학기술혁신본부/에너지환경 심의관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조정평가단장 간사위원

총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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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평가운영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고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교수
종합조정실무

위원회 위원장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종합조정실무

위원회 위원

신미남  (주)퓨얼셀파워/대표이사
종합조정실무

위원회 위원

조현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
원천기술 

소위 위원장

신재인  한국원자력연구소/자문위원
공공기술 

소위 위원장

최윤재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공학과/교수
복지기술 

소위 위원장

이태호  국방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단기산업기술

소위 위원장

백수현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교수
중장기산업기술 

소위 위원장

이상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부단장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소위 위원장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
연구시설지원 

소위 위원장

한  욱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과/교수
연구거점 

소위 위원장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공학부/교수
국공립 및 출연(연) 

소위 위원장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조정평가단장 간사위원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성명 소속/직위 비고

하갑래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관계부처

김영식  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

곽영진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김영만  농림부/식량정책국장

김호원  산업자원부/산업기술국장

형태근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장

김명현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장

고재영  환경부/환경정책실장

조용주  건설교통부/기술안전국장

신평식  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

박항식  기상청/기획국장

엄기철  농촌진흥청/연구개발국장

김남균  산림청/산림정책국장

송재희  중소기업청/기술지원국장

신헌수  식품의약품안전청/기획관리관

남인석  과학기술혁신본부/기술혁신평가국장

총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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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

원천기술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조현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 위원장

전병희 인덕대학교/교수 부위원장

김기현 한국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

김달숙 충남대학교/교수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소/책임연구원

박성희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신동언 안건회계법인/공인회계사

장하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조봉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교수

주수중 넥스원퓨처/연구개발본부장

최순자 인하대학교/교수

총  11인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공공기술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신재인 한국원자력연구소/자문위원 위원장

이태식 한양대학교/교수 부위원장

강황선 건국대학교/교수

김긍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연구부장

김승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교수

김인숙 ㈜한내 엔지니어링/대표이사

민병서 대하수산/대표

박경진 ㈜대보통신/대표이사

박영진 하이닉스반도체메모리연구소/상무

박제웅 조선대학교 항공조선공학/부교수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교수

선양국 한양대학교/교수

신미남 ㈜퓨얼셀파워/대표이사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이  인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교수

이기우 에너지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

임용곤 한국해양연구원/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장

정학영 한국수력원자력(주)/I&C팀장

최정길 생산기술연구원 신소재본부/본부장

한원용 한국천문연구원/책임연구원

총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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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술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최윤재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공학과/교수 위원장

이경화 한림대학교 유전체응용연구소/소장 부위원장

김문회 건국대학교/교수

김순기 서강대학교 경영학부/교수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김영곤 인제대학교 의공학과/교수

나기환 (주)메이텍엔지니어링/대표이사

민봉기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실/실장

박승우 서울대학교 생물자원공학부/교수

박태훈 (주)농우바이오 책임연구원

방효혁 화인경영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정선 서울대학교/교수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양재의 강원대학교 생물환경학부/교수

양지원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교수

이홍금 극지연구소/책임연구원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회장

한상섭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총  17인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단기산업기술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이태호 국방과학연구소 추진기관부/책임연구원 위원장

김신곤 광운대학교 경영정보학과/교수 부위원장

김용주 한국전기연구소/산업전기연구단장

박인호 인천대학교 물리학과/교수

신  진 대일기업평가원/원장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교수

이동형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교수

강영실 국립수산진흥원/연구관

이한구 수원대학교 경제학과/교수

이형곤 ㈜지엔에스컨설팅/대표이사

장  호 (주)BENET컨설팅/대표이사

조영삼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연구위원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조영준 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생산본부/본부장

한영철 삼성탈레스(주)/부사장

황경현 기계연구원/책임연구원

총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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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산업기술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백수현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교수 위원장

이희일 한국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 부위원장

구문모 산업연구원/실장

김인호 기초지원연구소/정책정보실장

김재곤 한양대학교/교수

김철수 국민대학교/교수

백경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교수

신병철 삼성엔지니어링전략사업팀/부장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이근임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본부/전문위원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교수

이종욱 유한화학㈜/대표이사

전재영 ㈜파워엠엔씨/대표이사

홍동표 전북대학교/교수

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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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인력양성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이상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부단장 위원장

조민수 KISTI  슈퍼컴퓨팅응용실/선임연구원 부위원장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교수

김용하 부경대학교/교수

김희중 KIST  나노소자연구센터/책임연구원

배은희 (주)리젠바이오텍/대표이사

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교학처장

이정호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본부/책임연구원

이종현 경북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교수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이현철 전남대학교/교수

인소란 ㈜니츠/부사장

임창만 한국기술거래소 기획기반본부/본부장

최희선 (주)지오시스템리서치/이사

하경호 ㈜라이거즈시스템즈/전무이사

총  15인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연구시설지원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 위원장

김창경 한양대학교/신소재공학부교수 부위원장

김광영 맥스경영컨설팅/대표이사

김종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나노직접회로팀장

배우근 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부교수

성백린 ㈜프로테온/대표이사

윤순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수

이재의 아주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교수

이주진 항우연/다목적실용위성사업단

이혜경 IUT환경/대표이사

임경순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교수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교수

정진석 (사)흙살리기참여연대/대표

조경선 발명진흥회평가팀/미국공인회계사

조만형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부/교수

최영명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소장 

홍효정 생명공학연구소/책임연구원

총  17인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연구거점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한  욱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과/교수 위원장

봉선학 생산기술연구원/박사 부위원장

김영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네트워크연구그룹장

김정훈 (주)모인테크대표이사/연구소장

송재형 ㈜타스크포스시스템/대표이사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책임연구원

이형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교수

조겸래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교수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조중명 크리스탈 지노믹스㈜/대표이사

총  10인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국공립 및 출연(연)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 고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공학부/교수 위원장

윤용승 고등기술연구원/플랜트엔지니어링센터장 부위원장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실장

김지홍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교수

김철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기후환경연구본부/책임연구원

김희정 경원엔터프라이즈/대표

노재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교수

설성수 한남대학교 경제학과/교수 종합조정실무위원회 위원

조영창 에이스전자기술㈜/대표이사

채영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교수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원장 

한창수 한양대학교/교수

홍성표 두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총  13인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국방 소위원회

성명 소속/직위 비고

이태호 국방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위원장

정교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보호기반그룹장

강선미 서경대학교/교수

함호범 (주)소프트온넷/이사

김승조 서울대학교/교수

송택열 한양대학교/교수

정동윤 육군사관학교/교수

총  7인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위원회

사업군별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위원장 김형기 경북대학교/교수

소위원장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과학

기술혁신사업

임경순 (간사)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교수

유진근 산업연구원/연구위원

이재학 한국산업기술대/교수

김복희 영동대학교/교수

홍진기 산업연구원

권혁대 목원대학교/기획처장

양우석 홍익대학교/교수

김영춘 공주대학교/교수

지방대학 및

인적자원개발

류장수 (간사) 부경대학교/교수

이택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조수종 충북대학교/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용기 경남대학교/교수

이명천 중앙대학교/교수

박양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

김영학 (간사) 산업기술평가원 본부장

정선양 세종대학교/교수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사업군별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

최영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

조형제 울산대학교/교수

정근식 서울대학교/교수

김종화 우석대학교/교수

황호선 부경대학교/교수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책임연구원

박광서 전남대학교/교수

강신재 전북기계산업리서치센타/소장

산학연연계

체제구축사업

송완흡 (간사) 포항공대 산학협력팀장

최운실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정성훈 강원대학교/교수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혁신인프라 

조성 등

박철우 (간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교수

정병순 서울시정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

송낙경 KTB인큐베이팅/대표

나종만 시민사회연구원

김영호 수원대학교/교수

김학민 순천향대학교/교수

조근태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교수

조태용
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교수

김홍 호서대학교/교수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사업군별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혁신인프라

조성 등

이상룡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교수

이정길 대한투자증권㈜ 기업평가센타장

장성호 전략산업기획단/단장

표병식 동신대학교 한약자원산업과/교수

신용진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수

안성호 대전대학교/교수

전현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병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태일 영남대학교/교수

총  50인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5. 출연(연)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외
부
전
문
가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박인호 인천대학교/교무처장 (前,영재교육원장)

윤상철 갈렙 앤 컴퍼니/대표이사

과기부 조청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장

사
업
평
가
소
위
원
회

정명희 서울대학교/부총장

이상천 경남대학교/교수

성순기 (주)동부한농화학 동부기술원/부장

오우식
일본능률협회/대표컨설턴트

(경희대학원 겸임교수)

우기도 전북대학교 금속시스템공학과/교수

경
영
평
가
소
위
원
회

허현회 산업기술진흥협회/상임이사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교수

강재희 서일경영회계법인/회계사

인소란 (주)니츠/부사장

신현장 (주)둘하나 벤처컨설팅/대표이사

총  15인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단장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대 생화학실/교수

성과

평가

부종욱 LG전자기술원/MS그룹장 상무

정의승 고려대학교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교수

소헌영 표준(연) 물질량표준부/책임연구원

박두홍 목암 생명(연)/소장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생물학과/교수

김영만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교수

홍봉근 원자력(연) 핵융합연구/Lab장

박창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교수

이명균 서울대학교 천문학과/교수

총  10인



별첨 1. 평가관련 위원회 명단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 고

연구

사업

분야

심재동 홍익대학교 금속공학과/교수

김문현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교수

정태원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교수

백수현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교수

이충근 엑셀넷/대표이사

손명호 선익시스템/대표이사

한도영 국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교수

신민규 경희대학교 한의학과/교수

이종욱 유한화학공업/사장

임재각 산기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교수

민병훈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교수

김종열 한의학(연)/선임연구부장

이영수 생기원/선임연구부장

박권철 전자통신(연)/본부장

윤석후 식품(연)/선임본부장

정태영 기계(연)/선임연구부장

박동욱 전기(연)/선임연구부장

최길영 화학(연)/선임연구부장

강부현 안전성 독성 제1연구부장

기관

운영

분야

김양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교수

유지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교수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김재영 KISTEP 평가실장

이권훈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총  24인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연구성과

분과

권장혁 KAIST 항공우주공학과/교수

박찬국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교수

박춘배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교수

김호영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교수

임태훈 KIST 연료전지연구센터장

최대기 KIST 청정기술연구센터/책임연구원

임정순 경기대학교 건설공학부/교수

김성완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연구위원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연구위원

이상조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교수

김국헌 한국전기연구원/사업단장

김정태 홍익대학교 기계 시스템디자인공학과/교수

박한일 해양대학교 해양개발공학부/교수

나기환 해양환경산업기술/대표이사

정해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교수

문현구 한양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교수

조문섭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교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

노태원 서울대학교 물리학부/교수

홍기민 충남대학교 물리학과/교수

이재열 동아대학교 신소재물리학과/교수

정진욱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교수

김윤실 대외경제정책연/정보자료실장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술사회팀장

총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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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추진단 및 평가관련 간사

□ 실무추진단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국과위

사무국

오태석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사평가과장

한성구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사평가과 서기관

박상민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사평가과 사무관

이돈일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사평가과 사무관

백일섭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사평가과 사무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KISTEP)

이장재 KISTEP 조정평가단장

오동훈 KISTEP 사업평가팀장

이상미 KISTEP 사업평가팀 책임연구원

박석종 KISTEP 사업평가팀 연구원

인가진 KISTEP 사업평가팀 연구원

총  10인

□ 평가소위원회 간사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KISTEP)

윤진효 KISTEP 사업평가팀 선임연구원 국공립 및 출연(연)소위원회

정상기 KISTEP 사업평가팀 선임연구원 중장기산업기술소위원회

구명회 KISTEP 사업평가팀 선임연구원 연구거점소위원회

정동덕 KISTEP 조사분석팀 선임연구원 연구시설지원소위원회

이혁재 KISTEP 조사분석팀 선임연구원 단기산업기술소위원회

김승렬 KISTEP 투자기획팀 선임연구원 복지기술소위원회

김병태 KISTEP 성과제도팀 선임연구원 공공기술소위원회

인가진 KISTEP 사업평가팀 연구원 원천기술, 국방소위원회

박지현 KISTEP 사업평가팀 연구원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소위원회

총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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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연구개발평가소위원회)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 전반적인 사업목적(사업의 최종목적) 및 ’04년도 사업

목표에 비추어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타당하였는가?

1. 추진방향의 적절성

전반적인 사업목적 또는 ’04년도 사업목표에 부합되도록 
추진방향이 설정되었고 당초 기획된 방향으로 전개
되었는가?

외부환경 및 내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진방향, 추진
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이 적절히 반영 조정되었
는가?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반영
하여 추진방향,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을 
적절히 조정하였는가?

2. 추진목표 대비 사업  
내용의 적절성

전반적인 사업목적 및 ’04년도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추진된 사업내용이 ’04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
하고 실현 가능하였는가?

하위 단위사업 혹은 연구과제들이 ’04년도 사업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04년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
는가?

전반적인 사업목적 혹은 ’04년도 사업목표를 효율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가 적절히 
운영되었는가?

전반적인 사업목적 혹은 ’04년도 사업목표에 비추어 사업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의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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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표달성도
○  전반적인 사업목적 및 ’04년도 사업목표와 대비하여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04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볼 때,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04년도 투입된 연구비 및 인력과 대비하여 사업 추진
실적은 우수한가?

2. 사업목표 대비 

중간달성도 

(사업의 최종연도 

목표달성 가능성)

’04년도까지의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가 사업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Ⅲ. 사업성과
○  ’04년도 사업목표와 대비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는 우수한가?

1. 과학기술 연구 성과 ’04년도 사업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적 연구 성과(논문 등)는 
우수한가?

2. 사업화 성과 ’04년도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화(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는 우수한가?

3. 인력양성 성과 ’04년도 사업의 전반적인 인력양성 성과(인력지원, 
연수지원, 산업기술인력 등)는 우수한가?

4. 국제협력 성과
’04년도 사업의 전반적인 국제협력 성과(인력교류, 기술
무역, 국제회의 신설/개최, 기술협력(MOU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등)는 우수한가?

5. 경제사회 파급효과 ’04년도 사업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산업지원, 
고용창출 등)는 우수한가?

6. 자체평가지표
 ’05년도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에 의거, 제출하는 
평가자료에 기재된 자체개발한 성과관련 평가지표는 
타당하고 이에 근거한 성과는 우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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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정사항
○  사업간 중복 및 연계 추진의 필요성, 전년도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타 권고의견 제시

1. 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

추진의 필요성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사업간 중복성 판단기준으로 볼 때,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는?

사업간 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을 
비교해 볼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는?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04년도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을 적절하게 개선하였는가?

3. 기타 의견
해당사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시 중요하게 고려한 평가 
착안점 혹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특별히 권고하고자 하는 의견 제시 

□ 기술검토항목(기술분야별 전문검토위원회)

검토항목 주안점

1. 기술 포트폴리오의 적정성
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술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적정한가?

2. 기술대비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추진목적 및 ’04년도 추진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사업예산규모 대비 해당 기술 분야의 예산규모가 

적정한가?

3. 제시된 기술수준 달성도
’04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를 고려했을때 해당 기술이 

당초 목표로 했던 수준까지 달성되었는가?

4. 기술의 중복 및 연계 여부
사업내(또는 사업간) 해당 기술분야의 중복 여부 및 

연계의 필요성은 있는가?



문 의 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사평가과 Tel : 031-436-8625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정평가단 사업평가팀 Tel : 02-58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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